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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搬事項

가 . 日 時 1989. 11 > 15 (水) 1 0 : 00 '" 12: 1 7 

나. 빼 所 : 板門J ，lj" 北빼 ~域 「 統一開 」

다.톨方 代훌빼 

-。r 리 íWJ 北 뻐1] 

< 권牌~: f \:꿇 > 〈團 i슴 >

宋 j훌 虎 빽 남 준 

(1뼈士統一~~ -:x단. ) ( 정듀L원 깎사) 

〈代 表〉 〈代 表〉

金 二 IJ 유 성 철 

(外務部 情報文化局長) (정무원 설장) 

朴 훌훌 홈 최 우 진 

( 國防部 合!페參課本 l햄 IhJJ응 ) (외교부 국장) 

찌톨 를l‘ 훌훌 최 성 익 

( "k統領 秘、 홉천 政務秘、홉官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金 《果 흩t 김 명 철 

( 빼務鷹理I L훨 (j-政調整i휠 審議검1" ) (인민무력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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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會 훌훌 훌훌 

〈훌方 代훌빼 λ場 및 A훌交톨〉 

~t ( 백남준~) . 하니者·선 생 들한테 服務해 둬야 되겠 구만. 

南(宋뿔虎) :服務입니까? 우리는 奉fí ...... . 

(사진가자 촬영 ) 

服務끝났습니 다. 신덕 약수예 요? 

이것 가지고 모자랄텐데 , 통까지 아주 갖다 놓으세요. 

北 ( 백 남준 ) : 準備블 많이 했어 요 • 

南(宋漢虎) :난씨가 오늘 아주 근래 보기 드물게 밝고 좋으네요. 

北( 백남준 ) : 급년 가을은 특이하게 좋습니다. 

南(宋 훌뼈) : 氣.象報道에 의하면 굉장히 오늘 零下로 내려가고 추울거 

라고 그랬는데 괜찮네요， 오늘。 

~t ( 백남준 ) : 금년도 가을은 다른 해보다 좀 상당히 따뜻하죠. 

南(宋훌虎 ) : 예， 따뜻하죠. 

北(백남준 ) :열마전에 옳剛山에， 江原道에 내려갔다 왔어요. 가니까 날씨 

가 좋다나니까 단풍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 만폭동 있죠. 거가 

에 그 봉래 揚士彦이 가 그 바위에 썼는데 봉래 , 풍악， 만폭동이 다. 정 

말 金剛山 가운데서도 만폭동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陽土彦은 원 

래 아주 흐방한 71 개륜 간직 한 詩人이고 열 렬한 그런 애국섬플 가진 

사랍인데 그거 왜 詩가 있지 않습니까 「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메이 흐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라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아니 오 

F고 메만 높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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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사실상 다 얄다시피 우리 i측論이 라는가 호L 드L .., L tlt 뿜의 보관 

츰論들이 지난 9 日날 東獨政府가 베를린 障慶-을 비롯해서 *꺼웰의 보 

든 국경을 開放하지 않았습나까? 그에 관해서 대대적으보 報道블 하 

고 또 西獨으로 移動하는 東獨의 여러사랍들의 移動을 아주 크게 

홉k迎하고 報道를 하고 있어 요. 그걸 보면 은 東獨의 官營通{당이 라고 할 

수 있는 ADN 通信을 보면은 그런 開放構置가 이루어진 다음에 별 

써 500 萬名에 대해서 西獨行 비자를 發給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 

에만 하더라도 300 萬名의 東獨A들이 西獨을 다녀왔다. 이렇게. 

텔레비견을 보더라도 東베를련의 시민들이 말이지 서로 알지도 못하 

고 얼굴도 알지 못한 生.때.否였l의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춤 

추고 기뻐서 어쩔졸 모프는 장면들이 報道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쇠망치， 도끼등을 들고서 베를린 障홉홀을 

수
’
 

부
’
 

이런 장면들이 아주 디 放映되었는데 그 장면을 본 우리 國

民들도 자 이렇게 世界的으로 많이 開於과 改童의 바람이 불고 또 

&행際↑뽑횟가 그런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韓半島만 말이지 0) 

런 冷戰의 孤島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도 이제 

뭔가 西獨처럼 離散家族을 비롯해서 모든 國R들이 자유롭게 付來하고 

그러다보면은 分斷의 苦東이라든가 不使능-이 많이 解消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리 가 다 쨌力하고 , 우리 오늘 사섣 쩨E 젠:하고 았는 이 

폐{、'r. 1쏠局 흙會談 있잖아요. 이것도 빨리 줍 成휩시켜서 이제 우리 때3 

北의 fl[~들이 자유롭게 좀 往來할 수 있도록 iifihi 이 랴든가 혹은 通

fI에 관한 ‘엠0' 合意、헬 같은 뼈l度的인 製價를 마련해서 이것 을 뒷 

딴침 해 쥐야 되지 않겠느냐 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J 



2 . 會 議 훌훌 

<뺏方 代훌IIJ ^場 및 A_交톨 >

~t ( 백남준~) . 記者선생뜰한테 服務해 줘야 되겠구만. 

南( 宋漢虎 ) : 服務입니까? 우리는 奉fì ...... . 

(사진기자 촬영 ) 

服務끝났습니다. 신덕 약수예요? 

이것 가지고 모자랄텐데， 통까지 아주 갖다 놓으세요. 

北(백남준 ) : 華懶블 많이 했어요. 

南 ( *~훨虎 ) : 남씨가 오늘 아주 근래 보기 드물게 밝고 좋으나l 요. 

北( 백남준 ) : 급년 가을은 득이하게 좋습니다. 

南(宋 훌虎) : 氣.象報道에 의하면 굉장히 오늘 零下로 내려가고 추울거 

라고 그랬는데 괜찮네요， 오늘。 

~t ( 백냥준 ) : 금년도 가을은 다른 해보다 좀 상당히 따뜻하죠. 

南 ( 宋樓虎 ) : 예 , 따뜻하죠. 

北〔 백남준 ) : 열마전에 金剛山에 , 江原道에 내려갔다 왔어요. 가니까 남씨 

가 좋다나니까 단풍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저 만폭동 있죠. 거가 

에 그 봉래 揚士彦이 가 그 바위에 썼는데 봉래 , 풍악， 만폭동이 다. 정 

말 金剛山 가운데서도 만폭동의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 楊士彦은 원 

래 아주 호망한 가개를 간직한 詩A이고 열렬한 그런 애국심을 가진 

사랍인데 그거 왜 詩가 있지 않습니까 「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메이 보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림이 제 아니 오 

F고 메낀} 높디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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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宋漢虎) : 오늘 詩(Ý'1 으화 나가니까 오늘 會談 잘 되겠구만 6 

~t (백남준) :왜 아마 뽑士彦이 지급 살아 있으면，거 뭐 「分斷의 따i: 

慶이 제 아무리 높다한들 아 民族이 제 마음먹고 힘을 합치면 봇 

허물리 없으리다 」 그렇게 말했을 겹니다. 

南(宋樓虎) : 거， 뭐 金剛山 이야가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西山大압~j가 

말씀하시길 옳剛山은 빼어나가는 한데 웅장하지 못하다. 그리고 智FH

山은 웅장한데 빼어 나지 못하다. 대신에 묘향산은 아주 빼어도 나고 

웅장도 하다고 아마 西山大師께서는 묘향산을 좋아했던것 같아요 

그런데 金剛山은 사실상 우리가 옛날 신라시대에 우랴 화량들이 護

빼訓|練을 해가지고 쭉가 가지고 마지막 到홉地가 되었었죠 .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흉祝도 지내고 노래와 춤도 추고 뭐 그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유명한 山인데 옛닫 解放되기 전에 거기애 절이 

아마 한 40 여개가 있다， 그렇게 돼 있었고 거기에 西山大師나 깨휴균;大帥 

의 陸， 遺훌훌地도 있고 麻衣太子의 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었다고 

하는데 아직 있습니까? 

北(백남준) :다 있습니다. 다 그대로 保存되어 았고 그것도 큰 管理所

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保存하고 았습니다. 

南(宋·漢虎) :아주 잘 돼 있겠구만요@ 

北( 김영천 ) : 그래요. 세상사탑뜰이 지리산은 몰라도 *剛 01 하면 때解을 

아는 갓 같이-요. 

南(宋뿔.虎) :훌剛山이야 韓ä:族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名山아넙니까. 

그러 71 때문에 우과剛도 金剛山 한번 구경하고 싶고 또 그럴펴면 자 

연스럽 게 南北間에 이렇게 開放이 되어 야 되지 않느냐. 

R 



요새 사실상 다 알다시펴 우리 i좋 하움이 라는가 호으 .. '-- 애;界의 보관 

감論들이 지난 9 B 날 東獨政府가 베를린 障慶을 비봇해서 *獨의 보 

든 국경을 開放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관해서 대대적으로 報道블 하 

고 또 西獨으로 移動하는 東·獨의 여러사람들의 移動을 아주 크게 

훌k迎하고 짧道룹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獨의 官營通{냥이라고 할 

수 있는 ADN 폐쉰을 보면은 그런 開放惜置가 이루어진 다음에 별 

써 500 萬名에 대해서 西獨付 비자를 發給했다.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 

에만 하더라도 300 萬名의 束·獨人들이 西獨을 다녀왔다. 이렇게 

텔레비견을 보더라도 없베를린의 시민들이 말이지 서록 알지도 못하 

고 얼굴도 알지 못한 生 l파否였l의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껴안고 춤 

추고 기삐서 어쩔졸 모프는 장면들이 報道 되었어요. 

그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쇠망치， 도끼능을 들고서 베룹런 障홉혼을 

는
 

수
’
 

부
 

이런 장면들이 아주 다 放映되었는데 그 장면을 본 우리 l했 

民들도 자 이렇게 世界的으로 많이 開於과 改옳의 바람이 불고 또 

國際tJ쯤횡가 그런 方 向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韓半島만 말이 지 (')1 

런 冷戰의 孤島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도 이제 

뭔가 西獨처럼 離散家族을 비롯해서 모든 國던-들이 자유롭게 付來하고 

그러다보면은 分斷의 함東이라든가 不使늠-이 많이 解消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리 가 다 찢力하고 • 우리 오늪 사싣 꺼t 젠:하고 았는 이 

Iftj (\7. 1쏠 h피흙會談 있잖아요. 이것도 뻔r리 줍 成함시켜서 이제 우리 |혐 

北의 (tr~들이 자유돕게 슴 往來할 수 있도꽉- 폐쉰이라든가 혹은 通

ff에 관한 一빼 감意펀 감은 샘l度 I핀인 裝鷹를 마련해서 이것 을 뒷 

띤침 해 쥐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 (백남준) :報道 보니까 n r김開放借뿔뿔 取하/1 전에， 전애 년이깐 사단 

가운데서 거 기 定홉한려 고 간 사람은 100 % 였는데 μ I섬開放惜 i합 ~.~한 

후에 넘어 간 사람 가운데 定활한 사람은 0.2 %예요. 

南(宋훌虎) : 그래 그래 한 萬名， 萬餘名 정도가 ... 

~t (백남준) :그저， 이 벼-北뼈係도 그저 開放만 하면 됩니다. 

南 ( 宋漢虎 ) : 그래. 

北(백남준) :한번 그쪽에서 開放할 의지가 았다면 寶짧을 한번 보여야. 

南(宋훌虎) :자，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政府當局間에 開放할 수 있도독 

모두 서로 協約을 맺자 이거지. 

~t ( 백 남준 ) : 軍事分界線도 없애버리자， 다 門 다 열어놓자， 이거 또 우 

리는 門 다 열어 놨단 말이야。 담을 쌓고 요거 가로막는 거야 그 

쪽이지 뭐. 

( 一!펴 웃음 ) 

그래서 이거 會談 빨리 잘해서， 그래서 그거 우리 宋先生도 왔다 

~剛山에 같이 同行하자. 묘향산에도 가고，그래서 오고 싶 은 사람븐 

다 오고 가고 싶은 사램븐 다가고 .....• 

南(未-漢虎) :좋습니디 그리고 이거 뭐 우리 백선생 지난번에 우리 3 

*t훌 t輪會談때 우리 地域에 왔을때 우리 記者들이 하나 찍은컨데 , 우리 

백선생 사진이 아주 멧있게 나왔어요， 아주 핫男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 이거 백선생한테 드리니까 ... 

北(백남준)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뭐 記念、이 되겠어요. 

南(宋뿔虎)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t (백남준)그런데 난 이런 생각 봇했구반 . 
. 

10-



가 또 나도 이렇게 해서 *先生한테 購物을 해야 되는깐데. 

南 (χ 뺏 lÆ )요-다깐- 懶썩 또 았을터l 니까 

北 ( 백 남순 ) 아 그래 감사합니 다. 

南(末뺏虎) :자.그텀 뭐 ， 

~t ( 백 념‘슨 ) : 예 지-라 쉰얀 ii니휩 커;양.들 우리 f뿜.利 봐 주시 -lf • 

~t (최성악 ) : 1族先양. , 朴先生이 i상은 통연샤애 처읍이죠? 

南(朴鍾權) :예 」렇습니다. 와 꾀니까 아주 

北 ( 최상익 ) : 도풍애 乘셰i해서 처음으보 오셨는데 윈래 우리 가 통일각을 

지을때 和解하고 [빼合하 j!" 統一하자고 지었는데 선생낚닫 아주: 秋 一으l 

길에서 이름을 념가게 됐습니다. 

北 ( 백 남순 ) : 우리 선 생 닙 닫 자 솜 자리 정 돈해 주설 수 았 겠 습 니 까 ? 

二I 夫才少女， ψ、9: i홉家 오은별이 . 

南 ( 末漢fÆ) : 우리 ? 

北 ( 백 닝 준) . 아니 아니 우리 쪽에 

南(末핏 lÆ )이- 그래요? 

北 ( 백 남순 ) : 오은 1쉰이 라고 . 그쪽의 ti‘~했I에 도 났어 요。 

南(宋뺏虎) :나， 아작 듣지 못했는데. 

~t (백낙준) :그런데 R7 年度에 모스크바에서 國 l왔 I참少11:' 美術f’f:강iI! 應첼 

밟톰휠썩 J ~ 있었 다구 . 

거끼 60 個 나라에서 參加했는데 3 萬名이 參加했는데 거 기서 당당 

히 M: ~훌秀t1-ff 만았어 Jq_. ^l 급 아홉산인데， 

南 ( :,t i't~ J흰 ) : 少女예요 ? 

~t ( 때낚준 ) : 少 ψ 여 자， 여 자이! 요. 5?_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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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살부터 平훌휠術大學에서 秀才敎Yi을 받었거던 . 

아버지는 美術家인데. 

南(宋樓虎) :아， 그렇구만 우리 사설 韓民族이야 많이 .. 

北(최성익) : r 말」이라고 하는 잡지 

南 ( 宋훌훌虎 ) : 아. 나 읽어 보지 않았어 • 

北(백남준) :그런데 이게 그립을 그렸는데 그 統一門을 그렸단 말이야. 

그 아이가 일기에 쓴 겹니다. 統一門을 그렸는데 여기다가 자기 그 

린 달짜를 적어 넣자고 그랬단 말이야 n 그러니까 아버지가 적어 넣 

지 말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反問을 했거든， 왜 아버지 써 넣지 

말랍니까? 아직은 統i 못됐지 않냐 統一된 날 거기에다가 年月 H 써 

넣어라. 그저 우리 온 民族이 다 關心事인데 오늘은 좀 熊率的으i 좀 

해 봅시다. 

南(宋漢虎) :그렇게 합시다. 

南( 金 三勳) : 내년봄에 인제 金剛山 구겸시켜 주시는 걸로 알고， 그 다 

음에 우리 또 셜악산， 지라산， 한라산도 가보는 ...... 。

~t ( 검영철 ) : 그쪽에서 誠意를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아마 rp'題가 

앙定될 것 같습니다. 

南(옳三動) :아.우리는 뭐 다 돼 있어요 。 

南 ( 宋훨虎 ) : 자， 오늘 날씨도 좋고 .... 

아 그런데 이자 빨리 끝냄시 다. 빨리 끝내지 뭐 이거 節次問題 가 

지 고 딸이 야 1 년 내 내 할거 요 ? 

北 ( 최 성 익 ) : 어 제 내 려 왔어 요 . 

南( 薦弘삶 ) : 몇시간 걸려요? 

-- 12-



北(최성익) :다섯시간 걸려요돼팬道路가 되면 5 

南(金三勳) : 흡速道路가 내년에 돼죠? 

~t (최성익 ) : ^l 납 튼튼히 다지느라고. 

잘 다져야 되겠는데 앞으론 統一의 사절들이 많이 당겨야 되겠는 

데 

南( 예톨弘봐 ) : 후;會談 되가 전에 돼速道路가 돼 가지고. 

南(米·漢1ft.) :자， 그러연 내가 먼저 할까요? 

北( 백남준 ) : 먼저 하세요. 

南(宋漢虎) :그럼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빼 첫 發言〉

백남준 團長!

그리고 北剛代表 여러분! 

오늘 우리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 을 마련하기 위한 第 4 次 覆備

會짧을 갖게 됩니다. 

나는 貴剛이 지난번 第 3 次 覆備會談 『幕本發言』 에서 『모처럼 마 

련된 우리의 숨홍談이 청轉과 中斷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이미 本

會談이 열리고 짧和와 統一을 위한 길에서 劃期的인 前進을 가져왔 

을 것 』이라고 하면서 아쉬움과 期待를 表明한 사실에 注티하고 있습 

니다. 

나는 또한 貴剛이 『 言語와 피부색을 달라하고 있는 나라와 民族들 

사이에서도 지난날의 反目과 對決關係률 끝내고 서보 쭈[J解하고 ;Jt同의 

훌榮올 i원求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南北間

q J 



의 非 l下때 (Y'J인 냉￥薦쉴- 끝장내야 하며 낡잔 對決i필 f\:의 j합物간 헤i 휩.하 

고 l쇠族으보서 져l解하J1.. 뼈合하는 새 i판代둡 멸어나가야 한다Jl ~나 꽤 

調한 바 있음올 ;행훌닐하고자 합니다. 

나는 않測의 이러 한 1í}Á本훌훌， t .1J의 內짜이 뎌'f~tt심l 익 敵對와 함 ‘ikl싸! 

i系갚 -fE 속히 fh算하고 ￥!I解외 없力의 새 時代듭 연- 어 나깐 섯블 팬i 

，淵해 유- 우-녁측의 A~ 帳과 채~*(애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사산에 압l{j3; 

하~l !.. 었습니다. 

떤·빼도 낀한바와 산이 이저l 南北 雙-方 P-- 하루빨리 對싸의 lUf-f\:칠 f!!i 

원J하」ll 진정 한 꺼l解와 때j)의 새 i합代털- 연어나가노적- 햇j)해야 합니 

다. 

對 、Pt의 時代듬 해算하고 和解와 協}]의 새 U릎 f\:꽉 연- 이 나김- 으」듀써 

f한族 r에 훌榮윤 이룩하고 당당한 l행際社햄의 一쉽으보 홉場하는 7;1 _0_ 
/、 1 

때밍·파 ~t윤 가펠 것 없이 7 千萬 온- 겨레의 한결같은 r9r 望입니디 

이러한 民族 r센 薦멸에 몹”應하기 위해서는 무-엿보다도 橋 l웠과 f( fT:판 

쫓fE받고 있는 雙·方·常局이 現實認、定과 相互尊重의 기초위에서 關係改善

븐 도모해야 하며 f')d=i;있는 村1互 과t A- I뿜放음 통하여 꺼l解외 tbh)J 을 

디져나가는 기닫-윤 마랜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南Ut雙方이 網‘ 쩍j룹 首席;{~表츠감 하는 쉐fr?:?}꾀쐐·햄 l淡윈- 開{崔하는 

[• l 사파 ，펜 見블 깐이 하고 이 꽉 rM: hfG 하기 위한 驚 úUJ~ I淡관 신행해 -?-

것도 이와갇븐 趣룹에서 !li 發한 것이라고 민고 있습니디 

그렌 뜻에서 이 홉 1精會 i淡은 -~-다 핸設 rfJ으보 그라 고 成멋;있게 꺼r 、κ 

되어 나가야 하며 그러가 위해서는 鷹備쩍談에 딴겨진 첼本(횟命에 빗 

가1 ~ι 쩍談 開깨r 릅 위한 節갖’ mf없i ， f、t議에 l찬X 줬룹 다해이: 따딱한 갓엽 니 

-14 -



다. 

나는 지난 세지펴l 웹 l淡이 햄 I淡外 ((J인 Il n題둡~ 인해 낀轉된더l 디l 해 

j월까환을 lf..시하" \J:! ιl 이상- 편談外〔애인 눈세 갚도 인히l 論爭을 밴임으도써 

썩l淡 91 빼j 파-닫 /~~막jl 햄談짜뼈氣뜰 t팬’;化시치는 연이 있아 서는 안되 

겠다Jl 생각합니다. 

우2-l .\!.감. 1̂ 년- 얀 -역- 웠폐11 )J-이- 앞으노 다시는 :'"1렌 엔이 일어 니지 

않 )i느 펀~ '5')))해 이: 할 갓 입 니 다. 

δ1- . 1'. Alo 
n 、

n l-..! -o.. 0 
iτi3 1- 燮7jifij애 \1 1 。

\.õ εc!. 것입니다 . ...1. 서나 괴‘速한 11￥ IJ 씨어l 

IÝJ .ll l':lj {v: 폐·}!，}껴 썩‘談이 성사권 다 면 그 지-체 가 곰 떠北~해係、칠 겠善히-고 괴 : 

tjij-(t 하는- 획 /1 적인 췄신機 -보 똥l 수 있을 것입니다. 

Jt 빼 f~ 값 여 러분 ! 

이사l 나는 {셈 ~L?I'아 {\J: ’힘 1ft) f.- 햄 l淡플 111 련하시 위한 節次|::l1월에 대해시 우 

리꽉 立場을 씬히고시 합니다. 

나는 우선 지난번 第 3 次 樓備썩談에서 貴剛이 第 l 갖*會l淡 싸所 

건- 서울로 하는~1l ri괴현;한데 대해 이블 歡迎하는 바입니다. 

이꾀써 雙方은 ~혐 l淡 !웹{삽? 와 관텐하여 本·썩‘淡을 서욱·↑-앓t에서 번 

깐아 rJ섬{崔하며 第 l 깃: 本-현‘淡은 據 v혐寶談 종료 후 l 개월 아니l 에 서 

월r에서 갖71 꾀 하j!" J니 ;d團 數는 각기 50 명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완 

전히 ，원'": !.!一췄핀 린았습-니 다. 

냐는 4시썩談의 J~ t~ 가 까까운 짜 u 內에 가-능할 것이라는 確힘을 기 

지면서 먼저 향方밝I애 아직도 와解-쏟異.가 있는 *쩍談의 1l稱， ~~談

의 ，홉훨 :'-2 리 ~J 1_ 本해談 f~R~빼 91 佛1l1<: n~題부터 말하고자 협니다. 

벤 치 4:떼 l淡 91 ~稱간- 우υ~ fWI 이 Ú' iYf Jt I댄{v.’짜\' J-nJ X-會談 Jl 9:는 fr ，혐 Jt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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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理會談』으로 하자..:il 主張하고 있는데 대하여 뀔빼은 『雙方總!뻐:둡 수 

석대표보 하는 휩付級 政、治軍事會談』 으로 하자고 主張하」l 있습니다. 

이 I펌題에 대해서 賢剛은 本會談은 南北關係에서 提起되는 중훌빼인 문-

제 를 討훌훌하기 위한 때談이 아니 라 南北間의 당면한 Jl3c治軍합 r에 對 t'Æ

狀態를 解決하는 껏을 젠· 本使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政治軍事빼談이 

란 名稱으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라는 貴剛과 전혀 見解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貴剛에서 T; 

張하는 것처럽 南北의 總理들은 政治 軍황問展l뿐만 아니 라 南北이 당 

면한 請般 應案問題틀을 m꾀넓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웰談에는 雙方뽑理.들과 함께 H.:次 'Î~r級의 Jfj(府펌位人 -- 1 :듣， 합빼으로서 

는 fffl !순 딩i는 폐흠f~I응級의 ’협넓 셉{-v.人士뜰이 {\: R로 각각 參加한 갓 

으로 擔見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웹談에서는 南北間의 特定 Fu9題만을 한정해서 討議할 것이 아 

니라 雙方關係를 改善하고 發展시커는 문제들을 廣範하게 討議해야 하 

며 이처캠 全般Å'J언 rm題틀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 

입니다. 

또한 나는 뿔 fflll이 전位當局흙-會談 또는 練理줄캉談으로 하면 經혐 • 體

ff- 亦十? 뜸 다른 꽤門會談플과의 關係에서 混亂이 생갈 수 있 j1 南

Jtl뼈係에서 뿜· 起되는- 여러 分野의 문제들블 이것저것 다 

으보 ‘뭔폐휠- 수 었다고 한데 대해서도 疑問음 빼!起하지 

습-니다. 

다i::! '-­
.，.-τr 

。ι 。 까­
t.:용 도흐 I 

會 i淡

없 

『 때北 I젠{\1: '1핸~ fi;j 휴·會談 』 은 젠햄 • 뽑:育 • 人道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윤 

t핀 tt化하고 -ι-修 .~障하는 뿜11度ñ'J 가쉰-플 미 F! 하는 E- 여러 객-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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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혐談의 進밟에 肯iiik、j인 ßt뿜l을 邊fi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賢빼이 統一 3 原뻐과 함께 中傷 • 끓請中 1 1--. , 武製挑寢禁 L1--. , 多方 lHi

ó'~인 해·般훗流.施 ，iJi. 十字會談의 5i援， 直 II￥l 電詩架·設， 調節委員會構成 仁}0 

대딩i~t 없1 의 廣範한 뼈係改善 문제들을 ~J束한 7. 4 휘北共同빨明의 內장을 

잘 記憶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南北의 總、理괄과 갚次낀級의 高-位人士들이 만나는 本會談에서는 이 

처덤 빼.北!빼係改환을 위한 숨:般的인 문제들이 반드시 包힘的으보 討議

되어 야 하며 그럼으로써 經濟， 體育，i}f:.十字 등 여러 다른 會 i淡찰의 、젠 

fj도 빠進시걸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뻐|이 本험談의 名稱을 rrr휩北詩位常局者웹 l淡 』 또는 『 南北總‘~~

談 』 으보 하자고 主張하고 있는 HJ1 rfJ 는 바로 이 때문입나 다. 

아울러 나는 활方이 이미 『南北總뀐1 會談』 開{崔에 意見을 감이 했던 

先例가 있었던 事寶플 想、起시카면서 우리측 提議에 同意해 올 갓윤 vi 

求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本會談 講題 rp~題입니다. 

나는 第 1 次 據備會談때에 @ 相互 끓諸 • 中陽中 LI:-: 問題 @ m1i ~좋 

f휠‘ 및 不千沙 ~ß 앓! @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 實施 ml題 (4) 軍’l~ 的

{잔賴樞훗 !씬많힌 @ 南it J頁1二험談 開fW nn題 @ 기타 雙方이 提·원하는 

問題 늪 6 뻐項을 本·會談 議題호 採擇할 것을 提議하고 第 2 次， 第 3

次 浚備헥談에서도 램調해 왔으며 이러한 반.벚에는 、l 급도 변함이 없 

습니다. 

나는 이 6 f뻐따 議題속에 貴빼이 수 t값하고 있는 政팎(Ý:J • 면1fñ"、J 훤 

까:f*熊 w( m nn 없!꽉도 충분-히 젠싹되어 였으며 선- 사 뿔fQlJ .. t張이 E1-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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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映되어 있지 않다 하더 라노 『 第 6 .1찌 /J 타 雙 }j이 껴{~퍼하는 /l:J앓! JI 

속에서 일따든지 ，선 ，遍할 수 있다는 심에서 우리 측의 이 6 11페따 l펴앓l 

가 |써 ~t雙方의 1:張플 다김이 JX映한 때우 {t PP: (꺼언 ，識댈휠라 ; l[ íi4H. rõl 

~ 았습니다. 

」라나 나는 이페한 I遍 1랜 Il H않 칠- 놓고 한없이 l파/까-달 되풀이 ~J ..9 ￥ - -뇨」 

써 .9. 7~f 퍼 I / ~ n’서: 하 ~iL 1 
。AA1l-

L_ [( f혐 ~t I'::j{{( ’따 )u) ~ 혐 l淡 』 익 |펌{崔 쉰- ?l 서l 끼 

^l 나 逃-延시간 -F 없다.i L 생각합니니 

아닌 l 힌- 까楊에서 나는 우리측 6 1뼈따 r遊필와 ~t {<<I1 이 識uí!둡 0. tr간(1") 

o 노 성 하- 자는:. f: tJk 간 jL려 한 I'{I.-，識 Wi타 λ 1 [f 뎌'j ~tn\J악 디각 삭 인 交流 • 

協 j) 과 J1~治 • W~ ’JH꺼 對 iJ~狀 i훤 fiJJf.If~Ì n: 1뭘 』 냐시 한 l1}1 만씀드t!-l번은 [( ïÝ-j 

，IU섭l 의 나각적 인 상流 • 協力과 政治 • 파 ’휩 (I~ ) 對싸}ltt댄 解消 |:ilbf낀 』 침- 修

iT 議웬놔 션lF 議하는 바입니 다. 

우리 측의 이 修JE 提-議는 貴測익 主張을 거의 그대보 쫓I싸한 것으로 

서 지단 第 3 갯; 熾패햄談에서 貴剛이 貴剛 議題속에 우리측의 쐐l 部 ft 

띈 議앓휠뜰윤 모두 ’멀·깎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留意한 것이 l셔 어떻게 

해서는지 4>:會談을 조속히 JJX ~활시카고자 하는 우리個l의 誠챈있는 )"r楊

쉰- &‘ I~자힌- 것 입 니 다. 

또한 이는 南北뭔1 의 緊~짧·차l외 함께 交流 • tU)];괜랜에서 뻐1起되는 폐 

끼 • ~l fJ {, j • ;ifl 때‘ -Ii-의 쐐- !!iI題 륜 制度ó'JS>_s~ 해견하고 Jt휠시켜야겠다는 意

志괄 담- 」l 있는 것으파서 때Ut 톰빼仔、改善을 위한 *햄‘淡의 셔 r에과도 rr 
감되는 감뭘~(f'.J인 義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는 貴剛이 우리 측의 새파운 함 iE提-옳릅 댄아둡이는데 띤..!J~_ 

이펴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I껴 싼 1Jl1]의 펀- ~(f'.J인 I1f t應이 있끼 런 W~샤휘 



니다. 

~ L 디- 펀- 4?r 4해 I淡 f\}<1빼 佛 lJX: I: !J 앓i입 나 디 

이 1l:J않는- 이 ul 시 난밴 현‘淡ù!l서 i싫-빼이 l앞i 1" rH 數쉰 3U γlP- ￡ 修

iE 섬ll.째한E，~_써 연- 쉬’- it파씬 심 노 있으나 폐({\:R익 빼갚 1 1상 으꾀 하-

니 2 1상으파 히→ '---니: 하는 1:: 1않l에서 아직도 兄뼈까. 렛쉰- 낚서놓jl 있 

습니다. 

LJ 단 우선 'J/(f\싸 |!i!!헨에 대해 1̂ 난밴에 도 I :L振 한 t’}와 감이 ·
따
 

r ’ ·‘ 끼
 
u 
1 

F u 

f#; 1Mi- lJi 닌 l-{ E l끽 ?!힌 j i j11l-R- ;! ol 아니라 W '11( 參，많總.!J~ Vz JJ ( ~L {\I.I) k 

.l:1l..9.파，~. ~' IJ 'I~(總參 It따 J~셉 Jl ) 01 ι1"- 1 " 이 l상개 ~L ~잔 11) J 小꽤이 사 " 
---J 
」

‘. ---

?l 요한- 값홈t 판 이: 7 1 하 :Á. ] 많-완 깃이 l 야 , 그 ￠윗 1관 JFEl -칸 o 뇨L서 는 1 \잉 이 

띤 -fc分 하〔}Jlr 쉬-니나. 

-? ιl 츄으보서 4÷ 『 參짧**!ji 級 』 으 l r' !f {\:R 1 멍이띤 얀마관 -Á. l 중요한 

11f ’}} !:!1!l년 깐윤 {i. ff:지 jI .i .j' ，파한 수 있다는 ，I;:J갖입 니 다. 

한펜 剛1fi H 數 nrJ펼에 서 웹 íWJ 이 지 난번 第 3 次 펙 l淡이1 λl 30 γI 잔 

.ffí- 했 f쫓으보 내놓-았 o 나 燮기總、맨단이 만나는 tf(발한 썩 l淡인까간 o -11 \ 
'l' t..:- I , :...-

01 +: -ft 寶히- ;11 뒷 밴낀 '2;1-/ ì 위해서깐 역시 그 數기- 不깜하다고 생각함 

니다. 

:"'1 리나 우리 때l 간- 이 nn 샤원어1 대해 더이상 ?!- 가 ?l- 쉬’- 한 것이 
‘ 

야
 

’ 
l 

4 , 아
 

f :30 ~I석外』 jE 감 ，원 하여 약간의 勳펴l꺼E 윤 두는 갓이 좋겠다고 생 / } 

합니다. 

나판 이상에서 사.!.!-간이1 R.解 /r-- 뱉기- 었는 ì1ß分에 대한 우리측 ,I‘YLA 

0_ ll l- ."'": t ~ 긴-l Z--Ll L} 
.! ; -,_ \1 • • -^^ \I~' - ' 

l-l4 -- -!fRi 2 J J .낀 I I ;.11 ~ l 레 이 f찢 frlii (U~ I淡윤 ;te ( 대~ ? -4 F fi- ?} 서 il!-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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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見解差異가 있는 폐分Jl .s~다는 『意과이 짧-近·되는 폐상』 이 cl 

많다는 사설에 표目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雙方이 共通勳을 넓혀나가고 意兌환봤가 있는 t‘$ 

分에 대해서는 互뿔의 立楊에서 協議해 나간다면 빠픈 시일내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確덤합니다. 

끝으로 나는 本曾談의 쩌H部 i뿔營節次에 대 한 우라 측 )I.場플 整-됐 하여 

다음과 같이 提示해 두고자 합니 다. 

1 • *햄淡 形￡

雙 7jfrjf;해j익 代表會!淡 形式으보 하며 펀요에 따라 雙 -;-j總 EH /I \jQj \'i l. 

獨會談도 할 수 있다. 

2 . 合갚합 採擇

雙方 合意內찌은 각기 2 통씩 文휠보 fF Jî(하여 각가 著-fl 한 文 l샤쉰-

l 통씩 交換한다. 

3 . 섬 iT:狀 交換

雙方· 會談代表는 자가 측 當局 휩高責任者가 發給한 fii任狀을 찌}互 

交換한다. 

4 . 倫 l淡갇닌鍵 

혼흉기은- 會‘淡內침을 i활듬니 • 緣音 • 緣書 능 각기 1æ￥IJ 한대보 닙니緣한다. 

5 。 현談휩di합 

각 71 fÍ빠-利한대보 하며 雙1J 合意가 있윤 겸우 감意內짝을 Jt I리 o 보 

fr 成하여 웰道토팍 한다. 

6 . 쩍!淡場 標澈 및 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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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갓반이나 함닝IJ 한 뺏 l훌쉰 뻐Jl j 하^1 않으며， 會!誠川 띤 ~f는 장l상형의 

卓子률 (횟대한다. 

나. 招請剛은 會談벚에서 찌l對測 記者團이 自己剛에 즉시 連絡할 수 있 

는 jJ￥H념施設과 모니 터써 閒鎭[，끼路 ( CCTV) 中繼線을 設置한다. 

7 • 쩍談公開與否 

후;썩 l淡進 fT븐 :j~:公 I혐끌 l헨에으보 하되 雙1i 슴意;에 따라 公開할 수 

았다. 

8 . 身邊강·全保障 

가. 힘請測은 +11 對剛의 代表l團과 記者-團의 {J:來·와 뺨입Y 뼈H웹 I t I 그닫의 

身i훌종r全과 無 }ß:歸 i뿔을 保·障한다. 

나. 招講測은 相對떠 代횡團과 記者團의 往來와 陳留 WJftH'p 그깥으l 文

별 ， 通 f파 • 휠:務JlJ 器機 9 寫혐， 필픔， 錄꼼 및 殺 l훌테이프， 따材- 手I/l，fj , 報

道합料 및 기타 필요한 構帶品에 대한 不可홉을 保障한다. 

다. 招請뼈1I은 本會談을 위하여 自己剛에 오는 째對뼈11 代表團과 감리者-團 

의 輔留期間中 身邊과 활동상의 安全 및 숫員 無事歸찮을 保障하 

는 身邊종숨:保障覺별를 往來 7 日 前에 板門I판에서 村l對뼈11에 手交하며 

雙·方은 이 1휴 f좋윤 發表한다. 

9 . 代表 I뱀 標 l폈r 및 證 r~j 학 rrr持

가 . 曉 }j {\;: hl빼과 I쉰 써 I홉lP-- 자 7 1 팍-을- 表 IJ' 하는 !직츄으l 標 I熾힐 !íH lí- 하 

:lr 7 f 끼 뺀제! 7 l 5￥ (j- 하는 껴分짧ψJ.깐 륜 r"r t\~: 한다. 

나퍼 %는 빈노의 11 )'，}-원장을 휩:川하여야 한다. 

10 • 板P’l l l1 ， 폐폐 앤i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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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名 Iyl.뼈햄 

U) 雙jl-Fr 」↑.:험 l淡애 參 hn 후!- 사 ,] 갇 1\:}{ • 隨 {r H 찢 lic 흙·깐익 γ~ I'r i. 

을 사 /1 측 짧~으l 때?l씬뿔·名 윤 반아 씨|對剛 ttl!. h뭘 찌 l십 3 11 셔Íj (>1] 

쉬j對빼애 F)(: 한다. 

‘、2 ‘ γ~ t￥{이1 는 ~t 名 • 1''1 ~JIJ • I廠 파판 ，;니 체u:하 nl 강Jn1-깐r l“t J{ 힌 q-. 

j γ~ 1'11. T 쏘 1.J 後 戀햇JI ’t~ JJj -깐 lJl ( .;'(1 끼1 ，꾀 ι ~，fJ 쩌l 하 _1 ’- hg {li!!lli i벌써;γ，--R - 굉 

해 이 딘- tllfjI츠 {빼達힌 다. 

나 . ~Jfl 폐 ~ 없iI 

雙 )J~:H 으 tfx" rll ] 1,1 i ’'(1 Æ~ J센밝'1 -;븐 파 ’ 1，상싼線 J:에 잇는 궤，i ，!dHlJ ~) 1 끼·삐; q j~ 

-t7~J _':J~_ 한다. 

다 jjl' :1센 A L1 써’ 1I 선 

}Y{ l펴f ín.1! -P.- 板 [I 'J 1,' i 씨
 씨
 
-

‘ 
‘ , 
」

ι
 
” -’ 

1 u 3 11 HíjOll f쏘한 꺼 l 對(l{1J γl |i’1. 01] 91 -;1 òl 여 

Hl ￥1 1Jl1I 人 tt 갚아 身分流띠j 폈갚 對照 • f에'. 11，신한- 후- 꺼 l 對 (WI 人 n단-깐 

}jt앙 δl- ul tt~r'Hli j펀絡 1\:k 가 책-名한 짧-꽂뭔 人 Lt 91 ~I \'1’ f 판 +11對

íl’11(>11 l-交한 디 

\? \ 흙fi파 H￥애 갚 4꽃꽂된 人 Jl의 γIi번에 의거하여 fl~ 1-i 對웬 • (폐 . 11.신한 ι1. 

11 • 닙니 f;-91 1f)(材 71간動 

뺑f ;}jP-- 셔 1 對 (W! 뺨{깎뼈ll: \j中 11니 p;- 한 9 1 ú간動을 f~~ 따?하nl ， I휘 ~t I I\ J 으 l f, i- 賴

와 FI!解 i얘 ~f에 J] 여 하는 )j I('J 에 서 혐;i젠의 ilú찌'~ 1t 괴 公 11 ↑1:판 j웰 !..，'f좌E 

관- 한다. 

12 . f!바 ','( 섬/0’: 

tl’{ l젠i fHl! 간- Hl 對 íllll 의 1\ 1< 햄l파 J니 fd뼈의 r,p 압'1 뼈JlI\ Jlj' '(( í ft • 쏘 j비 • 퍼 f， í • 

룹얀휘얀 혀!;칸 [1 1 
;κ 

-[ 
」

-7 ?! R-?1 ?! 쳐191 
’ -’ 
-

, --­
-

-
-

-
-/ 

-, • 
~ 

J ” 
j 

, ‘ , , , +1t’ ‘!’r 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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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雙치- -?-- {!% li% Vt꾀 어 있 는 |써北亦十'{: l|1: 패파，; IfJ綠윤 ，.f lj 川하꾀 판l 요-한 

겸 우 雙 )j {J던아래 밴노으l ;Eliln線블 껴〔- ，5t 힐 수 있다. 

14 • 뺀세 H ft 

궤，rf.i (Wj븐 상대측이 자가측 빼域 i파 n~J 1 11 쩨Íj에 X뺀해L:J fJ건 k듭 셔 l對빼 

어1 r쏘하 . 1 ’- 뿜Y헤 H 뭔븐 씨 I!i ta ，遍하여 Utii; 한디 

15 • 機 典

fk!빼 !i!1%형는- 雙 )i 따 f췄 1\: t< IUJ 익 변노 t>r觸윈- 동-해 t6b r뚫 • W(l차힌다. 

버
 

]

I 
j 1 μ

 

” h 
U 

• , , . ‘ 

샤. 雙거·유 꺼 1對깨1 1 빼Y 암{뼈111 \J I I J에는 t<~請 (Mlj의 案|셔외 f'AJf:애 따브도꽉 한 

다
 

나. 曉Jj관 셔 l ￥tfWI 뺨핍뻐11\1 I l' 1 H 2 [ n I 의 행낭윤 팬빨한다. 

나쓴 11..1:과 감은 쩌11 폐湮활節次에 대한 우리측 提·議 l셔깜이 貴剛에서 

(~川하는 핍句나 JI]i펌와는 훈됐.나는 점이 없지않으바라 생각되지반 대 

체노 그 意味는 감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과서 냐는 j판句나 J fJ닙암 또 는 쥬훈Rt 」= ;f5 異가 。

-
-
ι
 

드
 
E 

H 

τ
 

u “ T 는
 

있
 

셔 츠IE 

t~h ;誠.쁨戰 6J-cri 상호 jf; i때되는 것흘 合急文으로 작성하는 섯이 좋으며 

~J.렌 ?-hL써 우 i늬닫의 썩 I淡관 한걸음 더 前·進시 켈 수 았잔 깃이 파;ll 생 

각합니다. 

以J:에 서 나는 『 南北!봐 f\'r. 합·局者會談』 을 따련 하기 위 한 우리 剛의 慧

Q.을 말드렸습니다. 

기뜰 1판씀드버지만 .9.같 혔 4*’ 熾 1liiF#談에서는 雙方 경:r훤의 껴;- i범 짧R 

。

~ 
찾야 하냐하니 fr意륜 이룩해 나까는 핸i팝ó'J 이 고 깐:. pf. (1얀인 ￥#꾀가 

이 루-이 지 '1 턴- 빼lf￥하는 ll~입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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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짧합니다. 

南(末훌虎) :물좀 더 주세요. 아주 통으보 하나 까져다 놔요. 

北(백남준) :宋先生님 혼자 밖에는 신덕수 좋아하시는 분이 없구만. 

南(宋훌虎) :이거， 참 좋아. 이거 너무 많이 마시연 지난번에도 얘가했 

지만은 소변이 빨리 나와요. 

나도 지급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 얘기 안했나? 우리 그 i~ 

務휠에 약수가 있어 요. 아주 좋은 그 삼청동에 약수가 두곳이 있는데 

거가서 쭉 떠다먹고 집에서도 계속해서 家族들과 갇이 마시는데 이거 

참 좋아. 

北(백남준) :平壞도 약수가 나는데 시내에 여러군데 있어요. 什分分析히 

니까 신덕수 보단 못하고. 

약수들도 性分分析해 보면 어떤것은 좋은게 있는가 하면 이떤건 

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ti -r 

南( 宋漢虎 ) : 이건 뭐예요? 이건 뭔가? 이건 생강차 아니예요? 아， 

인삼차예요? 생강차보다 이거 좋을것 같애. 

北 ( 백 남준 ) : 宋先生님 제 말씀 ------. 

< ~t 빼 훌훌本發言 >

南剛 ft:表여러분 ! 

오늘 우리는 北南 휩ifk級政治軍事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擾備會談을 L-l] 

번째로 가지게 됩니다. 

나는 먼저 內外A民들의 關心과 耳 R 이 뿔中된 가운데 오늘의 f훌備 

會談올 위하여 우리剛 地域 《統-閒 》에 온 I협剛 代表 여러분을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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迎합니다. 

무려 200 l~ 以上이나 中斷되여 겨레에게 설망을 주었던 우리의 팩 i談 

이 再開되여 北과 南의 代表들이 이렇게 또 다시 마주앉게 된 것은 

對決이 아니라 對괜-를， 緊張이 아니라 樓和를， 分짧이 아니라 統一을 바 

라는 民族의 念顧과 대세의 흐룹의 펼연적 귀결입니다. 

지급 온 겨레는 이 覆備행談이 우여곡절없이 진척되여 北과 南사이 

의 失짧한 政、治웰f 혈:(에 對決狀熊、를 解~ t휩하기 위 한 會 談이 조속히 마련 

되기룹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再開되여 열마전에 진행된 第 3次 擾備會談은 論爭과 훨決보 

하여 한걸음도 前進하지 못하였으며 나라의 平和와 平和統一에 대한 

새로운 希望.과 期待보 부풀었던 겨레에게 또다시 설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據備會談의 곡절많은 과거와 北과 南이 함께 면어 나 

가야 할 會談의 전도를 놓고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같이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北과 南사이의 政治 軍 i흉하! 

좋tì차狀態를 解 f법하기 위 힌- 우리의 對話가 論爭과 對決익 마당으호 되 

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北과 南사이 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룹 解消 하려 는 

念顧에서 마련된 우랴의 會談은 짧和에 아무런 기여도 못하였을 뿐아니 

라 對決을 더욱더 격화시키는 결과를 招來하였습니다. 

나라의 !fln 외 11'_和統一의 새로운 局I띠을 열어나갈 중대한 使命흘 안 

고 있는 우랴들이 이 非正혐 (f'J인 량￥態를 어떻게 許容할 수 있겠습니 

까. 

우리가 뜻한 깊이 생각하지 。J. O 까‘ 
1융등: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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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한 Jl~治없 l빠 r에 對싸’Ik態칠- 짧꺼 l 하71 위한 nn썰으l 解싸잔 rl 이상 ιl 

쳐l 시커지 않도흑 하는 섯입니다. 

현시가 北파 |혐시-이의 &if1軍땅떼 對決狀態쉰 解 h꾀하는 섯간 1(族 l꺼 

꺼 l解와 뼈슴을 {뻐綠하Jl 나~}악 /1페1I 외 11). 찌 l統一윌- iJl i11 하는이1 /'1 必껴i 

不 IIJ :r.자의 rm뱉이며 순-간도:.. ~~ 解決을 낚파 띠둡 수- 없는 절박센웬 

할입니다. 

서놔 I斗쉰 나파외- lttk: 꽉 사이에서노 지난날의 對iR:훌M 念。l] ι 낀아니 

fll뺀하는 껴보 나가 -')'- 았고 오래동얀 ，~ik:~님- 낚아-았 Rl jU: 깜 여 υ↑ J 
J 

-J , , ‘ 
’ ’ ’ 
까
 

i패의 紹 1}1 /::J않-갈이 γ찌 I (꺼으노 解決되 j~ 있 t- 오늪。n 오l 서 까^1 센- vj -~ 

판 나눈 뜰J1 뇨E운- 우과 겨퍼l 까 사건수 만목섣시하-') '- 헝시 -석인 lï핏 1)1- fL2險

-치-에서 산아간다는 치끈 1\':族 r꺼 不후:이 l까 수;.1 가- 이딘 수 없-감니니 

이러한 現寶은 우리갈이 時1\錯 i핏(f:'인 낡은 對決跳;강:에서 빗어나 L( 

JIi 윤 우에 놓고 젠l 解와 團合을 이팍-해 나갈것을 절션히 밍求히'jL 있 

습니디 

우리 는 더이 상 一方익 뽑.制와 됐念에 집 착하여 김론을백하띤서 우리의 

홉’ Wí~ ，淡이 언서l 까지 제자리에 머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디 

이러한 견지애시 우리는 지난 3* 像備 f합談때 文짜행~~띠jj 와 林秀獅

l젠과.， jkii鉉 ~i빼父 nn題외 관련한 젠빼的인 J피;場을 밝혔던 섯입니다. 

냐는 우과의 뼈l 待와는- 달라 지난번에 이야71 한 nll썰블이l 폐‘)Ë (rJ? l Jx 

뺀이 없는 rll 대해서 i휩;懶스럽 게 생각합니 다. 

I혐삐 f때￡여러분 ! 

이 제 來 IJ 이 면 우리 기- 北과 南사-이 의 챔; lúi 한 ll~ ‘tfiF ’l~ (J'.) ￥l lJ~狀態펀-

쩨f 뻐하지 위 한 ir젠\7. íJl Jl~팎펀힘會!淡븐 發웬승1<.'_ 원 fl’ 1I 이1 끼빠쩌[쉰’!’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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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3-부터 만 lhl 이 뇌는 난입니다. 

우리는 옹-금 힌해시- 지나도꽉- 한걸감도 Jjíj進하^I 핏하고 았는 이 딴# 

談이 새활반을 -; \. 자.9jlJ 되~파」[ lMi f녀하띤시 t빨 r15節것:I::1}월외 관i선한 우-

파 의 \1. 싸애 대 해 서 ‘ j - }Æ ól- 려 ;l-r 합니 다. 

r't빼~ 이다싶이 우-파는 ^I 년 3 次쩍 l淡때 雙J j If{ r~ 00) 갓’훗 가운데 λl 

•l:'Îk 이 엇잔라 는 일부- l:!!웹갈어l 〔니 δ1- 여 홉 步il- ;ll 이- 링:잔 ]1'-었 습니 다. 

우- ιl 는 第 l 갖 ~백 l淡~!; J~r룹 웹 l淡發i꾀 띠11인 /.1 ，~樓 o 노 하는 갓 이 H따씌! 

01 :(\ ψ 필빼에 I했 -jJ;- Bl 여 시 움~J~_ 훤 JlL젠、 시 았 니 는 lrjJJ플 시 시했 .1→[ 또 

오늘 i!t 삐에시，파·빼으l 했잔에서는 그둡 歡 jffi 했 습니다. 

딘二 떤l淡 麻þt數s":. 20 名이변 안맛줍하지만 펼빼이 40 r，-잔 I ~ I批 δ} 」[ 있는 

샀 윤 考- 1힌히여 -1J r 냈하α1 30 名 o 도 힌- ι11 대 센 r활작- 내 팡았슴니 다. 

이섯은 어떻게 하나 이 緣폐쩍談을 진전시치 .iL 띤-速한 시일내에 4、;

뺑，淡원- 텐생시 김으보써 겨레이l 게 71 쁨괴 새도운 후빌블 얀겨 주펴 는 

껴의 진지하고 誠헨있는 努力의 뚜렷한 表까입니다. 

o .-

우리의 주동적인 ，選步료L 채서 kF홍 l淡場 rrr r. n趙외 펙 l淡|짧 tt!뼈 nu題。n서 雙

)j시이에 이미 會談場所!범題는 갑意를 이룩했고 기타 이셔l 펙談廳H數 

rm題에서도 貴剛이 오늘 30 名內外도 할데 대한 提·案을 냄으보써 그것 

윤 Frti 합 수 있는:. J}l寶떠 可能性이 i않成되게 되었습니다. 

나는 北빼雙 11이 互빼웰解와 갚相홉步의 精，뼈에서 m1題꾀議에 덤한다 

띤 사 !타 까3 뾰.있는 다갚 nn題감도 암意뜰 이곽-하는데 맨표츠 어려움이 없으 

리i:l- ~)'- 뷰니 다. 

雙 ;j 원-횟에서 yf: 싼있는- 本會談의 名隔괴 議題， 1\:}< 댐뼈鷹 !κ에서 ‘1ft: f\: 

‘J< I~: 1 씬! 의 隨 tt 앵~nn웬 91 -ft \낙 후! 우- 랴 이 \'r 밟-?-- 니 P，- 」’ ! 깐슈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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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보， 會談名隔윤 < 써{\/:級&治휩- ’빠會 l淡 > 으츠감 하겠는가 (( ,flj {\'r. 힘 }r1J 쉬-

會談》 또는 《홉됐~.談》 으로 하겠는가， 어]二 섯이 더 싼Jlft센j이 Jl 좋 

은가 하는 것입니다. 

핵談名稱듀 이디까지나 會談의 目 씨과 使命에 n싼되게 ，많定되이야 합 

니다. 

우리 가 마련하려 고 하는 *=會짧븐 北|휘‘關係 'f:般 1m뽑룹 다루는 썩 l淡 

이 아니 라 北과 南사이의 찌뼈한 政治떼 및 軍事:(애 對決狀態찰 %r'f 얘li 

하는 댐1題를 使命으로 하J!.. 았습니 다. 

北과 南이 오늘과 같이 政治와 軍事分野에서 對決하고 었는 H~態에 

서찬 Jt빼사이에 오래동안 쌓여온 誤解와 不힘을 기섣수 없고 f써 JJ과 

잦流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統一보 나아잔 수 았습니 다. 

디우71 Jt 과 南이 난을 따라 격화되고 았는 월’퓨 (f) 對決狀熊판 $원 

trr에로 판려세우지 못한다면 혐朝蘇에서 核武짝몸보 武裝한 'k í합이 戰'J1

껴k 發 (j~쉴 끊임없이 進行하는 조건에서 우리 民族은 톱이킬 수 없는 

核戰爭의 참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政治펴휩W、j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훨는 常떠i하게 北南사이에 

서 解決해야한 초미의 쉐l題이며 더이상 미불 수 없는 절박한 nn題입 

LJ 다. 

사션 산 이 IlfJ짧갚 解決하지 않고서는 北南關係를 냈善하고 ffé一 r. n훨 

解決하는데서 이- 무-렌 肯)Ë(에 뺨띔도 취한 수 없슴니다. 

이라 한 취 지에서 北과 南사이의 맴; I끼i 하 政治펴f 땀(!‘J 함、까狀態휠- 解뻐 

하 71 위한 햄談이 發웬되었던 것이며 오늘의 이 빼’ OfiF#l淡도 u} 란되개 

￥l 삿 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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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그러가 때문이l 이제 열리게 펜 本會談의 名稱을 (( ~t r혐힘~ f\'t.級

政治單펼때談》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會淡名稱을 << r땐位’홈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으보 할데 대 

한 뿔때의 훌은 *會 I淡의 根후;使命과 目 I한]이 反映되여 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貴剛의 웹談名稱대보 하면 이 會談이 무엇을 解決하자 

는 썩談인 ^1 끼j 白하지 핏합니 다. 

會談名稱을 정함에 었어서 分짧된 나라룹 統一하려는 겨레의 ;승:顧이 

그 아느때보다 핸烈해 진 現寶體展의 要求도 반드시 考慮되여야 하 

리라고 뷰니다. 

(( ，판~{v.常·폐者·會談 > rr L­
~L τ: < 總Jffi會 i淡 > 이라는 웰 fftlj의 햄談名팎에는 우 

리 ÁK의 統一던志가 잔 反映되여 있지 못하며 나라와 나라사이 의 웹 

，淡에서 일반적으파 呼稱되는 名稱이 과는 인상원r 주고 있습니 다. 

그러나 우리의 《담位級政治軍펌:램談》 이라는 名稱은 이런 f!lll r찌닫까지 

도 선중히 考-慮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本會談名稱윤 (( i합位級政治軍事會談》 으로 강f. '11. 하는 

것이 옳-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보， 함談講程멈題인데， 이 딴캉談議程-n!1題와 관랜해서는 오늘 貴剛 發

감에 서 띤젠i(꺼인 議題로 한데 대 한 뿜案플 내 놓음으로써 결 국 이 훨훌 

뭔， 會談議쁨: 점~~/1 U 題애 있어 서 는 혜Îj 進 r애인 그런 提 案이 라고 생각 

하고 그 l흙뿜形式에 대해서는 우리가 樹;迎을 합니다. 그라고 다행스러 

유-- ?}이라」l 생각합니다. 

~1 러 나 이 해 l淡 γI 隔븐 名隔에서 그쪽에서 「 南北핍l의 다각적인 交流

t“”고~ f; 、1f ì 꾀i ’h(r') 씌센狀 11닫 解 lfHlll 웹! J _t)_ 한데 대 한 이런 힘!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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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議감에 뿔빼이 념을려 」ll 하는 北|뛰꾀 l 의 나삭 

석인 잦流 • 協기땀1顧도 包含할 것을 F없깊하고 있는 이넨 ilîft: 이l 사 。

1 

랴 剛 뿜훌대 호 「 北과 lYi시-이 의 홉’떠j 힌 1&治軍 ’t~ (애 對싸狀態、쉰 )1r'(. tilJ 

할데 대히여 」보 할 것을 다시 한멘 J:張합니 다. 

셋째보， 쩌談f\::& I뼈 樞 li(에서 軍 f\ ;k 쉰- 아떤 ~S>_~ 몇 l성 낀含 시-7 1 겠 

는 가 하는 !n J않l 입 니 다. 

우리 는 이제 마련하게 권 本會 I淡의 1&治 iE 事쩍 l淡으보서 91 tt 格플 ?! 

21 시 위해서 1\:}{1훨에 1ifI훌標휘가 2 名정노 띤깎뇌여이: 한 ll ~나 간 - 「二 ~:J 

니디. 

팝剛이 ‘현·협 1 1: 1써’4 섬歲쉰 1/-세避하려는 의도 7~ 아니닌l떤 파 f혐t機싸쉰t 2 1', 

정도~含시켠데 대힌 우리의 提案에 |매덴하7-1 봇힐 FH ItJ 시 없 LLl ; ll 생 

각합니다. 

第.代-강의 級數nn웹외 관련 하여서는- 雙方의 軍합펌械뽑系가 나-런 'er•l!j 

애서 < 텍f 寶權흙f )) 보 정하는 것이 合?칭하다고 굉- 니다. 

이상 딸修節깃;問題，선議와 관련한 우리빼의 見解룹 만쉰:드렸습니다. 

끝으꼬 나는 오늪- 좋븐 강圍氣속에서 I품 fr，節것:!::1題뜰에 대 힌 rH議쉰-

ilfi하여 훔륭한 合意릅 이 룩함으5)_써 이 웹 i談플 지켜 ]1)_ JL 있는 l셔外 

人民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기뜰 츄멸합니다. 

간사합니마. 

南( 未漢虎 ) : 수고 했습니다. 

이제 뭐 홈方의 寢 삽을 보니까 이제야 웰i次 nn 밥 11 、f 誠이l 쉰이시-t- 깃 

같습니다. 

-- 30 -



北(백낚순) :원래는 ~l":굉거! 냈이야 되는건데. 

南( :↓?훤!휠) :그션 디행(나'1 거l 생각하고. 그동안 세차례 햄 l淡外떼인 IlU 題

보 인해 가지 j!- 우라 펙談이 깐轉됐는데 그 깐뿔된 것을 만회하기 위 

해서과_'1: __ ç_김 -ln- 신 ^l 하자민든 끓，댄뜰 l斗해서 이 節갓’ nll뽑에 ?상￥lii 

지으맨 되지 않겠느냐. 

선시 한 努})윈- 하멘간 내 까 1’F 때는 오늘: 다 강、￥ji되지 않겠느냐 • 무 l 

。 l 런 셋 Zr-P.- .:..{드 t:: .::= 더l 다l} 1- 이세 ，藏없’l {빼係에 있어 서 .... 
1 ’ -- -- ;.•-- ‘ -

~t (백낚푼) : :'.1 렌 ;ffi- 떨간- 산슴니다. 

南 ( 宋樓 IÆ) : 다만 이제 l藏趙關係에 있어서 .. 

~t ( 백납판 ) : 그저 오늘 이거 야:內로 4‘;會談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 

南 (宋漢虎 ) : 그러면 좋겠는데 .. 

자， 그럽 節次問題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會談 名稱부터 한번 서로 論議해 볼까요? 

北 ( 백남준 ) : 예 ,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제 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톨方이 다 같은데，우리가 차이나는 것이 會談名稱이다，그 다음에 

의정이다，그 다음에 代表團 構成問題다，이런 점에서는 다 같지 않습니 

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 우선 本會談 1 次會훌 楊

所問題는 서울로? 

南(宋漢虎) :예， 그건 ??意됐고. 

~t (백남준) :이건， '*先牛.! 우리 대단한 홉步입니다， (楊內웃음) 원래 

會젊~~￥起剛으로 띄여- 우-렌데 , 원래야 平·훌에서 l 次현談올 해야 순리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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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단한 양보인 데 

홉(宋훌虎 ) : 하여간 뭐 , 거기서 항상 통크게 나오니까 . (楊內웃음) 

~t ( 백 남준 ) : 그래서 , 이 렇게 互相 훌步하고 훌훌훌하고 誠意、들 發揮하면 될 

것 같애요. 

南 ( 宋훌虎 ) : 오늘 백선생이 통크게 좀더 여러가지로 折혔案을 내 가지고 

앓結-하면 좋겠네 ... 

北(백남준 ) :그리고 뭐 바슷한것 있는데. 그 저 , 隨員數， 隨칩훌k 무 

슨 훌에 우리는 그저 이거 20 名이면 充分하다고 이렇게 봤는데， 宋先

生이 40 名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린 20 名으로써 充分하다 

고 보지만 그러면 30 名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提起하는데， 거 스
 

L 

U 
T 

30 名內싹 IE 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相듀主義 原잉IJ 에서 30γl 으호 

그것도 누르자. 

南 ( 末漢虎 ) : 相互主義 原則에서 ? 

~t (백남준 ) : 예 . 아 똑같이 그쪽에서 隨員이 30 名이 나오고 우리도 

30 名이 나와야지 . 그쪽은 隨員이 이렇게 배가 부르고 우리 隨員은 또 

수가 작고 뭐 이렇게 하면 , 그러니까 ...... 。

南 ( 宋훌虎 ) : 내가 지금 왜 그렇게 30 名 內外라고 그러느냐면， 사질상 우 

리가 40 名을 主張하지 않았어요? 

~t ( 백남준 ) : 예 . 

南( 까3漢 f숨) :내가 실제로 *띤톨융을 해 봤었어요 

저 , 故劉誌맴團 갔플때 내 가 平壞을 가 가지 고 그때 隨員이 |需 :( -ï- t~t 數

가 20 名이었단 말이요 .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훗採人탔툴이 가서 아주 

고새든은 무-척 하더파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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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봇하고 l!’l 도 제대로 못먹고， 그러다 보니까 

支援業務도 제대로 완벽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더 라 하는 얘기 

예요. 

그러고 보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굳이 뭐 그렇게 人員올 制限을 해 

가지고 고생시킨다든가， 支援業務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래서 40 名으로 하자고 했고， 그런데 지난번에 貴뼈1]애서 3 次會

談때 30 名을 하자피 또 折喪案을 냈으니까， 그결 또 내가 그냥 안된 

다 이렇게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나도 讓步를 해서 30 名

內外로 하자 이런 거예요 . 

그러니까 한 3 - 4 名 정도의 願通性을 두어 가지고 서로 便利한데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또 이거 가지고 또 時間 끈다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고， 그래서 ... 

~t ( 김 영 철 ) : 30 名으로 하지 요 . 좋지 요 ? 

南(宋漢虎 ) : 그러지 말라우요 . 그러지 말고， 한 너더뱃명 좀 願通性올 두 

자우요. 

南(金三뼈) :可能하면 많이 왔다갔다 하는게 좋은게 아닙니까? 

北(최우진) :代表 1 人當 隨員 4 名썩입니다. 그래서 代表 1 人當 4 名이면 

充分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代表 5 名에 現在 隨員 4 名， 갤-

국 30 名만해도 代表 1 人當 隨員 4 名이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g톰 

長한테 는 30 名이 라면은 2 名 더 주어서 團長한테 는 隨員 6 名 , 다른 

사람할끈 한 사란당 4 名， 充分할 것 낌습니다. 그래서 30 名으로쭉 눌 

러 놓고， 그렇게 하仁-게 좋플 것 같숨니다. 

~t ( 백낚- 준 ) : 그래서 l￦뺑픔 nn!聊 때 그 뺨例하고는 좀 다르지 앉-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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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마주 앉아서 다 뭐인가 하면 그래도 高位級政治人늪이 앉아서 

흩談올 하는데 , 무슨 故鄭끓問團， 그때 그 훌훌術빼처럼 그렇게 複雜하겠는 

가요? 

南 ( 宋훌虎 ) : 오히려 , 그 f十字협談이 라든가 혹은 故獅짧問團들과는 다르지 

요 • 여기는 總理블- 首席代表호 하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거 級이 어 

떻습니까? 거기에서 璥見하는 거는 考I훌하고 있는거는 長官 또는 次찌 

級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北( 백남준 ) : 아마 」거쓴 職念上에서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南 ( 宋漢 f흰 ) :-날째 그런분-쉰-이 다 가니 까 그런 會談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그분한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훌훌봤이 없고 不使이 없도록 뒷받침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은 30 名을 가지고서 는 솜 보자딴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35 名으로 할려고 그랬었어 요 • 그런데 , 또 뭐 5 名

이쩌고 저쩌고 하니까 또 그것도 우습고 그래서 30 名內外꾀 해 가지고 

서로 嚴通性을 약간씩 한 4 - 5 名程度씩 두면 되지 않느냐 , 나는 이런 

얘기예요. 

~t ( 백 남준 ) : 예 . 예 . 

~t (최성익) :휩席代表넘! 나도 그때 서울에 갔랬는데，내가 隨員으로 따 

라 갔댔습니다. 20 名이면 充分해요 . 왜 그런가 하면 아， 이거 뭐 김은 민 

족끼리 다 對話를 하고 뷔 이렇게 하는데 , 便宜툴 다 提供해 주고 rrn 

題로 될게 없어요 e 그래서 우리가 20 名에 10 名을 더해서 30 名으로 

뿜起를 했어요. 

南(聊弘喆 ) : 아 그러니까， 充分해도 한명이라도 더 가면 좋은 거지요 뛰. 

많옥 수록 좋듀거 아낚니까? 좋은 機會에 한명이라도 더가는-게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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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 ! 

南 ( 朴睡牌 ) : I=I J 能힌 많이 往.來하는 것이 좋지않겠어요? 

北(김영철 ) : 首席代表 인상올 보니까 30 名으로 하자고 누률 것 같은데 . 

南(宋漢뿜) :아니， 난 35 名이예요. 내 솟.張은 35 名인데 옆에 있는 분 

들이 아，그거 뭐 !쳐外로 하자 그런 거예요. 

~t (김영철) :隨員활릅 20 名으로 우리는 主張했구요. 

껴: 先 r牛은 40 fl 으로 했는데， 우리가 그쪽에 接近해서 30 名이라고 했습 

니다. 이거는 우리의 誠意입니다. 會談에서는 誠意라는게 일단 表現돼야 

됨니 다. 그래도 互相件.의 原則에서 이렇게 돼야 휩지요 . 30 名으로 합 

시다. 

南(金保짧、) :아， 거 隨行員問題 한 두사람 더 붙이고 덜 붙이는게 씌 큰 

지장이 되겠습니까? 

南(金三뼈) :首席代表님이 35 名하시지만은， 40 名은 최소한도 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은 워 협성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숫자 가지고 이러콩 저러 

낳 올리고 내라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貴剛에서도 당연히 한 40 名은 돼야한다， 오히려 障慶을 허물면서 한 

50 名하자 그럴걸로 기대를 했던건데 20 名음 내시는 바람에 失헐.을 했 

던거지， 그래서 ... 

~t (백남준) :이제， 아무래도 우리 會짧이 열리연 내 생각에는 그쪽 代表

團에 20 名 가지고서 도저히 안되는 것은 그때가서 윗분들이 討論해서 

하면 되겠지만은， 또 그때가변 우리가 30 名이라 했지만은 20 名으로 줍 

수도 있고 또 , R’~ 40 名으로 늘수도 있을게고， 또 다른 어떤 部門명IJ 로 

FE 어떻게 부슨 웬 꺼1 아서 一#힘討 i灣 }j式과 뼈명IJ 討 l했 ;j式므로 ?}합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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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있융게고 그런데，오늘은 이거라도 하나 또 하자， 그패서 

30 名으로 하자 

빼(宋훌뾰) : 30 名內外로 해가지고 통크게 해. (벚內웃음) 

北 (김영철 ) : 지금 時代가 發廣했습니다. 사람들의 뾰、考能力도 發展했습니 

다. 能率性이 옛날에 하나라면 오늘은 百， 千올 하는 時代입니다. 그런 

條件에서 옛날 時代에 뭐 이렇게 됐다해서 결국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서른명이면 적당한 것 같애요. 

北 ( 백남준 ) : 그래서 30 名 하자요 , 그럼 , 정 宋先生이 讀步를 봇하겠으면 

그럽 다음번에 討論하고， 그것 가지고 또 길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30 

名으로 합시다. 

南(宋漢虎) : 30 名內外， 內外해가지고 4 - 5 名 範圍內에서 敵適性있게 하도 

록 합시다. 

北(백남준) : 4 - 5 名 範圍內에서? 

南(宋漢虎) :그래， 더 이상 안할테니까 

~t ( 백남준 ) : 그럼 그건 다른 순서에 가서 또 · 

南(宋훌虎) : 다른 순서에 가지말고， 요거라도 하나 우선 해 놓고… 

北 ( 백남준 ) : 맑究를 해서 다음번에 討論하자 . 

南 ( 宋漢虎 ) : 흙究하겠어요? 

~t ( 백남준 ) : 예 . 

南 [ 宋漢虎 ) : 짧究하신다니 까 난 :f:. 彈要할 수 없고( 陽內웃음- ) 

~t ( 백남준 ) : 會談名稱 問題인데 , 이 名稱問題와 關聯된 우리 立楊은 1 次 , 

2 次， 3 次， 오늘 또 基本짧言 들에서 充分히 說明됐다고 이렇게 봉-니다. 

그런데 이 會談名稱 정 하는데서 훌톨 Jj이 이 렇게 싹意룹 이 룩하자는 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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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흙뼈휠點올 設定해야 될 것 같애요 • 

중요하게 우리는 첫째로 이 會談名稱올 정하는데서 이 會談名稱을 本

會談의 性.格파 使뼈에 符合되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이게 先例的 基홉용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그쪽에서 아까 基本聲릅에서 말씀하셨지만 實際1:에 있어 

서야 北南關係問題 全般을 다루는 그런 會談이야 아니지요 • 그러니까 지 

금 當面하게 北파 南사이에 誤解와 不信익 이런 根本要因으로 되는 當

面한 政治 軍事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것올 염己使命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總됐가 지난해 11 月 16 B 날， 그 다음에 今

年 正月 16 日 날 강영훈 總、理한테 보낸 펀지에서 ψj 白히 했고 , 그다음 

애 貴-測 總、理도 여기에 대해서 肯江的인 l5l.應을 보여서 그래 이 像倫

會談이 마련되게 된건데 , 이 會談名稱은 뭐냐하면 이 험談의 딸하자면 性

格과 이런 使命에 맞게 政治 軍事的 問題를 討論하는 그렌 현캉談이다. 

이렇게해서 그저 우리가 提起한 그대로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 

각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뭘 만들 基準으로 봐야 되 

겠는가 하면 , 이 會談1'，稱 設定에서 一般的인 이 런 原則에 符合되게 이 

렇게 정하는게 必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一般的으로 會談名稱이라는 
A r 무

 
」τ
 

거
 

멈1題를 討議하는 會談인가 어떤 

級의 해談인가 이런 걸 잘 反映해서 정 하는게 이게 常例가 아닌가， 이 

게 會談名稱 l많Æ에서 一般的 原則이겠디. 그래서 우리가 提-起한 이 웹 

談名稱으로 l살하면 이게 if~ 、治軍캉~ ru9題를 다루는 倫談이다 하는데 우리가 

提쫓한 名稱이 iI確하고 또 선명하고 그 앞에다 高位級이라는 것을 붙 

연으니 까 그 級聊도 HJi (i 히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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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反面에 이제 高位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 이렇게 되면 이 會

짧 固有의 特徵올 規定하는 主훌한 要素가 , J:要한 한 흉흉素가 , 말하자면 

무슨 問題률 討훌하는 會談이냐 이런게 反映돼 있지 봇하단 말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때 會談名稱을 우리가 내놓은데로 北벼 I홉位級 政治 單

事會談으로 하는 것이 合E￥.的이고 이상적이 아니냐 그런 意、 見입니다. 

솥캉談名稱이 合當해야 된다. 이거 아부래도 모든 황物現象을 命 1'， 하 는데 

서 이거 科學的 意、味가 아주 重흉한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상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會談名稱에서 高üz:級 j앉治 庫.事會談，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지남 當|而하게 解決하려는 軍事的 對決， 그 다음에 이제 政治떠 對決 그 

이느 하나에 名稱에서 지우치거나 科學的 황;味에서 볼때 그것도 어느 하 

나호 해석시카거나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政治 軍事會談，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合當하지 않겠느냐， 

만약 그렇지 않고 그저 이 會談名稱을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當局者會

談이다 總理혐談이다 이렇게 하는거는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當局者- 한#談 이렇게 할땐 이 科學的 意味에서 보면 이게 當局 次元의 

쩍談인가 아니면 民間갖’ JC의 會談인가 이런데는 科學的 意味에 쫓홉할 수 

있지요 . 쫓 r홉·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當局者會談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 會談 固有의 精神이 名稱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고 不明確하 

다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總‘R현. 會談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 總、理會談이라 하게 되면 科學的 意、

味에서 보면 워인가， 總理 R빼5]IJ的인 總揮.들 互相間에 이런 會談이란 뜻 

에서는 科學的인 意味에는 맞지만， 그렇지만 이게 總Ðt!會談이라고 하는 科

탬*的 ?l 意味에서 代表빼， 薦w를 홈!강 o 로 하고 암i{i/:級 닫-보 ~~여친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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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읽 셔:相間의 이런 뼈談이다 하는 이런 ;意味는 가지고 있지 옷하단 딸 

입니다. 

그래서 이 科學的인 t젠;味달 보더 라도 우리가 이제 이 Øl談名稱 이 렇 

게 하는게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갈래의 지납 

~t 빼빔1 의 쩍談이 J1[行되고 있지 않습니까 , 對話갈이 , 그리 jL 또 앞으판 이 

처1 여러 分野에서 또 새로운 對話들이 또 이제 橫大될게 f훌想、된단 발 

입니다. 

이렌 條써:에서 정 말로 不必흉한한 휴-E-이 없어 야 된디 , 名稱 n 體·가 그래 

서 우리가 이가 뻐 ‘바 軍事會談 이렇게 하면 무슨 體育會談이다， 1:1 /‘ 
， - ，二

!ff -i .rf~ 핵談이다， I1!-슨 또 經濟댐談 둠 이런 다른 말하자면 웹談과 不必

활힌 혼듀-음 없앤 수 있던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부슨 말이냐 하니까 當局者會談이다， 總、理會談이다 이렇게 놓 

、

〈즈면 미-치도 이게 ~t南빼'.1 仔、의 ~般을 다루는 이런 헌용談인 ~、 처텀 誤

認、될 수도 있고，또 폐時에 그 位置도 보면 어떤 다른 會談들의 -[r1t /r、

위에 놓인 ~、 같은 이러한 착각을 줍 수도 있단 말입니다. 

보는 겸- 01 루어 보아서 그저 우리가 提起한 北南高{立級 政治 軍

事會談 이렇게 名稱을 하는 게 가장 合當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결 名稱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오래가지 말고， 北南高 1년:級 

政‘샘 軍事會誠이 라고 합시 다. 그렇게 同意를 하시 라요 • 

南 ( 宋漢 f훈 ) : 내 가 농담을 하나 할께 요 • “ 하시 라요 ” 하니 까 그런 데 , 우리 

감니휴·들이 楊團올 봇보니까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를 뜯는단 말이예요 . 

듣게 되면끈 며先센이 I휘.剛 首鷹代表인지 , 내가 北測 首席代衣인지 잘 모 

겠다 이거야 ‘ 오히려 내 가 以北 사투-리닫 더 많이 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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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백 남준 ) : 어 허허 

南 ( 宋훌虎 ) : 그러지 말라우요 정말. 이제 白先훈.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 

는데， 톰測의 名稱대로 高 ül級 政治 單專會談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은 政

治 單專問題만 다루는 거로 된단 말이예요 . 

그렇게 課解받기 쉽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南北間에 解決해야 될 問題가 政治 軍事問題만 아니다 이거예요. 

軍事問題만 아니고 여러가지 환:쫓問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전에 總R훤 

들을 비봇해서 南北의 高位當局者들이 만나는 會談에서 어떻게 政治 軍

事問題만 다룰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經濟問題， 社會問題， 文化問題 듀 폭 

넓은 문제들이 다함께 論議돼야 할게 아니냐 그런 意味에서 우리는 댐 

{立當局者會談 또는 總、理會談 , 사실 은 우리 가 總、理會談으로 하자는 것은 貴

때의 立楊도 考 I훌해서 折喪案을 내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白先生께 

서 이야기 하기를 뭐 이렇게 우리 名稱대로 한다 하는게 되면은 어떤 

問題를 다루는 어떤 性格의 會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 

시는데 · 

~t (백남준) :사실이지 뭐， 사실이지 뭐， 하하하 

南 ( 宋漢虎 ) : 그거는 議題問題에다 包含시키는 거다 이거지 . 

어떤 議題問題를 協議했을 때 그 어떤 內容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 

는 그런 內容을 거기에도，議題問題에다가 열거하면 된다 이거예요. 
。, 

리가 節次問題에서 代表團의 構成問題라든가，會談開健日時 問題라든가， 名

稱問題，議題問題 다 論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議題問題 論議할 때 거기에도 몇가지 討議합 事項을 包含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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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 되는거지 굳이 名稱에는 굳이 그렇게 表現할 必要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사실상 훌理會짧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貴剛도 파거 많 

이 使用하고 또 그렇게 하자 했다 이말이예요. 

~t (백남준) : 그건 그때 또 할게 있어 必要해서 했다 

南 ( 宋漢虎 ) : 아니 그러니까 가령 예를들어 봐 가지고， 80 年度 南北總理間

對話를 위한 實務代表接빼이 板門店에서 있지 않았어요 . 그 當時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 그때 貴測은 總理接觸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는 總理

會談으로 하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예요 . 그런 先例가 있고 또 事톰土. 

지난번 87 年 1 月 11 日 인가 그때 貴빼이 똑갇은， 지금과 샅은 벼-北高位.級 

i것治 軍事會談을 하자 하고 提쫓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副總理級을 

首·席代表로 하는 그런 會談블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測이 그 

當·時에 總、理가 貴測 그 당시 이근모總、理에게 면지를 보냈어요 . 그러면 

서 범-北間의 緊張鏡챔]라든가 信賴構藥을 위 한 總뻗會談을 하자， 總、理會談

을 하자 이 렇게 提案을 했습니 다. 그런데 그때 貴剛에서 좋다고 그랬어 

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3 月 30 日字 편지에 이근모總、R뭘가 무어라고 했느 

냐 하면 훌張績和와 平和를 保障하는 政治會談이라면은，그 뭐 굳이 形

式에 구애받을 必要없다 ,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여기 健紙카피를 그대 

로 가져왔는데， 이거 뭐 읽을 必要는 없는 거고 

~t ( 백남준 ) : 거두절미를 하누만. 

南 ( 末훌 虎 ) : 아니 , 아니 . 

北 ( 백 남준 ) : 나두 있어 , 나두 있어 • 

南(宋漢뺑) :내， 그러면 읽을께요. 

이끈모總Bft께서 3 JJ 30 11 단 면지 콸- 보냈어요. 이거 과 봐요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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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民族올 위 하여 실지로 緊張을 樓fU하고 Lþ和를 보장할 수 있는 

政治會談이라면은 구태여 形式에 구애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í 이런 意‘味에서 나는 貴測이 提起하고 있는 總理햄談을 하갚 것 

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놔， I 總理會談이 열 

리연은 北과 빼은 聚꿇앓져l에 ι、要한 諸般問題률 폭-넓게 써l遍할 수 있 

게 될 것이며，그렇게 되변은 對決과 不쉰윤 解消하고 찌l解와 빼I í앙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갈래 會談들도 성과적으로 批進시켜 나깐 수 

있게 될 갓입니 다. 월;剛이 總、.BH會談과 같은 高 {v:級 l}{l;i‘ft 軍事會談의 lι、

활性을 11 ，신파히 고 있 jl. 우리剛 또한 總‘R협햄談익 開}뿔도 부빙-하다는 J덴)딘、 

들 表 /J ' 하고 있는 이상 우리 雙方은 하루빨리 이 협‘淡윤 마련해야 펙니디 

나는 이보부터 貴測에 北南總、理협談을 마련하기 위한 部長級 據備會談

을 엄 숙히 가질 것 을 정 중히 提議합니 다. 據1i홉會談代表는 雙jj 總、 l!ft 블 

이 任命하는 部長級으로 하여 여 기에 2 명 정도의 隨行員올 參加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 이거 거두절미한게 아니예요. 

~t (백남준 ) : 그건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 

南(宋漢 rÆ ) :아니 백선생 이건 2 年前 이야긴데. 2 年前하고 지금하고 南

北關係 狀況이 크게 변했나 뭐. 

北(백남준~ ) :이번 趣륨야 

南(宋漢虎) :이멘 趣륨，아니 이것도 다른게 아니야. 그당시 北뻐에서 南

it高 fv.級 政압; 軍事會談 , 다른 會談을 하자는게 아니예요 • 

무슨 원햄會 I淡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i}f.十字會談을 하자는 것도 아 

니고， 高付.級 政治 軍황會談 하자면서 이렇게 다 |펴意륜 해왔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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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다시 이제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건 나 웰解가 안간다，이가 

야. 

~t (백남준 ) :내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l 年·이 되는데 우뭐가 이 

會談을 마련할때야 당연한 總、R￥-會談 ..... . 

南(宋漢虎) :그러니까 總쩔會談을 하자 이거야.그렇지 않으면 高位級.서 

뭔가 高감(짧1. }U) 者-쩍談블 하자는 가예요. 

~t (백남·순) :그，이제 전낙 그것을 풀음으로써 다른 것을 다 수
 
’ 풀

 
있는 

딩-면한 Jßd위的 . If{밸ú'J 對決을 解 rf.i 하는 밤1題 

南 (*漢虎 ) : 그러니까 우리가 對샤을 ~j( th JIí"반(i''.1 ... 

~t (맥낚준) : f망命괄 이 렇게 했는데. 그건 강영훈總、젠가 

南( 까J핏 ~Jt. ) :아니， 우리 저 ~j( 긴/ f i휠1.방 r에 對 t~ 히1 소분제 쉰 論 l값 인- δl 겠니 

는게 아니야， 하겠다 이거야， 하겠다 ii-」I , 이걸 디갚 r: :1넓외 함께한다. 

그러 니 까 오히 려 우리 가 J:張 하는 總1.H현행談 또는 담 {\ì~ 當텀!쉬 찍 l淡이 더 γI 

稱이 더 適當하다 이거지 • 적절하다. 

~J:: ( 김 영 철 ) : 宋光센 , 그럽 내 가 한마디 하겠 습니 다. 

南 ( 宋 tt~ t훤 ) : 말씀하세요 . 

우리 또 김영철代공 말할 때， 굉장히 재미있고 또 그렇습니다. 

~t (김영철 ) :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데는， 會談名稱을 정립하는데는 두-기-

지 댄則이 있다 ,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쩍談名稱， 어떤 級의 會談인가 . 이것이 배되해야 되고 아 

마 이것이 첫째 !京則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 

둘째 ßif WJ 은 뷔인가 . ~談의 1í稱이 쩍談의 샤格과 f~i옮에 맛게 정 

믹 l 됐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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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두가지 原則에서 會훌%名稱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섯이 갈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南 (宋훌虎 ) :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 

北(김영철 ) : 틀림없습니다. 

그런 데 그런 意、味에서 우선 ;셋째 , 그쪽에서 當 f하者·햄談 , 總Bft會談으로-

하자는게 어떤 !l:J顧勳이 있는가? 

어떤 級의 會談인가 하는 것을 正確히 대답- 봇합니다. 

南(金三뼈) : iF確하게 대답하라구요? 

~t (김영철) :만뜰이 보기요 r 아 내 프勳光센한테 처음부터 意、 見있는게 

씌 인가 , 꽉 相對뼈IJ 이 發침하기 때íJ에 자꾸 말꼬라 쉰 잔고 ( 웃음) 

國際舞臺에도 많이 나섰겠는데 , 정중히 충고-깐 줍-니다. 

南(까~i횟’훤) :두분이 약수한번 다시한번 악수분 하세요. 

北 ( 낀영천 ) : 정중히 충고콸 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파 h괴者·會談， 또는 總、

3m쩍 i淡 이렇게 했는데 마치도 當댐者， 當局者 사이의 個딩IJ*談처럼 들린다， 

또 總、됐， 總、理- 사이의 單.獨會談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總、EP:가 參加힌다 웰，’텀者가 參加한다는 意味에서논 일정히게 級

數는 황明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자는 會싫이 어떤 會談인가? 總、理름 R셔되히 團長:으 

하고， 北과 南에서 南과 北에서 政策執行과 w 휩力 使JfJ에서 責H: 있 

.i!. f#H;~ 이 있는 i댄{)!:級 實權-흙들이 參加하仁- 웹談이다. 그러니까 그결 

다 ￡껴함순 없습니다. 그래서 通稱해서 공통분과료 혜{v:級이라고 우리 

는- 發듭했습니 다. 

얻훌 f풋에서 f}~t 들이 분-모가 다- 른- 분수룹 더해서 합판 구 δ| 자고 해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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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길이 있습니까? 

어차피 단일한 共適分母률 내 는 그길 밖에 없어요 . 그래서 우리는 흡 

付.級이라 하는 것올 會談名稱에 붙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당국자， 總理 이러기 때문에 會談 級數도 정확히 表

당J붓했다 , 이게 그쪽 會談名稱이 가지고 있는 첫째 問題勳i이다， 내가 보 

건대는 이래요. 

두번째 , 쩍 i淡原 WJ 이 어떤 사格의 {ψi%7이건 이 갓 이 會談名稱에 병배히 仁

러나야 된다고 내가- 그 I사( ftlj 을 l많定했습니다. 

그러면 總、됐햄談이다， 當·섭춰웹談이다. 도대체 이떤 |바題판 쉰議하는 쩍 

淡인가? 무슨 n:1題쉰 idl藏하는 웹談인가? 안겨 옴니까? 안 /_j 안옴-

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는 Jlx 16‘ 軍- ’퓨웹談 펀 JI씻名稱끈 왜 이 떤 가 ? ，Il南사 

이에 펠어야 할 統--途 toll 시 1 次다J으로 거둬 둡 여야 할 폭파해 바러야 

할 政治하] 對決狀熊라는 짧~fí남物I , 軍흉~B니 ￥J 決Hk態라는 人l첼 b냐物을 除 L

하자는 햄談입니다. 

우리 ~L南이 분열돼서 40 餘年동안 격폐돼 살아 왔습니다. 이건 아마 

宋9L:j :. 01 펀/心하는 사실업니다. 

드E勳先센이 實責仔者요 무1 요 하셨 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統一해야 함 이 

마당에서 풀→{야 할 問題가 한두가지가 아낚니다. 그럼 그 많은 問題될 

다해서 협談名稱을 만딘-겠는가?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1 갓;的으로 끓-어야 할게 뛰인가? 

1& fr:; ó'J ￥J~狀熊활 따￥ f쩍하는 nfl題 , 軍 ’흩 å''.J 대 결.상태 를 解消하는 rn9題입 

니디. 이 二 k障 6!}物관 제거해야， 껏째는 誤解와 不{잔을 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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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째는 뭘 가질수 있는가? 

f륨意있는 對話률 할 수 있습니다. 

세째는 랫이 풀릴 수 있는가? 이 對決狀態가 해소돼야 交流와 t6h }) 

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요. 

지나간 3 次會談때 i遍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林秀聊學生을 우리는 愛

國이다 하고 讀錫했습니다. 그쪽에선 犯罪視했지요 . 눠인가? 誤解와 4• 

{람이다 ,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파션이 있다， 

왜 이런가? 軍事的 對決 때문입니다. 그런데 交流協力問題꽉 삭 하지 

해도 이 두가지 障닮物을 제거하지 못하면 제대보 못합니다. 꼴자둡 싣 

11}-Ll.ol]는 11 ì l 시- 왔디 갔다 해 야히-는데 , 사띤 뜰이 왔다 갔디 해 야되 는데 

박종:권 光生넘 , 武 )J 윤 雙 Jj이 配置해 놓고 속에 쌀을 펀- j l 쏘流와 f써 }) 

이 제대호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 하자는 會談이 무슨 會談인가? 統一途上애 가포놓여 

있는 二 人·障짧物， 야治的 對決狀態、 ，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자는 홈#談입 

니다. 그래서 우리가 會談名稱을 명백히 政治 軍事會談이라고 말을 달였 

습니다. 

그래서 앞에 꽉였던 高{{7:級會談， 또 퍼〔治軍’합햄談 해서 高付.級 政#J

軍링￥쩍談이다. 아떻습니까? 쩍談 原則 정휘의 두개 原則을 어느 것이 가 

장 정확히 따映했는가? 

이래서 우리가 主張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건데는 지난時期 北떠!빼 

係에서 대화들이 많이 進fi-댔는데 會談名稱은 이렇게 정립했습니다. 

휘했의 {曺命과 탐的에 맺게， 내 한번 實例릅 듬겠습니다. ~.씬 R억問題 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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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會談 뭐라고 했어요? 원햄會談이라고 했습니다. 또 人道主義的인 

ru~題툴 다루는 뺑談올 무l 라고 했습니까? 그건 人道的인 상징인 iffi 十字

란 이륨올 붙여서 껴〈 十字會談， 그것도 故홈훌b問團 훌훌術團 햄談이면 그걸 

붙여서 그런 햄談이 다. 또 體育問題툴 다루는 會談은 體育會談이 다. 體:

育빔l題도 具體的으보 보면 어떨때는 卓.球팀플 構成하는 험談， 부-슨 이-시 

이 경기 唯一탬 構1~ 음 위한 會談， 이렇게 會談名稱이 무슨 맘1題둡 홉￥ 

決히-는 會談인가 명백하단 딸입니다. 

그래서 이런 先例할 봐도 우리 ~稱이 타당하다. 總、쩌!會談， 텀i}i!}者혐 

談 어단지 모료게 순훈 우-습단 반입 니 다. 르R
 

A
’ f’ 그노

­
프
 

놓고보면 그쪽에 는 활# 

t淡名稱이 프로수가 原則에 놓고 보면 한 30 %나 감格됐다고 말할까? 

아， 검은 값이띤 100 ~0 짜리를 *會談에 내놓으면 좋지요 . (잠시소란) 

~t ( 김영철 ) : 아직 딸이 끝나지 않았다는데 그래서 내 實務接觸 nlJ흩휠 

討議들-어 가는데 한가지 좀 附뜸히겠습니다. 

南 ( 宋漢虎 ) : 우리 金代表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t ( 김영철 ) : 實務節次問題 討議들어간 이상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R.相

讓步， 互 *"n理解，If.相{言賴입니다. 그래서 이번 會談이 마련된 經韓룹 놓고 

봐도 우리 總理가 지난해 1 1 月 16 日날 便紙를 보냈고 1 月 16 口날 인가 

f횟紙를 보내서 마련됐는데 갤.국은 그 어느때든지 거둬들여야 할 統一이 

과는 큰 J&樓을 위해서 !S.fr1軍事會談이라는 씨 種子를 우리가 먼저 뿌 

련 셈입니다. 

씨 械子가 좋으면 제때에 싹이 트고 자펠 수 았게 1밟度도 제때 

에 주고， 펄度도 제때에 주고 그라고 벚도 제때에 주고 감이 協

) ) -완 해야^1 ζl 씨빼i. -f 까 뿌~ ~:- 내리 -;1 천에 그건 펴-헤치고 ^~선 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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談名稱을 修JF하자는 간 그 파헤l 지는 갓과 같애요. 파펴1 ;<.1 ~I L 다갚 씨 

種子를 심으려면은 되겠는가， 안된다. 

」래서 우리가 솔직이 말해서 생각해 보시오. 우리 會談벚所둡 우리 

가 發起했지만 우리 團강동지 오늘 양보를 크게 했습니 다. 서울로 하자. 

양보를 크게 했고， 또 아까 隨員問題도 그쪽에서는 40 명이 돼야 되겠 

다. 그라고 우리 는 20 명 을 푹 낮췄는데 그쪽에 接近해서 30 名을 사 

심 양보해서 折혔案을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가지 양 

보를 했으면 會談名稱쯤은 양보하고 나와야 그래야 괜찮지 . 아니 /未先

칸二 統一하자는데 그렇지 않습나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南(金保鉉)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貴剛 代表團의 표정이 아주 낀 

고 인상도 후덕하게 보입니다.이제 名稱 f심 1題털 111램議하는데 c 

~t (백남준) : 항상 밝았는데 또 무슨 오늘만 .. 

南 (훌保鉉 ) : 오늘 따라 유난히 밝습나 다. 

~t (백남문0) :아하하， 이렇게 視角이 다금단 말이야 ... 

南( 金保鉉 ) : 그래서 貴剛이 主張하는 名稱의 기준-에 입각해서 제가 0 -r 

리측 立場을 한번 밝히겠습니다. 貴뻐l은 會談名稱을 정하는데 었어서의 

일반적인 原 &11 으÷로서 어떠한 級이 만나는가， 또 어떠한 問題를 놓jl i삶 

뚫하는가 하는 것을 그 象徵하는 名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 전적 

으ji 우리노 同感하.íL 있습니 다. 

그래서 

핀- 우-선 

으~^-1 ’ L: 

놓고 

어민 級이 만나느냐， 어떤 水準의 웹，淡이 냐 하는 

..lTl_면은 이 힌캉談은 향 1J*뺀‘ ]!J!둡의 喜 11 j에서 오;l[ 간 

/1lJ 짧’ 

l1 J 외 

같이 정말보 1H L어l 버-남가는 雙方總理.들이 雙方의 !썩政좋般을 마루-는 

*횡~들이 만나는 쩍談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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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한 훌PH뜯이 반나는 펙，þ，상 l 네는 기준에서 놓~ 볼때 이간 알띠는^1 

練 f홉~~ 흙 l淡， 또는 볍·北돼ú'r.級’꾀 I~J者會 l淡이라.iJ.. 붙이는데 하능의 이떤 괄 

편한 勳도 없습니다. 

남뜰이 또 얄아보기도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과거의 例나 오늘날 빼 

際↑賣[911뜰 보더 라도 최소한도 그 나라의 外빼級 이상이 만나는 會談이 

띠
[
 

外쩨I~，淡， 또 首腦 l~ !깐달때는 t(腦會 l淡， J휠上會談 이런 }<境으보 많 

이 써오놔 았슴니다. 

들을째 로， 이 쩍談이 어 떻 게 IR立되어서 f왔 Wi~ 談이 열리게 되었느냐 하 

는 經縮 I띠이l 서 환 때에 노 뽑·빼에서 振案윌- 했JI ， 우리 總됐가 받아서 

서로 i!f{lf 이 오;ll까지 않았습니까? 그리.i1.. 이 햄談이 u~련이 되었고， 

우리 代表團도 선부 總、페 f; j. ff狀을 가지 _-1 L 온- 사란입니다. 

그래사 總‘EH 쩍談으보 하는지 또는 南.北펴{、l/:?5l· 同者·썩談이 라고 하든지 Ft 

띠IJ에 選擇(i/:J~-보 우과 71 두기자륜 놓고 하나 選擇하시라 이런 얘 71 입니 

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어떤 問題뜰 가지고 論議하느냐 하는 것이 상 

당히 重要한 意味를 가집니다. 

貴빼끈 분명히 이 빼談을 휩案하면서 總 I젠!를 首席代表보 하는 會 I淡을 

션강훗하면서 뭐라고 말씀플 하셨느냐 하면은 1&治軍벌問題와 함께 이밖 

에 ↑Ji 황앓 l!1에 기여하는 n:1뿔i 라면 모든 nH題뜸- 討議한 수 있다고 그 

꿨 」l , 지 난해 11 월 , 이 떻 습니 까 ? 

~t1i (!'-J /1깨I1 {잊웹tJj 횟이l 서 l폐{、r級政팎軍 iJÇ 헥談을 센훗하면서 賢 fQI1 은 이 

렇기l 예 7 1 했‘ 감니다. 이개 Jf1，( 、治펴 'Jç nn 聽뿐만 아니라 소위 I혐 it tJ 1'f과 

~ iJft: rm題꽉 얘기닫 했습니다. 그 內찌판 f! 시 낀|川윈- 해 A’- 면은- 際!EP.가 

(( I짜l-ftki 되는 펙 l淡이 ?!k’!다띤유 여 71 서 다픽필웬가 무어냐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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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홉f 폐J: tm얄휠 좋습-니 다. 꽉한 필·剛은 ~~治/lIJ 앓i 쉰- 이 /1 에 셈슴시 -샀 감-니 L~ 

딴은 i휘北間의 Aj:來什플 한다. 활‘뻐을 Jll매뼈發한다써11피쏘流쉰 한나， 

훗~r-fI: U 많i릎 다뷰다 科방~t~~jlm웹뜰 다분다~化 • 輕術윤 나갚-다싸健11: J 

야훨김- 다푼-다， 뽑 Tì r. n많l쉰 다닫-디. 對外 t센 J t: 1바없 끼|펴顧까지 다쉰- 수- 았 

다고 했습니다. 

반약에 필때 3 :張대 ~- l:j{\T. 級&‘하j軍 'h웹談이 라;ll 했 을띠I _ 1 간 난-늪이 ?l-

11 0 !l 딴이 ̂L안 , 이 저 썩 l淡에 서 는 rl~ 治1l:J웬 , 1ii ’h I: lJ 많밴- 니꽁-는十니 , 이 

떻게 l값識이 될 우펴 / 1. 았습니다. 넨-하자변잔 r:j(<< ~rt~ ‘값파’j i 떤!淡이간}{ T- 끼 1 .()­
/、 1 

，誠 b원꾀 판 띠1 01] \ :- 펜 협 니: 1 L 1振이 라는 거지 요 . 외l 니:δ1- 1건 i’i빼에 서 뇨- 總!

젠 가 41 뻐 ì'íl~ t훤쉰- 삼/함:δ]- ~ 1 '- 있갑니 다 

i’t llUJ 의 ]iLE- H:1짧i 쉰 /판 웰:하고 있이 요. 그건l .J~ 깝 1lt1J /:.，κ에서또 f’i 끼;( 

11: 111-11뛰發써l}lll 쏘流 이런 원濟I떠題도 提훤륜 했rl1 ， 뿐↑jfF|::!않i~:. 션/A닐쉰 했 

.:, ~ 文 it · 환術 • 保:健 다 썼起를 했습니 다. 

이 i쉽게 ’lif 'fl內容에서는 政治， 寅事， 經濟， 社會， 文化， 藝術 잔부 하자고 

하면서 유복 名稱?l- 은 ~治軍횡:會談이라고 하자， 이렇게 j:張을 한 ;객 o 

우에는 앞뛰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쓰으 E 펠 /- 았고， 마지 12 1.으노는 l그 도즈 -- .-

우리 ~ 1\::)<께사 經.濟쩌談을 하면은， 經濟問題룹- 다루면 經훌훌썩 l淡 , ~옆 

펴:r.~앉힌쥔- 다루-띤 뽑~ Tf 會談， 이런 식으보 원였다고 하는데 이 分野상IJ Fr 

談과이 ，\'6(\'[홉~}페밟J~I淡은 엄격한 차이 가 있습니다. 

애그러냐? 우리 南北韓 常삼이 웹니까? 이러한 分野딩IJ 쩍淡이 사되 

도록 맺힌데는 풀어주고， 이걸 잠 낀|활하고， 따進하고. 잔 되도확 樹l뺑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그러냐? 대~北韓 總!~11物가 i휘 ~t韓 핸훌案 IUJ 않룹-

전반저으보 다휠- 수- 았다 하는- 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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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닌~ ; ] 때 문에 Ci-빼이 L‘-1k 하는 J1~ lú ttí 'h 펙 l淡이 닙 l- 는 ￥/l 짜-?-- 우 ι1 (UII으 ]l!-

펀 때에는 감 펜협힌(1111 ((1Î이 았다. 다꽉 l셔침윤 선반적으lIj- 띤듀하^] 

---J -
--‘ 핏파」ll 있냐 하는 ~)에서 우-펴 íWI 이 감-가xl ÷:- 꺼l!/j i했감니 다. 

하니 는 i휘 Jt ,flj f\r " 낀 J， iJ흙· 햄 l淡 ， FL [}{ F 하나는 'Ýi ~jt繼뼈.會 l淡 , 이 II:- 가 λl 

증이1 시 냄·빼이 송l 니 뿔뿔따 o ‘lL 댁해 주섰으떤 좋겠다 하는 ，던~ !l잔 시 

만‘긴:윤 c 냐}니디 

~t ( 최 우-진 ) : 서l 잔 !!- 갚: t= 펙 니 디 

--( 

兪‘淡 γl 陳괴 판판1 도 1 0 1 ,, ] 01 ̂Il l폐 !밟 쉰 완 δ니 ?? ! -lil- 밴 ?-- ;i:? f t;」하 -;1 우-

닌 i1~ ft (1ft JJ~ 함 1淡이 l’} _-1 1_ 파띤끈 이 σ1 9 1 nn 題긴- 總，!EI’팩 l淡 ()n 사 던 {!}• I òl. _1' . • 

tlH 서l 파 - ll l -lI1!! 이세 J1~‘바‘tll 'Ii: nn 뱉반 폐짧허가 띠!문이1 만협하가 I 二끼 ?l 

수 있다. 그래서 γl 짜 이게 ιl?}jl 엽- l:l- 」ll 하는데 이 |써北|해係 狀bL

애서 우리 기 염히 ;l[ 선 γ 1 .~l ~ 지 난 이렇게 대지되어 있는 狀況이 l낯 r니 

가장 t :되는 활쩌， 主導的?1 뽕 tj권이 政治!빼仔、하고 펌.휩佛!係、 라는 것 만은 

틀팎 염‘ q 맘입 니 다. 그건 , .---.1 건 우리 누구나 보든지 南北빼係 體、案- 맘 1顧에 

서 가장 1 ~ )홉Å")이 :I ?. , 쫓衝이라고 할 수 있는게 Jf~펌軍 i한問펼라고 _t;.거 

간요. 

南 ( 令Cf: 앓、 ) : 01 ~ .. 건 뜯 i활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이· 

~t (최우진) :이니，아니 ..... 행狀況에서 때팎댐題·펀합맴題만 폴리며 以外

의 f~센웹가 n 動J (tJ .0. 문 혹은 쉽게 이렇게 플린다고 저는 看빼하고 었단 

lJ1여LR. 건 , 뭐 公 l펀되는 ’fÇ寶입 니 디 그러니까 .... .. 그러니까 휴*談名 

稱을 JK(펌 1한 'I~ 찍 l淡이라고 하문 뼈對토 면협하 1:'振아니고 쩍談γ，稱에서 

그게 꽤分음 包육하맏- 그러 한 γl 稱이 라고 우파 -ψ- 지 않습니 다. 이 政팎 

'1f1. ’ h 백談 01 t: L-j '. () 1 ‘성 J!l γl 휘자끼 지 ηlP- 여 / ] λl ￥킹3 l!!!h’{’에서 가 장 f:. )합#、1?1 

-51 -



11셈題를 풀기 때문에 以外의 댐1題도 다 쉽게 풀리는 갓이예요. 그i.'H 서 

말하자면 代表件이 행한 그런 협談 4’1 稱이라고 받아감일 수 있니.J l 생샤 

해요. 

그다음 난 다른 하나는 뽑·빼에서 지금 ’當局者햄，淡플 이렇게 또 한 횟 

o 로 提起를 했는데 이 常·}lli者會談에 대해서 내 어떤 생각이 프느냐 하 

면은 이 홉局이 2-1- 는 닙‘ I반J<.벚을 우리가 이서l 쐐感 J-_ P.H解解 HJ J: 우-펴기 

좀 不便을 1二낀다. 이 얘기뜰 할 수 있습니다. 이 r핍}페애 대해서 解

釋하는거 보띤 :~쪽의 이제 무슨 戰典쨌i 라E-가 t쇠版物E- .도 따 111)이 간}仁-게 

뭐냐 그 어떤 일을 받아 處R휠하는 機빼이나 까廳이다. 시 /1 亂l修흙·쉰 찌 

}펴者-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解釋뜰을 하고 있어요. 

__ l i!~ 변- 이 이 과 한 網縣에 Jt.廳해서 펴}'0에 대한 l l Iil!}빠念븐 _1 J 1. '.'1 ,0: IliI: 

쩍 야j굵分뽀f에 各 分뺏f에 합 JI;)鷹;융:이 설 게 고 또 ~l {\/: 섞{을 봐도 ~~)級

이냐， 道級이냐 이런 얘기도 었고 그러니까 이 찌li}에 대한 011 71 _ ..... 값 

앓형료츠 삼아서 常}념쩍談이다，그렇게 얘 /1 하띤 우리 합·펴에 대한애기갚P.P 

解하는 데서 우리 北半部 人民들 저부터도 이 t챙，. f피!表象이 J떻게 11)] 

~l 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닌-1 한 1: :1 題갚 놓고 

잔 안기오지 0)- -; 1 
L송..l!.- •• 그래서 

을 파히는데서 이라한 4、 M! 하 

보면 , 이 뜸템땐;순、에서도 우리가 -一)ζ허가l 

드즌 。
-t,- τ: 

^.:J .9_ 
u 프 

일을 히-는 이 

克服허고 정발 

統 --途 L어1 쩍，淡 γl 휘감 

그 新 --意志쉰 이덴 

깨 |띠 (J 히 히는 서 ‘바피 ’J~ 썩 l淡이 다. 이게 쩍l淡 %隔 o 루-는 제인 승끈 )j 

낀:이 아니 ;신!? :나: ? 그래서 우괴가 γl隔을 우리 쫓으로 選뿜하파 .-1 L 하는 

이야기한 하는 건니다 ~L래서 원얘11에서 웬원한 總、찍!해談， 常 1，，]흙· 해，淡-?-

어 민 가 !l~ .t-"!.게 이 게 γl 따이 if댐 frjl 않고 우-리 이 tl훤 ’fÇ 햄; .. },-,] 흙쩍 l淡 γl 껴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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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로 해야 이 l써 ~t，빼係 뼈 l淡 nn 題에 대해 우-버 잔 폴 ~lL 때，irtγl 따이 |새 

짝을 이렇게 u~로~ 1< IJ~하 그런 名稱이 라고 활 수 있겠다. 그래서 우바 

가 지감 이야시히는 김니다. 

南 ( 朴鍾權 ) : 띄先牛， 세가 한땀씀 드버겠습니 다. 

~t ( 백 낚준 ) : 예 , 딱씀하세 요 . 

南(朴鍾權) :아까 우리 北써IJ 代1< I긴先 '1 :.께서 빼角의 쏟:랫.가 이렇게 L\ 

1E 디- 이렇게 던i 수?-븐 하섰습니 다. ’란 t땀 거 맨-쓴 댐4 밟5에 따라서 ~패떠으1 ,f: 

쐐 씬 I澈의 差씬가 선혀 ~l꽉서 써解-까2異가 l- ! -간 } j (rlJ 으호- 효-jL찬 경우-

가 많습니다 _- L래사 우리는 祝角의 의E 異.칠- }훌近-하는 그러 한 -τ ，d ，誠기 

굉장히 必、말합니다. 

이-까 Ll ;! 영 첸 1\ 값 , ll~ f， ì '{Í. ïlH애인 nn많l 이 것이 |꺼Ut 센}에 71 징 1:깐 ，낀 , 

;전: iú 히 고도 IF: ~찢한 ... 

北 ( 김영 천 ) : 숭차대하게 플-어야 한 11 1核的인 n~ 많! c 1 ..... , • 

南(씨‘鍾權) . !l n 밸니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넷는 홍￥첼f입니 다. 우리가 對센되 

어 있는 이 狀況에서 J&治Jf ;h(애인 nfJ題가 가장 比薰이 크고 -훤:’꽃하 

課빨라는 것도 우며는 11.전Æ하고 았습니다. 

~t (낀영선) :체'J-Ë하시깐구낀. 

南 ( 씨、짧-橋 ) : _-2런데 !!!!!핸든 :J.. ￥l|i !Xf 닫 이야기 픔 히-고 았 3 :-[ll , 나에 게 。

리 뜨 ~1 !，t解 , 우리 -김- 의 : J.} 織 。IJ,[ .. ‘ , -- *Ili 果가 !1!}!때까 아니고 그 I판!서을 우리가 

1ft tlí' 븐 해서 !!;!써부터 #앉近 611 서 :1. f~텐싸맺q서이였던 갯이 무-엇 ?l 가， 01 !ln 

~ ’ t1- ‘ ! 깐-어 ,-!.. 나가야지 .:.z l -L ’ L 당장 ￥}決이 À없化되어 ' -- 'jf-i. ’힘 (t)C{ l nn뽑-

와 4:ix:、κi 파 ’l~ ， nl 펼칸- 이 펄게 !쌓.t촬 한니， .:1'_ 해서 과연 이 !’: J 펌까 빼決 

추! 수 였 3 ?7l ? ol 닌-1 하 낀r 빼t的?l 그 少11斷 , 그러 히 그 맨純후~ I삶1 Pj!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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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l 이이시쉰 하게되띤 이 n:J웬펀- 풀 수 7~ 값습니다. 

40 年동안어l 우리가 애 이팽가l 悲훌IJ (에인 벼~.O. 갚- 發 "~됐한 1 }' ? 이 갓-깐 

삿등과 對 )IJ과 1~ fr i 과 이더힌 4샤rn~J{系 7 ~ 싹드고 이삿이 x跳 ft 되l 가시 

，9. 단어! }t: 까‘ 
-~!..- -, . 없는 ~況끼- 시호 發싸했 q 찬 이 ’f~ '1댄관- 우닙1 /} ti)J 훗 

뷰 해 4IF 때 에 우리 가 4~ κÎ (r、j?! !i!1 많 , ‘if Í. ’h (t")인 U:j 題쉰- 품어 나 선 이l 있 

어서， 믿}!;- 가 %떠(1''1.0 . 괴 이 4↓{나관 解뻐하단 이 l값 Vi: J; 서 、 . )j/:,. 01 i.JI 

i>) 1r i' 納 f~ 홉%부터 해니- 사야 한) ' l→ 1 ~ -삿 -5- 우- ιl { ? I :, ~振하고 있감-니 디. 

:. L i.'1l λ，1 J1:V ‘띔 :.fí. ’ l~ (애인 nn 일젠 가 lt If..: 도 士Ljl ;f.r‘j' I~~ (-1''1 <? 1 nq않i 이간 사 L 1 우-

υ1 / 1 인깐 1J 에 였어시간 1r i' 빵1 W; 港부터 이 이-묘 -싼어나가이 이 !!!1il써시 비，'( 

/1; 뇌 이 사 시 I tJ 호 늬 l 이 늬:1 잔 수 ?} 

: L 넨 .꾀 " 껴; 어l λ { i' lF'x: (( F) I‘ 인 

이 l' ) 느 
11." ~ 1 치븐 。-υ1 { ; lIEI織하 J'. 았슴니다. 

總，!FH가 l폐 l~ .0. 호- 하仁 :1.닌.1 힌 ~ f(j (j.') \, 1 

/상 헤t fF 해 서 t:!IG원 윌- 쏟변- 서 같이 )ï\í. f j'해 서 이 inl i떳쉰 cl'뤄 야 빼I('/J~ 딸 수 

。) 1' ) " ’ 
)，)、 ‘ 1 -' 우리는 l씬織을- 그렇게 

~t (최우진) :저l 가 좀제가 

~t (백낚판) :예， 발씀하세요. 

3드 •• 
"(':J 

하고 0) 느: 
λ^ L_ 갓입니다. 

~t ( 최우-진 ) : .9.놓 이댄게 :1 實務lrJ컷: rn9 題 11 、t 議에 이렇게 감어가 가지 j( 

Fl 지하게 한 I，l겸I 갔5換하게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웹 l淡 γ~ #ft 끽 a 顆?l 데 , 이 γl 稱을 어떻게 l판파하는가 하는 

t::j 멘는 얀 o 로 ~~녁，淡음 어떻게 판:11하시겨 나가쓴가 하는 nn펼와 빼;!聯되 

자 비}우 L 밍:r:후1. Il n ‘휠이 ~11_ • 또 ~~{ Q1J (t:J밴 |1!!!，꺼의 하나호- __ 1렇꺼l 생샤 -깐 한 

니다. 

:1.러끼 때-딛-에 이 1: :1 頻닫 우리 진지하게 ?} f%i落해서 f↑意‘닫 까{? 강! 

이 매우 1ft 뻗:하니 -l1 잔 그L녕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하가지 1:: I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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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대해시 우리 ~J앙 !|lLL-; 도 li!f 쓴 δ\. ~ I ~ l I γ， 1\:: Þ' ，ψ l!!! 션: 9|j‘ 수더l ;<./1 

/~ ,-L ')1] ,[( ~ 펴 시 ‘l닛， ，~ :' ) j I í I J에 서 슴 몇 가'^1 이 야 시 판 8\. 자 j띤 니 디 

우선 L.J는 이 t.:\폐 l淡 γ! ”ii 윌- ，l.사 {v: 級 Jl1l: 、If j'Jft. ’ h 에 l淡으갚 한 터l 이l 젠 

써! I! I ，i.!산 , 뺑 Jj 總~ Fl! 딘- 시 0\ 에 Jt; 4: (f'.l 이파 히 겠뉴지 하01 간 쉰;: lijjt 解가 관! 

!!il!，써 1 1 아니겠는까 0\ 댄거1 S~ 젠찍이! 씨샤해 핏j! 감니다. 그간 911 : L러니 하 

면 이 세 貴뻐 總!꽤로-부， H 우~ 總.!El! 힌 테 11’-내 유- 시 늑}해 12 시 28 ! I L 

씨i 쩌L에 이넷가l 씌o:j 셔 있습니다. 

“ 4냐1 i 과- 쐐解 1 1 낚이있단 |원 이부리 항{ d,fJ 쉰- 하여도 함()~괴- iV {:II 원{ - .-

-2- 위 히 간에서 젠'tf (y'.l ~! 서 íj ift판 ’}.셔 띈- 수 띤 1-l4 r '/;1 _0 . 
/ 、 ,- 1' 1 1 끼추| .111’ 1앗 

이 다 ” υ} 」l }뷰 11때히 j!" , L 러 띤- 서 4샤， i '싼 解- Wi하고 1j- 히 !:t( 1}1~ 음 %잊 까 l 히 " U:J 

1，떤가- 미| 우，[(꽃하 Ll t- 쉐 I ~훤 ill-L 것 펀- 꺼!;l펌댔슴니 cl. 

그러띤 이 댈것IJC 븐 援 HJ 하고 4;{I-?블 flý(. ~IÌ 히-는데시 根本/1: J않l가 뭐인가? 

이것븐 에테 ?-버 代)< I"j志가 나- 띤쓴했지만 이 Jl~ lí'î的펌 IJ~ , " fí.’H(에 對싸 

狀態입니다. 이것 q 무- 해서 戰爭의 J~齊도 가셔지지 않고 있 --l7- ’h ’(Î{ f-. 지 

난합빼} 여러깐례 對 1I면가 進-行됐지만은 여가서 r&. ~.~룹 거두지 봇한것도 이 

와갇은 4샤I i 과 演解와 ~폐聯된 겁니다. 

이 不信과 ，펄解의 근저에는 이저1 IRr治的 ·軍’꽉펜j 웹파狀팬가 낳여 있 

습니다. 그러니까 總뿔단이 마주 얀는 만큼 總.! l!얻들이 무-손빔1 월휠릅 만l 저 폴 

이야 되는가? 여기에선 根本빔1 題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 根本-I::1!ll휠 

우-펴는 이제 朴先 'L이 이야기했는데 多잠，的~1 t6h 力파 交流도 해야 되 

겠지 반븐 그벤-나도 앤-디 重要한 n퍼웹는 íI~ frî 的 • 펴 ’，~ (꺼 함 iJ~狀뺑、렐 解 71j

하는 !:!!騎입니다. 

쉬X 4-n:1!휩 름 ?튜디얀 낀 1F 만하자면 , t J 心고려 륜 I 
T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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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니 다. 이 I f J心고리 하나반 푹게되면 L"j관 以外의 」l( 리낀- 이 니 꽉-갑l 니 

가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지 北때.빼係에서 꺼리고 있는 1&治파’f~對 f， 'j- Hk!，훤 W(. tflJ 반 하 

면은 그렇니-면 多角的인 協 jJ 과 交流는 뭐 저절로 폴-린 수 있고， 비
 떼
 

來往問빼도 그렇고 묘든 1111題가 거기에 歸훨되지 않셋판기-? 

그래서 이와감은 問題플 봐서 그래서 우-라 핍뻐IJ總페1 5=_ 바로 이와감간 

홉용振을 ￥~t1) 하는 rrll 않 , ~시{녀음 W( tflf 하는 |심!廣 이 n ~ J 않1 외 |싸|聊해 사 이 밴 

협i淡을 우리 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단 l낀向윌- }</J~했、 감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런 던-，싸에서도 서희뜰 1 :: 'κ이 잦합하지 않간가 이댄 

l l] 생각하고， 두밴째는 }1L슨{R 1 題가 。 1 ~_ -11 
M'-•/ I 하떤 , 이 l!’ l 에 우리가 "1-주앉게 

뭔 이 와 간 F-- 원鎬런- 놓고 봐도 'f~ '11{ Jτ 우리 {WJ 이 원 4닐한디1 l:.Uf 、ll:級 Hc 

‘%軍훨;쩍 l淡플 하자j[ 貨測에 提起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璥備핵，淡도 lJ~련되게 된 것 이고 이와낀-이 이번 쩍 l淡이 \1 1 

렌되게 펀 ;웹렘-을 놓고 봐도 이거 우리가 名稱을 이와감이 하는게 옳다 

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서 여기서 세 1서째로 再램 l潤할게 무엇인가? 우리 가 이 lH 쩍談에 

쓴 우리 뉴 3훤첼權흙 2 名， 貴빼에서는 헬參議總、長판 이v! 1~表圍에 網 F￠

시켈- 것을 提렌했습니다. 이번 혐談에는 이래나 저래나 k現온 다르지 Il} 

Jli'.f\:&가 參 JJu 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납 北|써렌 11암 릅 여러맨 해 1i’-았7-1 반 이와같은 'j fí- {\: }<가 꽉송l 

1훤 '1;( t￦! 흙- 가 용t ínlJ에서는 軍寶權 fí-~l 軍. 參잖總、 l순級이 參 1m 하도꽉 이와갇이 쉰 

신이 이떠. 이 처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τ 러기 때분에 에談名잠Í!‘에， 함，淡 γl隔이 "한’h 간 렘 ri댄해서， At tf; '1f t. 'J~ 이 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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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lt\: 값가 처유 o 루- 뼈 l淡에 찢 끼 1 6~ 거l 냈 찬데 그 꾀:義쉰 IIA!껏하仁 갓 

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이 1If 팎 nll 웬， ‘'Ií Lf~(에 對싸狀 1훤딸 ffY( 1ftj 하는· |:!lh웬 

룹 f잃議합니다. 

그런데 이 IlH 많감 각q . . 1)1변 , 벚 빠쩌際 r에 짧흉양플 놓고 봐도 그렇 --ll ， 

이것은 대단δl rF 앙당한 γ; WJ이고 이렇게 봐 서 않셋 는-가? 이런 

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하놔 우리 l했際 f에?l 이치1 짧혔쉰 놓:- jl 봐도 

.' L'.넣 고 ， FE 우리 , It I씨|짜1 係 ^1 ~rf까지 對 l ;lnγI 쉬ft 을 놓 --ll 봐도 이 對，;Inγl 쉬ft 

잔 l씨|꺼히 빼 ';j~ 후1 . 이와- 낀. -,9:. {~J 틀간 여러가지 있 습니다. 

아까 이쪽에 ll~ 1# Iγflj펴 떤 11찢 , 外춰1 햄 l淡 이 떻 게 하는 경 우-노 있다jL 그리 

깐데 3li-판 그렌 경우 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lH에 將- ff 쩍 l淡하는 거 

했 1 1 次 l;:빼lll;:1 패샀어1 111(: _.반 판 構 JLX:해시 /값 jri 한 
---

--,‘ -
hl 

ι
 

l‘ 
d” 

--’ 
써，값 δl 기 위 한 

北|씨.쁨 ff 쩍 l淡， 판판 끼- 만히 할 때는 Jt IÝ~ 牌 ft찍 l淡 이 렇- 기1 띤-니 다. 

그러나 우리 l믿 체11 다fi 歸·뤘 애 11ft --틴 플 構成해서 ι1낸다， 이 |:!l b펀 4 :- [다 파 

'JË했기 때문에 北과 I휩 사이에는 쁨-育 分벗f에서 協議해야 펀 U~ J필가 씌단 

만임니다. 將펴-分野에서 Jt南關係가 폴어야 할 11렌題가 많지만은 임f써H ~~~ 

흉풍앉， 그것도 11 次 뭔쐐11 티닫靜技에 pffi 一팀을 構成해서 -얻-낼데 대한 nn體다 

이댄게 햄談名쥐ft욕 딱- 빼지3해 놓으니까 오든 이 會淡이 다펀 !!!} {領는 ，패 

議 안되고 여기 *훤中됩니다. 

~ L러니까 언 111 나 좋습니까? 그러시 때문에 는
 

리
 

o T 이와같이 하관게 아 

주 한 ;!! [ } JI , F끈 우리 7 1 . 빽따Iln 밟와 !뼈職해 서 우펴 54 1ft핫에 :' 2 '~~ 先서 

1'} 이시겠지만， 제네바에사 l펴밴|:!!，，’원와 !뼈 l佛해 fì 짧 았었습니다. 

여가에서도 빽 iIlf|1:1 歸 1I꺾 I rr:J 網顆블 위하 제네바핵，議，그때 당시논 傳

i’lt rr 단 웬 o 니 까 t써치't nn 젠 ''F험 l (tJ 1;법 ’뻐하든 IHI 밤l 가 깨 우- 껴- ?l 후l !!!1!해되 

-... 
. :J' •-



~Æ꾀됐‘ o 니까 때剛 nn않i •• II(Ý.‘] 해’~， 이와감이 띠
 

1 
-, --’ ι

u
 
-

-
씨
 

|
니
 

--
R- ! 이}강 ， I '. " L è l! 사 

시 끼 어l 디 I~ 。 l 셔l |”l !센 ;、t 짧 -' !- ‘遍원 III J 훤단 t셔 도 : *J 。 l 시 1')' P , : .l 닌' I t-l 까 11 J Il7~ 11 'J 1111( i i'~ ‘，~ t! _'1"". -'1---. M " l ,: ‘ 1 

뼈 l淡 γl 셔샤간- 이렇게 δH ~-~1 ι ! 0: 당J 끼T 우-~ -{닌}파에서 ;;1 상 1ft: 빙넷} -, . 

해 l藏 91 하나 j김- 서 rlt f J 되 _1’- 있\ . 01 펙 l遍 .: ， L 바파 /￡수 t~~쐐에 」’l 히 빡 遍
L. I . 1 , I l1 lt , 

이섯도 이제 ι’-시l 꾀멘 -，L l! l 파 Pl i?과 I~h해，이 nn 웬 3:- :.\ 니 ,] 쩍 li& γl 

빼에 따 μ1" i다시커 놓 ~I'. 

이러니 ν} \:r 1 

~ I "- 、- 이가l 이서1 이 l냥거l I긴L! 융서f j펴:시 :;1 ^1 :강 건- 수 았 겠 지 !Jl 

간 : I \’ Il l 우 μl , jt I험i 1M.! í，f이1 시 서';， 
7>' -‘- \， 1 ， 멘 , 이 닌 l 가시 괜-이이: 펜 l::! !，짜! -: ~'O 1 

111 。
lπ 、 1r,f 1'1: I 、이! 서 , 뺀 +:1::1 폐 , '1' .c.'、 ((J인 !::1!떠 이 섯 ?F ~r 

2 수 있 -'-， ~-꽉I 01 \~11 

li;t γ; ~11i .인→ ?li!! .',!'.O 11'1 
-(y - ' I 4??l淡 91 !κ !’넌 . ~ f펠 f~ 하 는 더! ]1E - 갚 λl 。 1 시， , 시 

l \.' j A) ‘ \ ' 

i}; E Ol 와 간이 생각이 나 I~ , : '1 L설 가l 히 ~l'- Lll 간단δl 't낀)，，} (1;' 께 lGt 과 쐐I.FH 

썩 lcf 이l 대해 간던히 이야시 하겠는네 지납까지 )，’게도1 민 여러가지 쩍 l淡 

잔이 있 -^J 낀F- 이 ?진 }il3 흙-햄談， 이 ?합 1.;)이 라」l 뀔-여 놓Pr 간 아 l ’} 임)‘ xl Y냥 

는가 이렌게 생각합니다. 

여 \! 'l q 븐 總‘ jlf! 갚이 또여 앉거나 뭐 하거나 할 때뉴 
1:"1 
~二 -' • 

E즈 1 總.! FI' pr 1淡

。 었습니다. 그러나 함;'~'0 흙- 햄 l淡 , 이 렇 게 붙여놓은건 없깐데 그래서 :~처 
1‘ i 

--1.「IIii i ·I ! . (l>’A! } l---7 ， -τl 새톱게 Il 1-~- 수느 이스니다 1 ，1~ 드 까‘느 있지만은， 그러니 
’ - ‘ ‘ 깐 L- λ" \::l -1 ~l . L 근 I L: 

여 이 I껑게 무4 ?합).~이 라는객 요렇게 m- 윌-이겠는가? 이런 rrn 題가 있감-
-- ’ 

니너 이거 , 함 JIIJ이란걸 딱 붙여야 되겠는가? 

이제 채!‘’i 이 ~t는 뺨 :깡:ðJ 뭐 뿔￥없~ ty.‘J얀 뼈￥ F뿔을 봐도 f묘호힌게 있니- 이 

넣게 된섯도 있는-데， 그러고 그 디음에 이제 總、많會淡에 대해서 이 nl 깝 

剛에서는 이멘 ~쩍談온 總、 JJfI를 團長으로 해서 각각 감헨뭔거나 ι} 쉰없 

는-건데 7 fJ씩 f\: 表!빼 牌11(하자， 번써 f\: 表!聊鷹成븐 7 γ" _0 . 핏- 하자찬게 이 

:)f 



시 rr 덴:니|거니 II -~ ;- 센갑니니. 

이 :;1 사 무l fr 꾀 'X. ti f원요- 안했지 낀-?-- 까 l‘ I 7 κ , 시 납 ’ l 써 1\: J，(뼈l 

깐 해"κ 후1 l 'l δl { F 4! F-- 이 ￠! 유 總.!PI'I사 , 이 폐 기l 總.! J~I' 빽 l淡 이 외 선 잔 1"'1:格

판 l서어 난 것 o 파 0] ‘상 가l 생 각댄 니 디 무1 1\: 1<빼을- 7 γlP-II!- 構뻐하- f :- 總

비!쉰 l빼 l숫 P-j!- 하한 f\kl때이 넨 띤 입 니 다. 

]닌{시 때관-에 l，”써 |燮 Jj이 rT ,ti ￥1 시 니 cl 쉰 이 1;;l ; 7 ol 의 감끈，- 1 \: 값l뼈 

lJf~ ' Y 쉰- 니 섬간 ~ 19, -~ :-ln 이만석 ‘ 공 .1 -'- 봐도 01 {! 總l .lW 쩍 l淡이 이니이 總!

F~ ~;- I빼 J~ 0 '무- 하 { f lJ ~‘ 
，-、 r 쩍 l淡이 LJ ' . 

01 t상게 이 ̂Il 헤 이 뇌 겠 _'1 ~ , 이 와 깐끈 11: 1 센애 시 이 셔l i’i fJllJ에 서 노 훼 111'1이 

이 總、 꾀!햄 l淡|!!!!떤애 대해서 끌김 쓴가l 있는데 여 /1 사 이떤끼 썼단 7) ' '?이 

권개 었습니디 

總、 FI!. 햄談인 경우에는 니른 參|뿜휩-는 했!됐체it# 짜여1 ~분 j1}하지 I깐， 1\: f< I빼 o 

료츠 參 11n 헐 경 우에 는 總페! 가 |끽- t，W1\ 表5_ ， O:~ 라 參 1 ，1판 씨· 단 은 1\::}< 11' 엠，;; U!r 갚 

-감!품代힐흥훈 f~h' 한 수도 았다는 것이 웰\. J바흙- 의 說 Il)j이다. 

이렇게 貴 렘 .. fl1] 흙의 !파 l꺼을 틸-어서 貴剛에서 이제 그 휩f 뼈이 이렇게 

i깐5 價한게 있는데， 이전놓고 봐도 우리가 總멜會，淡， 이렇가1 하겠는가? 이 

렇게 하지 l삭고 여러가지 rr~ 양휠討議 ，YL格이라든가， 使~놈이라든가 기 I파 여라가 

지 與써:뭔윈- ，뿜써셔했찬데 , 이런건 놓고 봐서 거 저 宋先/七븐 어 떻! 습-니 까 ? 

거 저 써~ú'r.級 îßl:펌￥원렇￥햄，淡으로 이렇게 오늘 혐談 γl稱을 ‘짜흙지 o 띤은 우 

괴 좋i 녀암암에 이가 아주 1 二-포 “1 進으 셔IJjg 2. 가져오겠는데 한lH 가 저 우리 ^I 급 

까지 3 차례 했지만Pr 이거 전밴어1 本來 봉창을 히-자얀거 챙- 착을- 못했 

찬 [11 이밴 쩍 l淡에 이거 r;;￥I단해서 우리 봉， -장블 하고 우리 겨레뜯어1 게 기 

!f!t ι 아겨주-까게 이많’ 낀 찬 -; 1- 서 01 렌 색각해요. 1 J .! 

:l ~ I 



南 ( 홈弘 l념i ) 세 기 이 이: /1 δlι| 감니L\. 서 희 테'I~ 1\: .k~! 이 l ,!F γ;: 81- 섰 -,'- I1 

f\:表께서 l과씀하셨기 때 분에 사선 I덴lJ.IJ 끈- 낀-습니 니 I깐 만밟뭔 삿유 피해 

서 몇가지 뿜起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꺼영천 f\: }<께서나 최 1\: 表께서 만션: 하셨간더1 7-1 희 찬 Jl:<r ‘1f i 페’J; 

쩍 l淡이 I+Jf~(-센이 과는 表벚-닫 썼 든데 훤: 생한히 t - 1 . 는데 는 |l4 tf?] 니 q-. 까장 ifr.: 

훌.히 課體 If 1 91 허나언니더. 

그러나 지퓨 낀대표끼1 서찬 îfr:‘양:하면서도 그 l버니까 11 '核깨、]이변-서도 이민 

先-*:’ n'，) <;' 1 많웹라 했는데 I，L-k(꺼?I l深센근}는 r!l 는 11 ，1，현하 ^1 않슈니디 

왜냐하η Jl:<r 1{ i ', [ í. ‘h 쩍 11갓 01 /1 정 한: ’잉， 1. 추l l::l!웬익애는 !~- l.’ 1 Q- j ;.<.11'1 
\1 "、 1 , 

.ltl#;1 係에 서 여 러 까 지 꾀3 l;! 、 파 한! Yit{il: !iF쉰 *강 fll 81. ~ :-r l] 였이 사 우-선 1I[(i { i까 

‘r , 1{i ,’ i‘ ! !!”핀 ~， 1 도1 수仁- 섞 [l4 F 감니디 

:':L 래서 이 것 P-- 우리 이 쩍 l淡에서 쁜빈- 이니 리깨.~UI\ J에 그동안에 이 

간.1 ;. 1 . 려1 ，~뉘 i쩌두! 섞 니 t:l-. 우-\괴 {? 꺼if 流 ta 1J을 펌!쐐했 고- i’t íHlj 븐 lF';: 、fi tlii ’t~ 깐- ::7. 

농안에 패 l펴히l 왔습니 다 

:-2런데 지감 우-리가 l바治軍事쩍談윤 하면서 예컨대 ,- 우리 총윷 놓자 i 

r lï~ !}~ W( ~싼 히 지- ! FF 「 軍縮윤 하자 」 라고 서 딛:t '}닫음 했 CJ. j1_ B1I서 되 

낀 이 아낚니다 . 

.9_히 려 상대 19-이 r jj-t칸，~W(fj.※ 하자!， I 총감 놓지. I 는 그 딴끼-처1 쉰 
l 
J 
l , ‘ 

, / 

의섞합니다. i’( {HlJ 에서 그런 애 71 하면 어떤 한‘ {問보 지간-1 는’} F}i 우리 

!~ μ낀상빠Y除 히 싸， 11 는 떼i! {'I~ 0 1 IF‘ 1lX:되지 01- 0 
l 칭 , : qrr판 거! 사 U저 WI 따 '1{ (1') ~ 1 rr:j 

션훤판 fr;i1- 나와서 이거 오늠 낀든 각븐 나l니리 ;l 〔 q- iγ깐 쩨I( 1;• 하 는- 갯 

。11 대해서 훌t{.j'、음- 한니다. 

- t (! P-- - l 동-안에 산상 σ1 ?] ~ ~ f~ t rr!l -:칸익 니 다. .-1 래 시 U --11 ‘ . I . l사 4까 itt: 91 I~f， ))간-

’ ‘ J ” r 



통해서 ~ ~11송틀 빼￥웹히- J '. 서츠 交流관- 하디 _t-~.맨 tH對 jj 의 意 l뼈가 ~ ' L캡 ^1 

않다는 것을 發써이 헬 수가 있습니다. 

그런 jJ웬원에서 |펴時에 J&1fî뿔휩!채뽑를 꽂자 . . -1래서 양팍-이 사섣간- 그 

쪽{2~ JlJ，[‘힘폐 i ’ t~ /:1I밟i 쉰- 우선시하고 우리는 강간流 ta 力 nn題륜 우선시하찬데 
。-, 

~ fUlJ에서 좋너， 양쪽이 I;!빼{가 cl.! ~.jl. 뼈角이 디-르니까 ?1:- 까지륜 니 하 

자，그런갯이 W~)γ↓싸이지， Jl껏治軍-’ft r: ~1 頭반 니- 루-자는 것 이 서희 \'r場이 이 

니 i!.l-는 서을 딴」션~ r:련 니 다. 

r lill j1- 션;맴W‘J?l γl 따괴- I~씨聯해서 지금 필·쩌IJ에서는 지꾸 γI따애 있어 

λ1 단 ~.l!}- ~서容블 t~I， 'ú':: 해 야 한디 j~ 히는데 상녕- '61 - - )j(애인 수 r}l퍼 l 니 니. 

γl 따에서는- 級될- t~~파 후! 수도 있~， ~ |셔침만 Hl;L현 수노 있 _ 1 '. 누 /H .;;- l.1 

HI~ ;L 한 -;간r: 있 ~;i:. q 다. 

에니 1낀 1"，짜이 l값!헨 71 있 .-, L 1\:R71- 었 ; \ 띠l f，F 이l 級 -4 I셔감에 대 

하} 시 는~ cl 갚- 삿 O.루- 解 Y사 되 니 까 γl 져Tf 간~ f뺨 UI~ 하게 總~ J~ j! f-11淡 -0- }!!- 한 
ιl ‘ . • -, -二E

있고 總、 Ðf! 륜 빼 l흐으로 힌- 政 、펌軍 事曾，淡이 라고 함 수도 있는데， 그렇게 μ
 川

샤
 
’ ” ” 

*、]함 수 없디는 갓 이 저희 뜻언데， 뽑껴|!이 이야기하는때문- 級과 !칙짝을 

죄[{츠 갓 깐 r} 빙'Ji::해이- 한니면 껴~+γ혐 I淡도 피Ij쫓눴 I갚윤 l鄭 i강 o 루- 히-
-t I 

1 t1往來에 판한 쩍，淡 이렘게 해야 함니다. 

__ J_ 닌 l 나 .-=L 렌 /-1 ‘)J -; 1 16 _1 '- 에] f- rF??l淡 , [1-I1!} ，값· 폐기- !'I 111 rt 來-얀 ~ 1 , 11& 柳討 n!1l뺀1 

交換이 라 F- xl 녁 에!폐시 꾀쓴 검니다. 

이떳 시l I I ,: ??l淡에 ‘갔 이 /、f 원j 괴- l셔 까 -씌- I.~I 'JL 한니까? __ 2 L' 11\ 때 {，r- 이l .', . 'r __ 

저회관 Pr 그리」 1- 펴 }ll} R F7li껏 과 總‘ FI’ \"11淡에 대해서 자꾸 T?}쓰 _0. 하 人1 ~ ~. [-1] i'. 1 -, • ~ 

션;짜~- (r)~1 i<JJl간- 왜1 PI’ 썩 l셋이 Ji( ]. 二 L :r: 상 ι! 이 '0.흙i l'rJ ￡맺은 t햄 }II) {fi 휘 l;rt ,- t ’ , ~ 

?l 더| 샤 흐l 까 ’，피 i‘’3 % ?? lnt -R- l1’! 셔 끼l!/4‘. 추1 - 삿 -?-- l 써Utlln.~: þ쩌家 11 \1에 !~M f，f~ i ’l 



는 섯 -완 ';GL싸1 하지 。 ，. . , 
L혼 .J '_ !(b\ 11I]9! l빼係 닌 l. 속 χl 주L 

/、、 1'-::' IFli ‘i써 하- 띤 서 |: U (、?. fFi ll,i %-

액 l淡이 딘l4 ? lIr 나 ~냐임 r까 ?l 川‘;암 쉴 쓴건데 뭘-빼에서 자.1f Jl뱀l ((; ~! }<jJl 

。“ 
단
 

밟f;}t하시 때문에 二L ‘냥 q 변 總!쩍!曾談도 -송 1 - 1 이런 뜻이시 때문에 

희살깊 w파 |셔깜쓸 뼈 l淡 γl 빼fj 에서 방)i해야 된디 ε::1 삿노 !t;f.I.l, IJ (꺼 n-]I!- -r: 

.: L 
11 1,,1 ，(!: 함 수 있 --l[ , 二 l렌수도 있 J!.. ζr r상 :-<] 0). _0. :::-. c 

\.，동 걱j ..• , .. .x:. 았니 r- 선 i!}- FJ - i’i 

fWJ에서 I원 ‘양하 니 . 1 ’ 0 1- 변시 !내 H상에 에;것: (에 l深뽑딘l-.:i L 한 lFr ffî" F 'J ~ 11 : I ~f’'{{는 . . ,n 

빨 하 L l 4 :-l ll 4 ? II ，J 꾀히시 밴 。 l 이간- Iýdtl’‘ jol] 사
。
 

} 7 
1I].시 l샤에 )’W’/ 센 !1: 1 01 0 1= ?! 

!，:!!센이시 λl 감에 01 {~ 면서 íf}I(i사하」l 니-쉰- 깃 P-- ;，1|j 까 l꺼이 라 간 시 .0. 
/、 1 

。
-
、

j:~:따1''1:.01] 서 상녕 δl 의 {，F 이 있 L.' 는- 삿 -깐- 상 lÿJδl }야 fl떼 히 .. 1'. 싶감니니. 

北( 백낚-순 ) : 제시- Ill- 긴: 줍 뜨리겠 -감니다 '~( 光/|;.， 내가 벤서 이이: ' 1 깐 1)11 

J~ .. 

南 ( IÂ~ ~환 t)t ) 이야시 하세요. 

北 ( Ill) 난 -낀 )7.] ':r:; 11ft -Jt '-1:. 도 땀씀하고 〈암꺼 .. 11 :도 I삭삼히 .. J '. __ L 1 ~ 1 건-어l ~; I 、 光

'1 :.도 받씀하고 그러 는데 一貴하게 보면 무슨 問핍가 었 4 :- - l[ 하띤 交流

t~ η!!!}!월를 빼놓고 1& f{ î 꺼I)t .t 싸 • 軍 I퓨的對決플 解 ll~할 수 있쓴가 :r렌 Inl 

G범인데 , 그것븐 우며 fftlj 의 낀括的인 /F flJ .jj 쫓이 있츄니다. 

가시에서 우리가 쉐 p~없 iH(띈‘훤‘짜쩍!淡을 섬간훗하면서 1I~ ffi (t"J 對決狀1펀꽉 

뻐~lf、히는 그 |셔깜 o 보서 그안에 갖ë OfEthh ) ) n~l 題가- 관어 가 있습니 디 

그러니까 'L1t ffHJ에서 lJl- Y:.Q.. 
‘'. ’ i--! 

는
 

하
 

交流協기 t#j 짧 그건 다 쫓감하고있디， 

그거 다 ’풋잠합니 다. 

우리 가 ，폐 {if級 i&1fí펙i. 영i 햄，淡에 서 다룬디 , 다루는 데쓴 각기 J# t’7 상싼가 

있고 I짧物分野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經濟쩨P'J에서는 띤~ff확쩍，淡잔 해이: 

한다 만엽 니 다. 그리 ι 밝 1tf fRifII!은 쁨- fr 쩨 I"l , 아까 ~光 /| :- R! RE lrrγ 하셨 { F 

. n~ . 



데 *씬~，:， ~ ft , 뱀f 1L 11 녁 션l 때(1')인 |’ !!1월쉰 i!:!. 깐;δHλ-1 二l젠 우 ιl 사 uH’j 

δ! 하 는 뼈 l淡에 서 단 : L 따iM~.ol 있꽉 섯이 이낚니까? ~l {} 1\:: 과할 
커- L _ 
-，，-二

임、 니는 l사입 니 니 그 필 /IIJ (애인 f페 

7/r 까;/| 3 낀’!-간이 시|샀단데 우ιl 꽤·Lip-jE 서 는 : "1 각 상~!f' 9~ ~￥，淡쉰 

이1 ril δ!l 시 ’!( 1'/; 깐 하 _1'. tμ J) 판 δ1 _1 ’- FE ;|,|l !뜯 I'r、j 으갚- ι、 ，꽃 하 l따 iir|’ 갚 을 11 l-

얀1 (칸 δ1 - 1 ’- -- liJl 끼깐 " ‘1，펴L ‘페이;지 , 우닌l 사 l ’ 1 -펜하펴 는 이 썩 l淡 o!l사 二L /::j 

---
’ -

, -. , ! ’ 
l4‘ -l 

시
 

;l I ‘이 사 -??,!- 니 3·: 수 시 <itl 만 li!! 인 니 다
. L 넷 서 ?‘#습니 까 ? 

_ 1 L' 1 니까 사 /1 상!’f' ~jlJ .'/. 백‘淡이 있이야 되」l FE 우i2-l 샤 .- "1깃꽉 떠柳 

(,') _0 섣- k} 、↑ δ~ _1 
，_ ι -Fl 이; δ1 ← ï~ : L 닌 l 니 까 기 / 1 이1 시 lι、 !믿한 삿딘- P-- 우 -

간 j/) 이 시 이l 시 ! ，;~ }) 상:流 U:I 페 ，H.讀히} 이Jl 그탄만 또 ，H ，減해 가시 -l[ 는 ?! 

Fl R-l 센 입 L-l 디 

: 1 렌지 와1-겠감니까- ? 그닌{니까 ?-리기- 그적:에서 맞~하고 있는 4상 ìm thh 

) J i:~ I 상~j t-I ’설:'f{- 81 .-) 있슴니나. 

그러니까 낀하지면 l핸 ((î 꺼9 함 f자 건 찌Inj~ δ} 쓴 그 一 f뿔 o 로서 !T: 이 쩍 I淡 의 

1''1:格어1 엣 711 ， l~、 맞힌- ~i l!파에서 ，산 l폐힌- 갓이 ̂1 , 봐 t1l1 經濟웹I淡， 씌~ ! "]뱀-fr쩍 I淡 , 

파: I꺼文化헬꺼니세n’7 찍 l淡처럼 이 L낳게 앉아서 디- ‘i、J.펌할 수는 없니는 섭니다. 

그걱 산 11-씬하지 안찮습니까? 거
R
 

그
 

꽃/침한다， ‘표깐하고 있다 . lF'i tfì (꺼對、決 

은 W(. i1l

ì하는 - -몇 o 루-서 우리 가- q Ir.t폐하자는 ;!이 다. 하나도 排!쌍하는-

삿 없숨니다. 

~L 니유애 뽑1 P.f’백 l淡으로 하자고 하는데 *先生도 아까 받씀하셨고 :~런 

데 내가- li lÏJi빼댈;E} 」[ 이야기 했는더l 그것이 종전에 總센!험淡이 있었니고 

하는데 그쪽에서 水fi~ 쩍 l淡 번저하자 그리고 ~U{{(對 l活틀도 다 q-시 여 

W￥ {'I:에 서 댄?‘ 11 /' 백，淡관 하자 , 이 넷 게 딴 그대 갚 對 11파 헤 i 깐i(에 ?l 이 관! 、tr

;,.{ 



楊에서 나오니까 그때 狀況에서는 우리가 이떻개하끈 ^1 11~-;-- ?)이시 11 、t

i論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總쩍!햄 l淡이 라도 하자， 그래서 g칸起되 삿이시 , 

그거야 '~先牛.이 내보다도 더 잠 안지 선제상에 있어서얀 

南 (~僅f훤 ) : 그러 니 까 總R￥- 會談 하자고 그랬지요? 

~t ( 백 납준 ) : 그렴 . 

南 ( χ홈 f환 ) : 그꺼 ，꽉파하시지요? 

北 ( U11 낚-준) :그때 狀꺼에서 뭐인까 하변 앉아서 "、f 論하자깐다! ;}( ìf'i 

”띤얘 I淡 멘저해 야 된다. 딴{(對 ;폐뜸 L-j 하고 그 L-j 유애 總I HI’에 1淡 -6\ 까 이 

넷게 되니까 

南 ( /j i Fff !한 ) : 어 떳 끈 간에 좌우지간에 總、 pn 혐!淡릅 하 자고 그러 지 않았 I _니-

01 시시 . 

~t ( 배낚판 ) : -~띠l 狀況에서 는 우리 가 설로 짜월이었슈니디. 總Ff! f1，淡-깐 8\ 

자 께fh1- 이얀、고， 그런데 우펴가 디 판 분-꽉이 이야기 했지띤은 總.! JljI펙，淡이 

리고 하면 이 것은 그짝에서도 많이 이야기 하는건데 總꽤와 뺏.!Ff’사이 91 

밴-난이지 , 總멜름 !훌! 長-으로 하면서 構 I횟몫1 {-\::表!뼈의 Ill 낚으로서는 서천-;.] 

봇하다간 만엽니다. 이껏플 하나 맘씀드-리고， 아까 ~ 鷹先 '1 :_이 민 씀플 했 

맏-테 이 7] 함 i淡 γI 얘감에서 內짝과 級을 밝힐수도 있다，이런 n l-스J: _<2- 숭l λ:1 
rτ 1 J -;:--! vr A^ 

4:-대 이끼 ;싼감니다. 

낀 l ' 8] :l， 1 이- 으 
\ ',"i ?_ 수도 있다. 그거 。L즈 ;슨 。 n l- !-':으 r. 걷)' , :..- 2 t :’ r~ 하셨는데 아마 ' ,f : 1é 

/1:- ，해談 γl 쉬Ti이라-는-게 fûr淡의 언굴이바닫- 것 깐)E 안하시겠 죠 . 

언결f룹 11~련하자변 똑똑히 表現하자연 적어도 귀 도 있어야 되겠고 눈 

도 있이야 띈 것이 고 코도 있어야 되고 익도 있어야 얀굴인데 그렌데 

덮이놓고 sl- 워헛 o 호 기l 란처렌 떠하니 엄판이 \ - 1 이 렛 셔l 하깐 서 엔 l- 1 _ç, 

---’ 、~ , 
/ 

l ·! 



눈 li 있 j!" 그 r 도 있」[ 입도 있 11 귀 !1:' 있는 얼굴과- 반갚어 내 는~ J Il 

구나 

南 ( '~뺏 I}ë. ) 그게 바jlL 總、써! 쩍 l淡이 예요 . (---11년웃유 ) 

~t (백낚준) : 꾀어 받세요. 우리가 원·쫓한 뼈 l淡名隔 \’-시요. jtl씨· 

南(末漢 / Jé. ) : Jl1:펌 폐’.ç 는 귀하고 위밖에 없어요. 

~t (백낚 ‘1깐) :그 너l 기- 지쉰- 니 ζ} . 추-어이: 함니다. 네가지 l-l . . ~~춰이- 되요. 

jt 파 |써시-이에 하~-:. \"1 ，淡이 다， 이떤級에서 하\ .니， 뭔{ \/.級에서 하는 쩍l淡 

이녀 , I 1 까1 -, - 'c.- Inl 씹낀， ， i 、L펴하깐 얘，淡아 니Jl:V 、rrî 패 ’란 |!!1!때 쉴- l-l-i，냐 ? 쩍 l淡 01 cl. 

쩍，淡이니: 댐r 觸이냐 씨|逢이니: 영삼공히 쩍 l淡이다. 이 l l] 시 시 3÷ l -} 
, l . 'l_ 

/'; •l’ 

?!팔이 τ릎7-1. 이 기시 cj 가 總! Ft! 쉰- 뻐:lii-P- 갚- 히는 복까지 :~-l 단이낳 J?)-- ι 

따 01 
--­

「L -갚지 , 이-니 정1 쉰 l，ll 이 또는 외눈통이끈 ^1 l 「-슨 워 -/1 하1lrl 째 11

’-

프
 
연
 

二l 딛 l 그런 언굴이 승-겠습니 끼-? 

南 ( 練qLI넙 산딘- 할 수-꼭 좋-습니너 간단하고 IV J 11깐한수꽉 .. 

南 ( '~ i'y'i /}t: ) : 언 굴이 상|씨해야 돼요. Jl3l: 1( ì 軍딸기-지」il 는- 귀하고 입밖에 암jo} 

요 . i1히 -n 눈하고 눈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려면 總、쩍l ??談이 리 ~) ~ 히는-

것 이 낫지，내가 한마디 이야기 함께요，내가 이야기 할꺼1. 

~t ( 맥 낚 ]칸 ) : 이 펜 까n 협 시 다. 이 런 1111 뽑 가지 고 자 꾸 時 Ifi1 -I낀- 내 지 l' 1- -,1 .9. ;.ò J'. , T 

리 껴ll/4‘:에 대 해 서 즘-더 {따充 힐- 허-시 ; l[ , Ll-음 l!}l 에 보 미 푸」[ [} 런-n:1 앓，j-J 

，했갚- 년어낀시다. 

南( '~~채~ 1}t) l.' -~一 !}!애， γ，팎이야 "/ ] 괄- 했으니까 가시애 관해사 네시 시년 δl 

이야 /1 한끼1 Jt. 이끼 rF ft JJRE 이야기-~ ~- 히-Jl[ tl : 얘이 라-C- 가 뭐 IJl 아야 띈 

l", 이운-펴야: 니: lll FJi 댄1.111 에도 낀 jl 이렌게 f.쉬fi -짝 이야가 했仁-데 시 

끼‘! 식 우간! ’} ιh~ *:i<*패 i r ?l-펴 1/ t,t! -~: r̂ 댄 11 JJ 16 11 난 심t fm!에서 總‘ 111'

n;) 



:새 우닌! 캠.~ J11’까터 M' 센쉰 1/ L Il시 많았‘l누니까? {~Jj i~\ ,; ~- ，1/ 내 / 1' ",.(] ,,'- I ， ';IJ 總!

Pj’ 륜 |ν( 1파 f \: P. ~I!- 허 _1'_ 바
 

’ ’ 
」 參 Il!l 總! jt *Ai 관 파IJ I빼 1~ 0 갚- δ}{F _- L 니| / 

、

I 
l 
i --’ , “ v 

· ’ ’ ’ 

級 νl( rrj ’냐Í. 'h 뼈 l淡 -깐 δ~， ~，L1'- :' _ L'굉 거l 이 야 시 뷰 했 어 요- . 

_' L 닌~ t,tt 시 기 /1 에서 l ', 쉰藏뿔i쓴 뭐냐，아까 우ιl .J> f짜 쉰 (\: )<가 이야시 -' 

‘·씨 시 lJl F-- llJj ‘f{ j ‘’ fí ’j;: (t~、) 1μl낚tk!~쉰 짧 lu하는 }j꽃 」!!- 추} ηn -' L 밖 에 •Iti 셋}￥강 1:11 

。n 쩌t |1!i il { ? ;! 이 나l- l ，~! 어 떠 한 !!!} i원 과 도 꽉 r. 11 ;!l f“，淑한 ’ - 。 1 ，')
^)., ‘ l ’ 이 l성 711 

」;1 싱 '6] 111' 페i 1"1 인 ì “’- 。\l ， ~/ri~- i’t (HlJ 이 ffl[ / j 、 헨 갚 니 다 . 

그 리 ! 1 [rll -:/- 에 
--­

“ ” ” ” 
J 

” ” n 
·I ·l ’ . 

’ ’ 
l 

、

’ t l값!，헤어l JFx: Ifi 페 ‘hl꺼 |!i!!센만 니 i{_ / ] 仁- 이 0] 이 L\ _I'_ •,!, -

섹X강f:1 J 애 싸 1M 관 수 있 -, - 서 이 바띤 어 떤 |:!1 1!!{’l 간l ~ \ :- ， ;I~IÌ ，遍 ?! 수 있 l ' ! -간 이 

이 /1 쉰 t‘l} 이 요 . _ ', L LJ 1 /1 【 Ill -: ， t- 이l 이 γl 써li이 ~Ii (HI! 名 fí l}[11 ~~- n;!l.!f j '’fí. ’ ji 백 l淡 (Ì 1 L’1 

_1 ’- 하 갚 섯 0] 시 선 ~] 않습니다. 

?히 려 펀~ (W]이 섬간 rf 했 던 !훨 h펌 블- q，궐- 하 면 우- 내 1lIiJ γl 따 대 jf- i1-{ 」- 삿 이 

r] 시선해요， 더 frj] I ’ (t'-)이과 ;ll 나는 생각하고 FE i’ifl!|1P-- i’! ~ (tl.i!이 섬L갖 추1 

서에 대해서 우리까 |피 意쉰 해 가지고서 허니까 뻐펌 " I Í.1'~쩍!淡 o 토 하l 야 

펴는 서 아니니 하는데 _-"'1..건 ;;::준:히 니-프다는 갓압니디. 

이-까 j런 웬쫓좌 했 윌- 때 우리따IJ에서 뭐라고 했느니- 하1깐 그L녕 JIl I,\IJ 

總쩌f 가 |빼 j낭 ~_ 5-_ 히-얀 _- 2런 ~談이 아니고 總 BP:펀 꾀-，팎 f\: 1<김L 하 -, ι
 떠
 

， It 總‘쩍!쩍 l淡윤 하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I蕭縣콸 뭐라고 받議했느냐하면 휘I?I~ 짜폼 1 f 1 짧 '1 1 11 -， 하는 I::1!，녔i2.l-

관까 그리 고 취l7T尊 련과 1~ 二F 껴/:Ii:1 題， 多角的얀 강간流 t~ 시 I:n 웬 , ‘'I Í. ’ h fY、j?l Li 

훌섬뼈훌쫓Il~양원， 때(~t JJi 上쩍 I淡!’셉{헤~/l n題 이 런 것판 l펴濤하는- 그런 쩍l淡 o 김r δ" 사 

그렇게 뿜훗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練‘ EJ~ 가 뭐라고 .-'1랜 t _ 냐변 갓’ 'i‘r級플 lν( 1;띤，: f\: ) < _l，~_ 

，、 ，
/ 



가 5 名의 {\: b. i:_서 %훌애ti 햄淡-을 ?!어 가지고 總、 체’햄 l淡을 위한 ‘홉務接觸 

1111 없i뜰 l論 l藏하자 이렇게 해가시고 貴 fRlJ이 |매意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이 會談이 열린게 아니예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 

단 말이예요，경위를 따지면，그러니까 귀측도 귀측이 말하는 훌훌題뿐만 

아니라 우리가 提示했던 6 개항의 의제를 討議한다는 그런 前提밑에서 이 

와 같은게 다 끓議가 권게 아니냐 이거예요? 會談이 열리게 된게 아니냐. 

그런거블 볼때 는 貴빼 名稱대로 무슨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하자는 

그런 內容이 , 주장이 너무 一方的이고 獨善的이다. 오히펴 우리삐이 하는 

대로 高位휩局者會談，혹은 練理會談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貴剛에서 이 問題를 ，이것은 다시 한번 핍究하도록 하 

자， 그다음에 다른 問題를 論議하자 그러니까 뭐 디-른 問題로 듬어갑시다. 

薰題問題 어떻습니까? 議題問題로 들어가지요. 

~t (최성익 ) : 송선생， 내 한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t (백남준) : 가만， 저 뭔가하면 다음에 또 討論하자고 했으니까 그때 

~t (최성익 ) : 내 한가지만 딱 얘기를 하지요. 

이제 그 송선생 말씀하는데 87 년도 우리 가 I 월 10 일부 便紙로서 北

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하자 이렇게 우리가 提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쪽에서는 水홉源會談 하기전에 못하겠다. 이러다가 3 월 어느날 편지 

왔는가 하면 17 일 편지에서 水홉源會談올 하고 末十字 • 經홈會짧을 하 

고 그다음에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總理會談올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薦理會짧올 그쪽에서 제기한 것올 우리가 수용한 것은 어 

디까지나 짧和를 4￥決하기 위해서 그 問題를 받아들였습니다. 뚫和를 解

決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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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은 벌써 總멜플 l聊長으로 하는 ,It I휘I r넌j {\/:級 d~ 센軍훌훌램談을 

하자 이렇게 천진적으로 싼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멍 때문에 되돌려 세워서 總탤-들끼리 반나는 會談을 

하는가. 

아， 더 좋은 高位級 &治 寅事익 實權者뜰이 參 tm하는 ~談?l 더1 . 

南 ( 宋漢虎 ) : 아， 얄았어요. 얄았어요. 

~t ( 최석익 ) : 아 ,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겹니다. 

南( 갖3漢虎 ) : 하여튜 總理會談을 하자고 그랬지 . 전후사성이야 어찌 됐듀 

간에 , 아끼 우리 터團 J~선생도 뭐 이야기관 이-하블 앤-여사 그때 練JFH

Fr談분 하자고 했다고 그랫 o 니까 뭐 요벼에도 아량관 _11’-이시 I커 꾀지 뉴'1 , 

___ L리 I꺼 되잖아， 아량욱 파이사면 되요 그러니까" 

南( 숭 ← 「훌b ) : 나반 發펀‘ 안했는데 , 뭐 다른데로 념어가게 웬 o 니끼- 년어 7] 

십시다. 

~t ( 밴 낚-준 ) : 그래 서 우리 저 다음번에 다시 昭究-델- 해서 討論하자.그렇 

가1 하고 講題맨題 있잖습니까? 

:훌體 R염흉휠 야까도 제가 맘씀드렀지만 오늘 그￥에서 包tfi ，蕭題로 하는 

데 대해서 아추- 전진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議題!채題와 關職해서 이제보면 견극 이제 名稱!lH짧i 하 _1'. ~F:. 

l값젤 nf1 웬휠하고 저 연관이 있다 파니끼 FE 하던 얘기 다시 또 되꽉이하 

지1 되는 경우까 많고 이렇게 되겠는데 . 

여기서 지금 그쪽에서 南北間， 北과 南의 多角的인 1값力과 l앉 jfr1lf ’J~ 

的 對iR:狀熊를 解뼈、함데 대한 問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인가 하면 

우리 會談의 tt格과 使命이 이 게 잘 부협-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워 

“” 



가 하연 北빼빼係 천체를 우리가 이 本會談이 마련돼 가지고 討論한 

수도 없구요. 또 政治 單事問題도 그 많은거 그 많은결 다 다풀수는 없 

단 말이에요. ’밟 I힘한， 홉~ r훼한 이런 ~銀化될대로 失짧化된 對決을 解휴!i 

하고 정말 이 오해와 불신음 낳는 根本要뼈으로 되는 이런 當而한 對

決 1111 題， ’협띠i한 d3c ?￥l Å'J 對決 軍事r애對決을 解~、해야 된단 말입니다. 解뼈、 

할데 대한 問題를 討論하기 위해서 호상 이것이 양해가 돼서 지금 이 

會談이 마련되고 이냉게 됐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암에나가 多角的인 

隨力과 政 、엄軍事的 對 1k狀態를 쩍￥消합데 대한 I펌題， 이게 다각적인 協力

·交流 r!lJ題 이건 아까도 제가 믹씀드렀지만 이 政 、염軍벌:(꺼 對、빼t熊른-해 

소하는데 이거 다 딸·찌하고 였습니다. 우리가 수용되고 있단 떤입니다. 

지 납기’-면 뭔 가하면 이 게 l앉팎軍事的 對決狀態룹 修힘함 ò 토써 , 이 LJ 

7 .1 적인 交流 . !값 ηnu題 이거 다 퓨무{단 발입니다. 

基本은 어느 고리륜 푸E냐， 常 I휘한 政、염軍.事的 對決~~題를 팔어야 ￥l 

단 말입니다. 이결 폴면 交流協기f펌題도 자연히 이건 폴리게 되어 였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델 우리가 제쳐놓고 하자는건 아니고 이 우리가마 

련하는 本會談의 영역에서 그런 責任에 속하는 問題에서 우리기- 이플 

다루자는 거다. 다루자는 건데 그러니까 基木 趣닭로 본때 政ff;軍事的

￥i決狀f훤펀 해 소 하자는 건 데 그 악에 디 -?~ 균이 交流 . t값 力問題와 政治첼f 

事的 對決狀態 이렇게 하자는건 이건 쥐슨 생각이 드는기 하면 우선 

함決윤 Wf-N-I 한다고 하는 이 問題로 놓으면 기타 디-른- 問題툴 다 풀리 

는데 호상 칸은 캄대 무- 묶고 그러 고 그다음에 무손 交流協力 뭐 하자 

고 이렇게 해 가지고 問題가 안푹린단 막이에요. 

훌듀는 뭐인가. 당면한 우리 政 j엄 軍. 훌훌ñ':) r펌題를 해결하자 그러면 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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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다 풀린다. 잦流 ·協力이 안되서 政샘 單훌Å'J 對決狀態가 解消안 

된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결국 뭐인가 하면 이런 論

빼로 나오면 結果的으로는 이게 뭐인가 하면 호상간에 다 비수는 비수 

대로 차고 앉아서 무슨 交流도 하자， 往來도 하자 뭐 이런식이 된단 막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受容하고 있는 이런 條件에서 이 훗流協 

力問題 이거 다룰바에야 말하자변 무슨 經濟問題，體育問題，무슨 文化훗 

流問題， 무슨 A+來往問題， 適{름問題， 뭐 이것만 다룰바에야 가타 우리가 

지금 本會談올 마련하는 會議를 會談을 구태여 마련할 必、要도 없단 발 

이예요. 그리고 찜빼會談 만들Jl 體育會談 만들고 文化交流會談 만들고 

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만두면 되는거지 뭐. 

거가다 다 맡겨두고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업 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會談의 使命과 目的에 맞게 의정을 딩 

면 한 政#;軍事的 對決狀態를 解뼈、할데 대 하여 로 이 렇게 하는게 옳 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交流協力問題를 論하자고 해도 그결 우리가 論

해서 품자고 해도 이 政治的 • 軍事的 對決올 해 소하지 않고는 풀리 

지 못협니 다. 

어느걸 먼저 풀어야 되는가 어느걸 우선 무슨 校으로 풀어야 되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協力 • 交流問題를 뭐 排除하는건 아니고 

다 受容한다. 수용하는데 중요한건 뭐냐하면 이 對決을 鷹뼈、해야 된다. 

협決올 解消해야 훗流問題가 되지 훗流協力問題를 풀면 이것이 해갤된다， 

그거는 論理的으로도 안되고 를훌훌的므로도 可能性이 없는거고 그래서 우 

- iO --



니 l 까 섬lf-t활한 대 1 -1r- 01 거 우려 사니! 뜰한테 5=. 그넷 jl_ 그다-뷰에 1싸 w- 사 

밖화 린 닫 힌다1 5.. ::1 댄 Jl 마 -F 앉아서 이거 ~t파 南의 겨레달이 

。lIL t 。r→ 험‘淡에서 
u _ 

홈#I :r‘λκ 으 H 하고 이λA “ ~ p~‘ H션題쓸 풀자는 거디 하는 -,- 、二← , - t::-

게 다 。 l ‘꾀 거l 눠가 하면 영빽히 해야 이렌게 北과 南 사이의 당f펀한 ~ 

κìl월렇~Ó인 對決 ~t~ ~횡플 해 ‘ :τ 후}데 대하여 이렇게 績꽉을 l많핀하는 것이 x‘ u 

理.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휘-니다. 

南 (宋漢虎 ) : 나논 오늘 이 ，홉題問題와 關聯해 까지 고는 이거얀 t!l: ψ、IJ 의 

l蕭題와， !뿔쫓과 FE 그통안의 주장，녀-시 맘해서 의제를 낀렌df'.l '?l ‘'(f. -~~ 

R -iE 해야 뇌 q{.~- 사， 괴’~ Il갓해 ll{事 (~J-J언 대겸-상태블 홈1 tflJ하는 n ~ J 딴1.'감 해 

야 권디뜬가 그 Jf-;式과 {셔잠에서 사섣 내가 뽑~ {UI]의 것을 c} 빅아틀였 

이요. 

나는 그래서 지끔 사설상 濤題問題애 관해서는 우리 띄|빼長선생이 뭐 

아무런 I호對없이 선뜻 IIf. 應해 오21 과고 생 각하는데 FF- 이제 지끔 그넨 

이야기를 쭈욱 하는거 보니까 이 失望.이 좀 관데요 . 

우리 사실 貴剛의 핀張을 거의 다 받아 들였어요.또 貴剛은 막이지 

요 , 사실 지 단번 작년 1 1 월 16 얼 자 便紙에 서 도 다각적 인 交流·協力을 

講顆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貴測이 그통안 수없이 다각적인 交

rJfî: 協力이야말호 이것븐 끊어졌던 民族I얀} 組帶블 다시 엿고 統一의 前提條件

을 마련하는데서 아주 重要한 현:義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 

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7.4 Jt I퍼뿔明에도 기억 하시겠지 만 우리 분명히 저 民

族的 遭톨훌플 회복하고 셔로의 理.解블 뼈進시키고 꺼 1:的인 끽ζ ￥11 統--을 

i足 illi 시거 71 위하여 다방 1셔적인 책·般풋流룹 선사 하디 이넷개 우리 7.4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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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매매훌明에 분명히 우피 !혐北間에 잠 ，헬해 놨어요. 그띤 이 섯이 뭐냐， 니 

각적인 交流 • tbb}J이 엄마나 줌요하다는 거 쉰 이거 판 다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t (백남순 ) : 다 認‘定협니다. 우리는 交流싫b}Jlm題 인정협니다. 

南( 宋薰虎 ) : 그러니까， 남빼 그러면， 認定한다띤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FF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討議하는 섯이 또 그것을 |혐北總센탈이 의세로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거야맘로 두말할 것도 없이 |머意해야 옳을텐데 또 

그거는 안된다 꼭 政‘엄 軍事的인 對決狀·態둡 解#、하는 분저l 로 해야격=1 니 . 

나 이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 예요. 

~t ( 백 낚준 ) : 이거 보시 요. 꺼;先 ft:.! 

( 一 I 'I~ -웃-유 ) 

:f t (감영첩 ) :내가 츄 민하겠습니다. 지담 講짧，깐，끊 단어갔논데 찬 디-행( 

렵게 생까힘-니다. 

3*~，淡까지는 우리 首엠~: 1-\: 表光生들께서 서로 주고 반으면서 낀깎 

센J인 議體인가 월3. ‘후훌題인가， 맘하자면 하나로 크게 정랩한 씬팎(-}')인 우-

El 講題가 좋은-가 야니면 작게 細分化된 그쪽- 讓題가 좋온가 하쓴 서 :J 

h멀가 倫議됐습니다. 

그새서 다행스렁게 오늘 우리의 包括ff.J인 i薰題에 I司意해 나견-데 대해 

서는 만족하기1 생각합니 다. 

훔 ( <융保았 ) : 큰 11뺏 Jþ 지 요- . 

~t ( 낀 익 첼 ) : 예 , ?l 족 하게 생 각 힘 니 다. 

그싼데 ，蕭題를 정련하는데 , 야까 名稱、맨題에서 두가지 原 ~IJ이 있다고 얘 

기핸쓴데 l讀題파 \r에서도 역시 두가지 챈뻗:이 였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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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지 흙驚은 뭐인가， 問題討議에 牛~~(’”으보 왔짧~ ('('.1으로 대한 수 있 

게 薰題形式이 되어 있는가. 

둘째는 뭐인가， 역시 會談의 件格파 使命에 맞게 議題內유이 되었는가 

이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여 기서 위에처럼 우리의 包抗·的인 i蕭題에 同意해 나왔기 때문 

에 하가지 Jt;擊은 유던뀐 것으로 됩 니다. 

두번째 t薰웰î F셔침 /:lJ題입니다. 灣題內츄問題를 分fJr해 보면 한가지 첼本· 

，~n題가 있습니다. 맘하자면 이자l 薦先生이 무슨 nn題를 제기했는가， 디각 

적인 交流f써力이 先次냐， 아니면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ffý(. rftf 기 까j킷:인가 

이 f펌題임니다. 이 問題에 대한 魔;웅을 lF確히 한 必、활가 었다. 여기 

에선 없木IH]顧가 있습니다. 우리는 맨백히 政、治 꾀t 事까낀 t{~바:f흰 뺏1' 11념 / }-

!씨北 f뼈係 뷰덤題렐 푸는데서 光次的으쿄 품어야 함 間題리-고 생각협니다. 

先次Å'J .9_로 , 왜 그런 기 그게 팔리지 않으면 이 여의 nn~월기 풀힘 수 유j 

다. 그렇지 않습니까? 

南 ( ~톨弘렘 ) : 무슨 |펌題가 풀릴 수 없 다고요 ? 

~t (검역철 )政治的 對決狀態， 軍휩的 對決狀態가 똑바로 둡으식사오.이 두 

가지 對싸~fk態가 품펴지 않으면 다류 問題가 푹렬 수 없다 …. 

南 ( 薦선~L;믿’'; ) : 이 디-른 !펴領가 

~t ( 낀영철 ) : 이 제 자!의한 交 tf，f 쉴- 우선적 으로 하는 問題도 그런게 아니냐… 

이 두가 지 f펌題가 푹리 지 않R면 l핏解와 不 1，좀을 가션 수 었겠감:니 끼? 

봇가섞tJ다. 이 두가지 |펀없物음 제거하지 않고서는 띔義인든 함 11펀 자쳐l 

븐 할 수 임감:니다. 

우리 잔히1 、n 우-υl 짜 l淡이 어 I잊게 펙슈니 까? 。1 한決 H(態 때 문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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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 많았다 이가요. 뚜 이쪼-에서 交 bft W，})을 光깃~(에 o 로- 했 는 데 이 對

決狀應가 있고 交iJft W, ))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사딴골이 오가는데도 

힘j 度á':J인 , 벌事ó':J인 그런 障짧에 부딪칠캡니다. 

가령 통·서해륜 잦 tml~~ })의 배가 오간다고 생사해 원-사다. 파휩:하1 對

決~態가 있고 배가 오고 가..:il 하겠소? 봇해요. 先次가 뭐인가!1k、1fî 

軍事t에 ￥tlk狀態 빠￥에Ii다. 

그이 7} 때문에 어 느 섯이 樓先언가， 어느 것이 IJc次언가 , 하는 |씌많i 

-
」노

능
 

브
 
E 講젤휠훈송 용휠|법해 놓고 보면 J쪽에서 그것도 첫대가리에다가 이 

거 보선시요. 니각적인 交流·協 tJ과 l냈治軍횡:f얀] 對決狀態 解消에 대추l 

뭐 이렇게 되어 었는데 이것도 問題勳이 었다. 이렌 의미에서 내가 

그쪽 l藏뽑가 타당치 뭇하다고 말하는 갱니다. 

다음， 政治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間題 이것이 사실상 간단한 問題가 야 

닌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품어야 합니다. 내 저기 건1 조 -, 。

권先牛이 저기 앉아 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車事的 {즘賴構훗이란 이 

걷-1 말 썼어요. 信賴랴는건 난 軍事家이기 때문에 어휘풀이는 잘 못하겠 

는데 서로가 서로를 민어주는 믿음을 주는 이런 망이 틀림없지요? 宋

光生 , 민음을 주얀 이런 맏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디면 우리 파事 (1'-) 對決狀態 解?f、가 어떤 것인가， 나는 軍事家이기 

때 문에 軍事만 말하겠습니다. 

南北關係릅 보면 가장 첨예한 問題다. 가장 복잡한 問題다. 솔직이 말 

해서 南北關係에서 가장 크게 엉켜있는 問題입니다. 가장 硬直되어 있고 

또 이것은 졸직 이 말해서 外홉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주 복-잡한 

문찌니다. 토 그 막말로 하면 單훌的 對決하면 챔과 천이 맺부텃치고 

- 74 -



I J τ11 ’ ,...., 1 
- ... . - ..J f " " -1.- ιJ ’ -?7} 찬 1 il 가 ; ;;- ;/ } l| ! /l 사얀 71 히 간 1: :]원l 인 니 다. 

그 li'’ il 01 t,’ l ￥f /~ q \ íL~ -: ~ 뻐'( n'j‘ 하 X‘ l 。!- - ， I E-~ r.,; - I 一 T ‘I二 밤1 월휠삼 낌니갯~ (r'J _O_~_ 
/ 

끼
 

u 

τ‘
 

있겠습니끼? 사/씌 삭 삿、 irit jμ 1)t1~j 않l 꽉 그대 파 두고서깐 LI 른 f펌뼈가 

1 1] 꾸어서 , 페 뇨:이우l 하선지 )l 1- I f-tl! 뉴데 交流 tbh ) ] 111] hl원 -:r- 1 것的 o 긴 푼 

다. 이기l 1, ~- ~훌 와 l I |샤 j i j '( 뒷- / } 시 4 느 
l L 
| 

1 
L 끼

 
니
 

õ}간 것관- O{~~ im:協 ηn션 않틀 뿔여 

서 도 It'J: ‘간 ìfl~ ) 뛰 싸狀 f훤와 ìl( ~~(j'.J 한h사 }!l;態 ij :l 디! 죄 하자 허~븐 빈 괴- 깐 다. 

띠지 ~I ~ _l ，~_ 변 엮-중 히-지요 낀씀이，니1 지난-번 펙談떼 염선생 덴-닫 j-1- ,ti xJ 

게 칠-었는데 ~L 덩1씀이 어 딘지 -민프?11 볼검ll i1- ?}씀듬이 많앗어요. Lll 

;..q 니갔끼 I매 센-애 나}: 파; δl 자고 하는건 데 . 

南 ( 薦얀J‘ 쉰; ) 끼 또
 

덴-어1 낳고서 .... ￥J꽤니 η1- :1-니 l 센수 하지 마셔야 

지. 

~t (검영철 ) : 아니 , 對닮기 때분-에 1뀌 얘기한만 말입니다. 무-슨 뭐 어 I 二 

L{ 라에서 아떻게 6}-는더1 부슨 그렇게 되지룹 바란다. 그건 이주 우2-1 

對話하고 인연이 없는 ul-스쓰~ 
ë. p-e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對듬폼에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러
 근 

그
 

}、

I 있겠다.내 두번만 발 

했‘o 면 니l 薦弘喆先生 같이 앉아서 對음폼름 못하겠소，내 이렇게 맏할라 

그랬어요. 아니 이전 다분 말이고 그래서 政治 軍事的 對決狀熊룹 解야li 

함데 대하여 이 의세가 좋습니다. 솔직이 말해서 統一을 팔라， 統一，어 

L 때끈지 이 lVx樓플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이 숱한 南北關係問題름 폴 

어야 합때 제얼 先훗的으로 풀어야 할 問題가 뭐인가， 이거다. 그 고리 

가 관라면 다-런- 고리가 다 풀렬게 뭔가 이 고떠다. 그래서 우리말토 말 

하면 중섬고리라고도 말함 수 있다. 

::r ml 없i 휠li 까- I1 ’秋 (1 1-) 언 nn隨 딘L-jτ 도 ?1-f} A‘ -r 었다. 순차적 o 로 놓고 꺼 

I ;) 



변 1L: *: (,''1 _0_ 로 출뜯어야 합 /:lJ題 i과- 고 발할 수 았디. 그래서 우-μl 꾀'-: 1t!.을-

우-i!1 I때강이 이제 명백히 판하는 겹니다. 

「政‘샘 庫.훌훌(f'1 對決狀態릅 해소할데 대하여 」 어떻습니끼- ? 저 박종-권 

선생이 상녕히 동감이 가는가 복 데 .... ( 산시 소란) 

北(백낚준) :末光生， 그래사 이거 우리가 원리l 햄 l淡의 혜j 뷰，또 호상 -'?-

고가는 편지를 통해서 어했든 녕-면한 이렌 緊張을 짧처I하고 tr 뺀1쉰 1" I 

復하논데 꽉부하는 녕-면한 il~ 、κì i-ff황 rr:J인 이렌 對V자을 해 -h 하자j~ 하는-

이 睡탐로 \1-더라도 이 名稱을 l댔治 1ff 事 쩍談이라고 하면， 해소-함테 

대하여 뜻 이넷게 하면 녕연히 옳고， 그뎌검-에 이서l 이 자체에 FF fi、

1m: t써 j) Il rJ 順뭘- 다 낀침하 ;il 있고 수용히고 었고 lLK’ 1 r-n -JlF 。 1 피'1'싣 ) ,1 겸-

이1 01 무| 젠 [r !l ￥U 껴j 힌- 끼과낀 덴-리 。 1-니 <c im: I ~h j기 !!l hri -; :- 、

서
 

-
-/ 

! -! 7 

얀 rll 

가리에 띠 놓으띤 삿~im j까 tJ 問題 해견되서 il~ 듀 r 파’h(-(j ItJl웬 끼f決되까더l 사 

꽁- 봇휘니다. 

iP{끼’ r 끼( rJ￥的 한Jμtffj;態、륜 解消、하는 f펌題룹 해 검 하면P-- 交流tti(， 1]1김 l題는 띠If 

決한 수 있지만은，아니 저 뭔가 여기 뜰어왔다 갔디 하는데 하란괴 

li}다에서 땅에서 뭐얀가 히면 총말이 왔다가 폭탄이 전너갔다 념어왔녀 

하속든 데 , 풋流協기이 휩니까? 

그 뉘 q r'l- 우- 네 가 이 ~，淡으1 -FL래의 f핏命에 비추어센도 그갤 얀어1 ’ -..:3 --
( ) 

는게 I브'- 1 __ 1 .，二1- -;7Q r:.t그 
CJ - ’ _" - -J. ι ’ -‘- 그 디-음헤 우리 내 놓은 議뭔이 二l 껴 R힘:렐 띤깐하고 

。\ 二

A.J.. 、- 셔 구요， 그 t'1 7 1 때뭔-에 ，薰뀔:대호 하는게 좋-겠다. 그낼가1 하4? 

[11 그꺼，: '>11 서 또 츄더 단상이 잇갈라고 그래서 cl 우-간 l 기- 각기 :아시 

}과 4?판 내년-0 니카 더 WI?E 간 하고 만이죠fiTf '1t -납 치-고 cl- 음一 il! 애 나외 

~~끈차끈 -풋이 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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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 끼j漢 tJe. ) : ~송슴-니 다. 

~t (백남준 ) :그래서， 그파 ~l ~ 오늙 이 會 l淡은 그저， 이만하고 FE 2 시간 

념었는데 힘i 火·하는세 어떻겠는가? 

그래서 보면 그저 오늘 쩍談 말입니다. 제 생각하건데는 오늘 會談이 

대 탄히 우리 까 판展이 었고 !κ뽕가 였었다고 그렌게 생 까힘니다. 

南(宋漢l휠) :우리 가자들히-테 그런 갔E밟았고 I'&:果었다고 그런끼-요? 

~t ( 백눠준: ) : 이니 , 그1상게 인사다. 시-설인데 

南 ( 宋 f’한 JJE ) 앙 |낀;깐게 까니(도 없어 • 

北 ( 백 낚-준 ) : 이-니 왜 있어 요 ? 왜 ? 우리 가 그래 도 3 次*談때 서 j 11- 내 

놨던 깨、;썩談 1 次쩍 l藏 싸 r~r I::j 題도 우-딘l 가 싼덴、-쉰 웬지요. 

北 ( 최성익 ) : 단 IJ~ ~V죠. 

南 ( 宋 i한 rJt ) : 健 trLi };:1 題도 하-지 ? 

~t ( 배낚준) : 隨 ii- tl 問題도 

南 ( 宋F한 f휠 ) : 30 名 f셔外토 그냥 發강흥분 해 버 려 . 그서 하니- 이-도 워 있이 

야 그래도 . 

~t (백난감~ )이까 FE 디-음번에 ~l &t究해 나와 가지고 討論하지-고 했는 

데도 뜻 뭐 .... 

二1 II 유에 우바 까 지 납 눠가하면 사섣 아까 그쭈-에서 이 !홉 tvn빔멘 

0. t;자，讀않i블 IEl 산하셨는데 우-랴는 이기 성발 그꽉-에서 우닌l jL 서는 前 iiUI긴 

이띠고 생 끼휘니다. 

91l _ 1. \’!까 하밴 -1t IhIAt.J係 01 거 함決이 /A:없하 À1 않슈니끼- ? 不1， 송 이 

갚지 않슈니까? 

부지 71 수 -츄- . 

이 깐 하나하나 니} 낳고 ;짧 ft ft한디 jt 하떤 이 거 

’‘·‘ , , 

셔1 월이 



그i! 1 .'1 ’ ι ~) 1 상 이 이 ‘익 ;Il ζj J,L 센 긴 이 게 되 띤 연 시1 -1이'1 ，淡이 c; lL’l 

tll 븐 시 ~ -ull 서 성 만 이 심 이l 서 오뉴 썩!淡이 !/X l차있 다. 

南 ( ' ~ :파 I}é. ) 안았-습니다. _ L l' I 밴 P-- -

北 ( 백 낚 순 ) : ...l이 _1'_ l ， iJII!j:에 뉴’ l 끼 하 !낀 우-나 ， -수 상 .9.쉰 센 /1- ’l인 Ll 는- li!ljll{l 

에 대해서 우υl)1드 권 (~>안- L Il놨고 그디음 _'1팍-에서도 내 녔 . 1 ’- .: _2 닌↑ LJ nj , 

-'<)~ 성 시 7 1 익} 장을 이‘쉴 가1 간 l 해함 수 있인 ;l[ 그라니 7'l 니깐-번에 

떠 _ t:;' -?­
I , ., . 、 " 삿해 니 삼 수 있는 :; ] 닫-이 마련되었다;i[ 까- 수 인 ___ 1~ 

그간H 서 rH 낀히 1κ I~~ 기 인인‘ 1 - 1 _긴 생시휘니다. 

南 ( ' L :7，힌 f힘 ) : 요블 우-닌， , 꽉히 우파 익 짧 jl펀 ~gj J랜와 IAhJ 1剛<511 서는 평: (lliJ 의 Ij- : ;\: 

과 |식까 ;-l ?-! 그대 사거의 다 만아한였 R니 까 가서 잔 후1- 딴1 f따"';닌 

히1 )I1-세 요 • 

貴 íll l l 븐 ~- 充상한 ff￥ H뷰”??I 여 유릎 가지고 꿈f究히-변은 요 다음에 FE 빈 

이-단여 
;ζ 까-

걱!>.- -"- 었지 않느냐 단 이 렇게 생각하고 그런 다유 남짜 어떻 

게? 

~t ( 밴낚-준 ') : 다음 닫짜 , 나쓴 여태 까지 , 달짜플 내기 내놨디-가 따선생 한테 

한버도 이겨본- 잊이 염‘ 뉴뎌1 ... 

南(宋f훨虎) :이렇게 하죠. 그럼 대체로 우2~ M域에서 하든 거니까， 12 

월 21 일에 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 

南 (J톨弘喆 ) : 亦十字 本會談도 었 jI------ -

南(1(漢虎) :本쩍，淡았고 故햄j討問뼈 뭐 있고 그러고 꾀니까， 복잡하니끼 

아무리 빨라도 21 얼이나 돼야합 것 같븐데. 

~~ (밴난준) :근데， 그쪽-에도 그럼 겪니다. 年末이 아낚니까? 연말이니까 

언도 많-고반류쥔: 되깨 되며- -?- 아nl- 마부-러 한 끼도 마무- 딘 l 헤이 

-• / 't\ -



펴고 새해 내i 한단，l+ !빼Ll1 ~_ δH 야된 시1 」L( 우닌 l i,k :1)體嚴之 l껴인 L- ll 뚜木·이 되 

변 인사다니 고 해야할 1: lJ짧노 밟·起되고 여년가^1 많이 자l 끼되고 그렌 

데 ~~ : 光 '1 :- 그야’l 로 3 * 쩍 l淡때 급년도에 本會談 반생시키자고 해놨는데 

아~，부하핏만 해 -동-p-IJ! 후1- ?l -r-임-후에 선 쇠 1:l! 고 맨 년도에 FE 늙어 l 니 이 

서1? ~l넷 게 히지만고 . 그El j7 : 1 띠l 녕시에 뭐냐하띤 우리 flllJ 에서는 鷹

見되 는 뿔業도 있고 그래서 12 월 7 입딘 하자. 

南 ( '~~ 漢 J)f.) 12 월 7 언 년 쩍 I淡이 , 치 t냐리 12 월 · 

~t ( 배낚준) :아니 , 오늘도 또， 이세 ... 

南 ( 채j훤虎 ) : 가만 있어 봐 8 일 부터 tiJ:. 챙~찮問!훌l이 사 과하죠 ? 

~t ( 밴 \} 준~ ) : 아 그란 요 • 

南( 장~ t횟u훨 ) : 그렇지 그댄 게 되면 바빠. 

~t ( 백답준) :그퍼니까 그깨 워 냐하면 i선생이야 ^l 감 요즘 무1 國~對땀 

}듀揮하느과， 그다음에 亦十字會談 指揮하느라， 뽑 育會談 指揮하느바 자기 

휴자 생각만 자꾸하고. 이거 해야 돼. 그것도 해야지만， 

南( * ~뿔虎) :내가 지난번에 얘킬 했지만은 12 월 초순에는 우리가 바빠 

요. 璥算關會도 있고 그러니까 12 월 21 얼， 12 월 21 힐난 합시다. 우리 

싸정도 있고 하니까. 

~t ( 백 난준 ) : 아니 4 次 會談 f웹 會에 서 내 가 송선 생 한테 다 調步플 했 는 

-------데
 

南(宋樓虎) :또 홉步하시요. 

~t ( 백 납준 ) : 오늘은 우리 한테 훌步를 해 야지 • 

~t ( 최우친 ) : 12 月 7 R 날 하고 긍년내에 한번 더 힘시다. 

~t (밴낚준~) :今年內루- 鷹備會 i淡을 마무리갯지요.우리가 휴허야 할 問

n’ 



훌홈 

南( 宋漢에톨 ) : 據t뼈會談올 마부랴 짓자면서 훌步도 하나도 얀하고. 

~t (백남준) :훌步는 누가 안했는지 모브겠어요. (삭시 소란) 

~t (백남준) :그래서 성 안되면 7 日남 무슨 요임인가? 

~t ( 최 우진 ) : 수요얼 

~t (백남준) :그권더l 이수얼에 우리가 이제 鷹備會談 봇하면 금년간 하기 

어려워요. 다른 껏 때문에 . 그래서 , 

그버변 해〔劉‘행· 問 l團이 8 임단 約束이 돼 있 o 니까 9 R 난 협사다. 

庫 ( 't1'윈 !환 ) : 그렇 깨 할 수 염、지 , lk쨌 11해!j I빼이 이루어 지는r-Il 현 수 염、지 

~t ( 닙}! 난 준 ) : 그래 서 9 日 념 하 든가 10 H 난 하든가 • 

南 C '~~ i'월 f Ji )그러멘 〈!i 기- 히-부는 l짧步할 수 였이요. 그 21 면 12 H 20 fl 

납 하죠? 

~t C 맨낚-준 ) : 아냐， 야니 그1'1 변 故챙ß ，W問團이 8 R 얀 據定돼 였으니 까 그 

려면 q rl , 10 日이면 금요일 열게요 아마. 

南(宋핏!훤 ) : 11 R 까지 故鄭행問團이 zp:樓에 가 있어요. 그라고 15 꾀부터 

木Øl談이 , 亦十字 木會談이 열린단 말야. 

그서면-;>:- 14 A 부틴 우리가 代表|휠이 끽，~ t賽으포 가야 돼요. 14 , 15 , 16 , 

17 ~t쩌 다 /r-t했가야 돼요. 

우리 디 계 산해 가지 고 

~t ( Hll 낚준 ') 그~11션 北 i휘 !1·，”l낀級 d~ ifì)뀐 ι람웹談을 마랜하기 위한 璥 {r샘會 

談 l빼 j승원- 바귀l듀 7} 해야지. 

-;.q 균 관) 71 하면 ?1 부 閒倫핵談 指揮해 , 뿜·育쩌談 #뷰揮해 iJj; 十'}':쩍 I淡 

f듀↑펌해 , 자가한터1 만 服從하라고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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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훨虎) :그렇게 힘시다. 메모도 그렇게 뜰어온 삿 깐걷더1 • 

( -1떼웃유 ) 

~t ( 백난준 ) : 아냐， 스무납， 무슨 嘴日입니까? 

南 ( 末漢虎 ) : 20 B 날 , 水嘴 日 . 

~t ( 백 낚준 ) : 21 日 날 

南(宋漢虎) : 21 日은 木體日. 20 B , 21 A 양일중에 擇 一해 가지고 … 

北(백낚준) 21 A 은 木嘴 H 이예요? 木~짧 H 입니까? 

南 (薦弘結 ) : 21 日이 木i짧 H 이죠. 

~t (백남준) : 木!隔 H 입니까? 그러면 스무날하죠. 水魔티안 하죠. 

南 ( 末漢虎 ) : 스무닫， 水嘴日 닫， 좋습니다. 

北 ( 백남준 ) : 내가 또 讓步를 했습니다. 그러니 까 오늘도 계속 우리빼민 

讀步를 했구만. 

南 ( 宋漢虎 ) : 하여간 계속 홉步를 해췄으면 좋겠습니다. 

北(백담준) : 아니， 이거 互相性인데 ... 

南(聊弘喆) : 작은 것은 讓步 하사고 큰걸 讓步를 안하신단 딴이예요. 

우리가 講題 큰걸 讓步했는데 

北(백남준) :아니，議題，讀步입니까? 그게? 아직은 折半짜리예요. 

우리 원래 1 次會議를 平훌에서 해야 되는건데 서울로 정한거 우리 대 

단한 혜뺏步입니다. 

南(宋漢虎) :왔다 갔다 해야지요. 

南 ( 춤 판뼈 ) : 우리 平훌으로 갈까요 ? 

~t ( 김 영 철 ) : g-시 라요. 

~t ( 백낚준 ) : 야니 , 다시 決멸하자요? 

흙 ( 't~1한 ) : 자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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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훌훌〉 

1't 훌훌 團 흡런 캘훌 쏟홍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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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11 산 / ] 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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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t r'， ':j{，l.級1& 、tf ‘l한 'h 썩 l淡블 연자 이넣 게 r.q': 꽃판 냈었-;，.Ll Ll-. 

~ 1. I

’” 
사 우 내 J ]- ， 씨 ~t 總페!썩 I淡으보 修 iLf설 ，값 랬 더 니 ~t 파(UlJ어l 사 좋q- ， ，씨-

~t m.! .B1!쩌 I淡으 JIE 하자~l L 했습니 다. 그렇셰 이 야기 하l낀사 M.i紙갓애 이 l싱 

시1 이 야 / 1 쉰- 했느냐 하넨은 쌓I값을 *강 자lδ1- .iL ' 1 、.- fll 삼 {싸 !;l;; 한 카~ o !~ :; l 
-, - ^̂  L: 'x 

이파떤 썩‘淡~Á에 구태여 구애받음 펀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ý-j it 總!FH

썩하X으ji δ}자면서 tmJ~ 級， 우리측으보 말하자면 1넨찌’級블 쉰-n판 1'\: R 뇨L 

하는- 鷹! frjfJ썩 I淡흙- 뻔리 !펌 m~하자고 跳쫓했던 사설이 았습니 다. 

이러힌- 여러가지 사선음 비추어 할때 fýj it總찌1 휘淡이라고 하자.il 1: 

':k하는 우리의 {크띤.'.:간- 너무-나 당연하고 파가애 이와샅이 I네 현했던 λl 

섣블 뒤바꾸! 가지고 總쩍1 會談으로 닙근 
，등츠 수 없다는 北韓빼의 j{빚4?「 얀 

듀1 1 ~ 맛 ^1 않는 어거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r:n않도 감‘한휠- 오늘 보지 못했습니마. 평행션을 그었는터l 감현룹 

보지 못했습니 다. 그라고 北때이 다fI- 節까:f::!!힘에 대해시 11 ‘f 議 δ1-자고 해 

"1 í1i1 0~ nn 밟Li. ‘f 짧 이1 간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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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 h시 사 노 .~+ ~'5 J)-안- δ} 겠 jli니 니 

JR--시 여녁분단께서 'fll l: 1이 있 o 시 띤 딴쉰:ill -F심 시 Jl. 

〈質問·答辯〉

質問 : 이 ',H tt’fIi회에 l淡에서 ，lt 韓씨1I이 t짜煥救따jj I:n題와 林秀i 4fJptl: l 題덴- ι/1 관하 

>q 않 P- 背체이 아 cloll 았다-ll 생각하심니까? 

答辯 : 우- 선 이때까지 사선상 ~ L\’f 갚서l 한 거한했덴 서 자체가 홉’ fj햄쩍 l淡으l 

↑’↑ ; 格어1 어울리지 않는 삿입니다. 사선 像{rjli 웹談이라는 갓 P-- 絲! J~H 단 

o! 반니는데 픽요하 í1ÎJ 갯;!!!l 題찬 l論議하찬 삿이지 부감--:. .-1거와 관떤 

01 없는- 林秀i9f!P 이파끈기 ~~t뺏윤 가론해 /1-:;<1 '-1'. 상~ ~I:한디는 지-처l 

가 건- 및-지 않았다. 

그닌{니까 걸맛;z] 않는 섯을 자꾸 들고 나와 까지고사 하다 1'.면 ~까 

!져外쿄-부터 Hl 판을 받고 f홉談을 成事시킬 익사가 없는 갓 o 로 개
 
’ ’ 

? 
‘ ” 

{웰달 반게 되니까 더이상 그결 뜰고 나오면은 北韓의 對 IÎI듀펀;志에 

대해서 疑心음 받고 비판을 떤한 수 없는 狀況이기 때문에 이반에 

는 그런 r.l1題를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賣問:다른 부분븐 셔익다 이해가 가는데 除行쉰 數와 代表 l빼 構 IÏX I버題 

에 핀해서 階行貝 數룹 우리가 30 名 內外로 하자 했는데 특변한 

1'- FH 71 있는 것인지요. 그 問題하고 또하나 代表團 構成에 있어 서 

λ}심 범 Jt Mll題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댐題가 軍縮 Il}!題라고 생각되 

는데 저쪽에서 軍代횡를 두-명 펀‘含하자고 그러고 우리는 한명으파 충 

분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견해가 있는지요? 

答續 : 맘씀드라죠. 

야쉰 (J Lt ~-간 30γlP-보 õl! :.냐 40 名 o 보 하느냐 그것닫 까지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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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 輝빼이 l̂ 년 3 4:’ 썩‘淡 ([11 30 γlP- 파 받 /J 、 δ} 시 씬 았-감니 νI? 

저흐l 쉰이 40 1정 S>~ 하다까 30 ~ f셔外보 했 j‘f니 다. 내 가 험‘淡때도 01 

야기 했지만은 30 名 까지고는 충분지 않다， 왜냐면 總PH듭 비핏-δ11 

서 돼{-:r當; ~페者들이 다 가서 만나는 햄 l淡이니까 여러사단의 :，(， 1 원 인윈 

이 있어가지고 다 뒷받침을 해주어야 차짐없이 원반하가| 펙 l淡 -잔 

進fI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f훔務的으노 계산윤 다 해 )I~ 았습-니 다. 패 f， j- , ,i'f 

絲으보-부더 의사늪， 간호원 등을. 비서관갚 이떻게 쑥 따져보니까 3D γl 

까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뇌 35 명성노 뇌어야 -61.시 0) 사 1 I . 
lδ ^^ - . 

나 해 서 , 그년 이1 35 멍 정 노 이 야기 하늪 깃 .11 :. 깐 :"' L때 서 30 1 싱 니 l 씨 

해시 ~ ......... 5 1 성정 도 신츄성원- 두지 이떻게 이야시 δl 는 시이 - l l ， 

그과 :iL 말강-숭에 f4f*￠i 능 J}f 땀 1 ::1많j설 i폐議하는 갓이 펙，淡이 이 니 LI_ 

이덩게 이이:가쉰- 하시는데 그섯은 산봇 샌 l減후1. 갓 ‘산슴니다. 

~t韓빼01 작년 11 원 7 일에 이 펀바 띤括떼인 11 、-끼 I):i횟윤 내 놓았 

감니다 'l'--lll方案잔 내놓-고 거가에 보면 F-- uk 治軍방(f.j 對 lJ깐Ik '，판 쉰- 띠:( 

뼈히-는 r:염앓i 하고 또 韓 a 강 • 北韓 3 者-썩談을 f해健하는 1: lj 앓i 기- 았습 

니다. 기기이l 센-변간- 軍縮 nli 윗선라든가 ，환韓'ß :혹it 械~~ nll빛는 3 ~- 피淡 

이l ι1 論홉δ1-지-jL 사- 년에 제시했던 1!냐폐，''.1인 ↑ fl!)i 案에는 」망가l 도l 

이 았습니디 

~l i-~ ，]매 갚아l 꽉후1- -걱이 작년 1 1 월 16 언넌- 우-파한다l 까 지-닐- '11_ 

니l 까지 --ll 사 민깎떼인 '1'- 和기·쫓에 서 내놓-p-- l 씨Utl:l j 의 R'l tb 파 ’l짜r、J ￥‘{ 

(1‘ ”‘, 1훤쉰. W( tf'ì61 는- 문제 쉰- 우리 뺀!FH~ ，淡애 시 l패 ，패 후1 다띤 은 t市쩌fi !::l fl원 

기 -'1 011 사 ~~外도l 아야 마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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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 기 때 {，F애 lIF 한측-이 iKl: f. ì (( J • ',(( ’h((J 원싸 狀 f빡 ~f.뻐|!:! :끊l 애 λl 니l 

놓았던 것 관 몇 71'Ä l 나연해 )~vJ 1 t J 傷례:짧을 말자 효，-__ 0 _ 씨|對 )j 전-

넨디l 하는 어 떤 l' j' !1쉰， 하지 발사 多角t애인 강EiAt 싫'b JJ 하사， 非과t ’~tlH 

4뿜쉰- 윈잔 61 -Jhi-t ~호化하자 j。그 2_ 
'1 , .. 대규모 필 l환펴11練을 하지 발자 이 

니.1 감 )i- 입 니 다. 

，ft 쩌Í'ì InJ않는 가 /1 에 낀깎이 안되이 았습니다. 그러기 때분에 우리보 

사는 總 PI! / 1 l• , ，폐，: f \:.JÅ,( 이니썼습니까? 總FH -~. 시설싱 |껴 rl~~ 般윤 ‘법; 

/댄: 하는 I腦f，/. 애 었습나 다. :1 더 / 1 때 문이l 總.BH는 rl~治 • jlft떤 • 文化 이 

니f 분야이l {’냐H 시 fl 씬 서 인 받|싸 4 L'’i{ í f:이 있 는 삿 과 tJ 1. 서 시 지 갚-

파 'hun과l 도 λ1 ;ι1 :..<101 ; ~ -, \.~ ffli 1;1μ’} L’d f:깐 시 니 J[ 았 q,. _ Li껴 /1 띠l 」，r- 이l 參

|i% j밴.! j i ￥}1 히 λ l 념 으 l AIl 1~쉰j- 민 으시.1 춤 ~òl ,?r ‘~-。
l ’ ll'^ 선 씬! i l -! [ ]I: 텐 -T 」’ l

Ibh ，뚫힌 수 있 cj， . 그넨 임집-엽니 c l-. 

." L êl /1 αn '~I ’- ‘)11 우-파 괴서 L:- 펜 ’1, : í \: λ;: ]lL 시니! 이 판L8.값 1~ ?l 사 니! 이 

밴 되겠다 하는 이 이:7 1 입니 다. 

質問 : 이끼→ 1l1- 한칸애 셔 12 월 7 멸 날 펙，淡플 하자JI 또는- 9 연 하자-:il 

: 1 t;,IJ. 는데 … 

答辯 ; - -l ;l 서1 /1 -/ ‘ , M ，心^런 게 생각함니다. ^1-u l.. 여러분도 ?)-니 /、llíj 12 
1 ’ 

원 서 <?),: 1 ||!k빼 l f}j!::!!때 少뺏아 있감니다. 그리~ I!. 12 윈 15 <?) \1 껴 、 -{-, 
,, :. ':' 1 ':' t.:. 

4ι 떤 l淡이 IJ셈m~ 펜 이r성 c 츠IL 았는-띠l ).’-하 ζ갇- 01 넨 행사시 , [Il 규 ’ - ’ -

1 r 한! ~ I '/1 \J 1 _, •• 
‘A ‘-

꺼 p­
/、 ‘; l 셔 지-하 -ll 있는 ;(1 fF- 이민 

. , -­다
 

생각 -안 가 

xl --l l- 9l J TXl 나.: .:-λl 도 f짧훌f 쉰- 까지 , 1’- 았 슴니 다. 

」lill -lr 12 원 9 ~Li\ ~ 하자고 했 잖습니까 ? 12 원 9 연이띤 우리 

I~V 쩨，꺼 n: 1I파|이 lfl 잉-이l 가 있 --l[ , j.:- 한 -간P」lL 서 는 사 유011 91 았이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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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점인데 과띤 故뼈) riJj /UJI뿔l ’좌業이라는샤 흑끈- 활術公써j 뼈l 쇼뺏-깐­

할 진정한 ‘상;씬감 ^l t5- /' }λl 」l 있는지 -슴 더 1lF 한의 1훤 I얄쉰 {，?이 

겨 봐야 되지 않겠느냐 서는 이 i굉게 생각합니다. 

씌운이 없으떤 이 것으- -‘ι 끝마 지죠. 

감 사휘니 다. 

-9{)-



2. ~t測 代表빼 룹2:홈훌훌見 

* 11 lI!j: : 1989. 11. 1 5 (水.)， 12:20 ,,-, 12:25 

* ~)}Jr. 北씨IJ j센域 l 統一I찌 」 앞 

* 했 N:. • lnl 낚 순 만 상 

〈記者흩見文 〉 

?딘- 우-닌 I ~* 像 ùiii (r11淡 2 우바 íJUJ 統 -- 1때에서 가 샀 습나 다. _9_늪 펙 l淡애 

서는 -FllL 따 fb 따í*I::]~이l ll!?l-, 4、;해談:~ 11~ 렌 δ1- 시 위한 딸 i~ 때까:|::l 따l 애 

대한 .;.L藏쉰- i1t f J- 했습니나. 

-?-3? ol 4 깃; f꿇 ùlli 썩 11갓 「 우-i!-1 / } 織 fJiI’i 테 l淡이 1f} 넨 뇌 사 λl 잔P- ]IL - -)i 한 

꾀íîi[ 이 았었 Jl_ Jti. !차 }l :- 있었 니- _-. L 이 ‘성 게 만 한 감: 있겠 감니 다. 

이갯듀 우선 우리는 이 펙，淡의 낀-기측으강샤 l 次 +:쩍，淡楊!’t쉰 應'l:í; 6] 

11; 행이l 서 해이하시 낀-은 |찌 íHlJ 이l 사 λl 윷딛- 히자고 꽃求하는 섯파 關聯해 시 

우 과 는 讀 Jj; 갑 해 /、1. 그 l'H 사 ~웹 l淡 1 깃; 썩談楊所는 시 -딛넌 하가 피-

봤습니다. 이것간 대단한 우리깨익 i課步라고 우리븐 認、定합니다. 

/ \ ,-,-. 
í î ，싱、 

그디→ 감-이l 오늘 會 t淡에서는 議원附펼흰 討論하든데서 우리쓴 8t.칸떼?l 議

젠 n:J題꽉 내놓았습-니다. 만하자면 「北과 南사이에 힘띠i 한 정지꾼시-적 對決

~k헨를륜 g￥t 뼈、한데 대히-여 j 띄- 提案판 했고， 南빼에서는 從메j :3 깃:썩 l淡까지는 

여섯개 떳의 뼈Him議題플 니l 놓았습니다. 

그렌데 오늘 南剛애서는 낀챈議題-~- 한데 대해서 |매던해 나옴므갚-써 결 

국 우리 擔備l't談블- 빡리 ￥lii!차원- 젓고 本- 썩 l淡판 護센시킨 수 있는 이 

렌 -一 'Æ 한 게끼가 마련씬 수 있었다고 이랫가l 생샤판 함니다. 그래 t과l간 

l홉않l보 한데 대 해 서 rr r5: 펀 봤습니 다. 

~_1. t갚'<j빈짧많! ，서까 ol] 니|해시는 rr ，딘; 펀 _1.1_ ^ì 꽉했습니다. 애니허까 우-l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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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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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흰갑 홉￥ iff 한 r-l} 대 한 |!!l}필 j -: F k% ，滾 • Wf.1.자 ?! 이| 이| 히l 시 |씨 |1 ol t!l lj! 」ll |써i (WJ 

總、 FV-. -'1:. 이에 대해 λ-1 i’j' ~ (0 .0 _ .'r! lIfM!i δ" 니 전. _0 . '.!시l 우-이익 f'~ 1Ji1i f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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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써사이 oll 짜l- |t|i ?l Jl~ d ì 마 ’J; 

, 7 
4 

---r ‘ -- ￥t lR: HkJ훤 쉰 Wf. 얘'j 딴 rll [H δl 이 ll!- 0- Vil짧 l건l ]l!- lκ f! t :애 시 는 씨
 까
 

니
 

-5 , ‘ 0 
l많 

F닌건 !i tti히 는 끼。 l 끼성 (~ FP.II'-J () 1 .') '. FI'. ，선!i' 1니。 l υ ， . .:11. 01 댄;!1 펴
 

O 
! 11 싱 i il-

고 있습니다. 

그렇지 낀- ?-늪 |써 fl\lJ애사 는 811지 l값 :l필 ]l!- il-든 r !j III 6\1서는 1, IJ 니‘ 냈 시 !Jl 
--U 

，誠}인}셔깜 -:1- 「 」 C|fJ|l1j?l /4; tr;L • |% lj|!!1!!!t’l 와 Jl 1x: d ì ‘ 11 í I J I‘ (1 '-) }， J?)~j iJ、 fiF -: r wr nll 센 r i] 

대 힌 I:U 많 ‘l!- 쳤ll 핏 -R- 센-;「 ll[l . 

이 싱 은 *,‘i J"j 우-라 끼 딴 )jOI 폐빠가 νl 고 이 ?iJ ;":κ () ’ ’ 11'1' 
1 1I 떤 섣 씨I~ H .’' -. 

띠l 이 끼 쓴 t땐;;:; õ-l d~ ìf ，' 파 ’한「에 뛰 V(H자훤꽉 W( ìf'f 힌 데 다| 힌 1: : j 떼 -lIL Vil. - -

鐵 !l빈 _' t~_ 히- 뉴 fl~ {'j : oll 사 해야 히-겠 ftFEll 그 잎이l 다가 交 tfrt • Ith} J 1 : : j ~，버 2-}-~간 /! 

간 이}'011 
1’’ 
--’ 

;U 
‘ - .' L 뒤이l Jf-!X: κr ‘，쉰 F참 (11，) ￥J決 jjk態 Wf. iff r::J W. 이 떻 씨 딩!감니 다. 

이 ;!간 이 텍 l淡이 1I}런 꾀 씨 
--, ----

- ,f.-:* 趣듀나 우리 쩍 l淡의 -t-: ~( f맛 “,ì J ’l 

1l:- 이 시 까 1l! 이 씬 <î l 너 싱. )、 1 0 1] n: n !(ì ’.1( ’h (1'-) ￥J ik: 칠. '11사li?! Pj]-씨 밴 ~ 

파 • I ~h }) 1 : : j :.1'1.1,. ol ;! -전 W( μt 한! 
~. -r ?j j! J.&: 까 ? ! 

/ . 。 l 上二
Aλ L Ii : j 빠인 니 니. 

상 IIfL • |JL l 」 {: :1 :l펀 ’ij.'( ; ) ~ δl {? ;! -0 - !μ、 1 속? ?i-- 서 0\ Ji:'i tî' ìl’|’) • '.1( ’ J~(t''J γJ (;~ 안 뻐
 까 

filj?! 수 씬습니 다. 

' ''1 . ,L 
‘ ï 

!l ’ 엣 」’} 간 o 냐 -òl-'t! 간 | 깐J3-- 칸디1.'’ I! - ’‘꽃 )joj 
0 1 
)0.)‘ 

Cll’ lλ| 쇼 ,AL • 찌 j) . 깐- 허시 」 JI 61 는 
J 
q 1 l 

」

l 
‘ 

/ 
/ R= . . ,;} _ () • 

- 1 Î τ ! lJiiR|! 임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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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1 1. 

~ L 1’ 1 I 1 
’ | 
‘ 

/ 

/ 

--‘/ 
t
、 0 | / l -?-바 ; 1 

0 
‘ , 

/ 
l 

/’ ‘‘--j /‘,‘‘
‘ 

qj 
j간 /4E 냈 ,' ,'-

l 
/ 애

 

J ” ” ” 
J 

” 
μ
 

/ ‘ --
/” ” }갚 )Ji 611 ·’! 시 l1!lf 

:~ () ι |셔서닌}- + ~- 이 l，’ l 」 ;:lf (4GC)l 1- } 옴-P-i r- 써 히1 시 [l C-밴이l 뎌 λ l ol c! ?! !~~ 

l값 6] 끼 "’ 센 11 니 c l. 

_ L 넷 ;11 δl 고 (1] 시 i ’|ii:「 ’ j ’1;( 짜 따j次이l 시 /1- ”씻 j;- LLot|o A1 즈 !!:l }l필븐 1\: λ IW-I ffY~ /) l ’ /‘ '--

I~I::J:센 ? l 디 l 樞 Ik.Ol] )、 1 'IF1 \:):: ':? 1; !,;l l , l o -iJ l δ]， ~τ까 어떤 級 9] ‘Ilr 1\:}ι ， ~ 111 、2‘ ’ i ‘)_ . ,1_ 1.• • 

J) II λ l 시 / 1 ', !- ò] ~ :- ', ], |:{l}퍼시- ’셋: h s>] ,'(:'. 뭔니-느 삿 ?1 데， 우리는 ,iL j ’} |써 0 1' .. -, , 1", ' ''-- ' , _ 

사 (Ì 101] 
r 
! --

J n 1' 1'뿜 수 I } 
-, / 시사 0 1, " , 

l δ -, ._- fl~ {'j: 이l 서 ~I *>> ，~끼 
f 
l 
. 

-
-

’ 

1;l' NI! 씨 기 

허 시 , L υ] ,11, 우버시 1 'ì 띤 허 시 는-
-

、l 
r l 펙，淡이 Il~ ddr‘} c; 1 1::] 페 9] 1, ,J 1川: 01]

’ ’ 4 
l 

r 
l ’ -

’ ” ” 
l 

t 

l끼 ( 7 1 |!:jil민 / 1 ‘시 사 1 1 시 -4; Ijj~ 씨 lll 끼 II 01," , 히 lJ， ; ] . • '-7_ 1,!OI 갚l 색 도H 시 4 

1 
-

/ 

1 
。
「
，

,“ ’ -

--
---

끼
 

l 

-
­

h

녀
~
 

! 
,‘ ’

L 
‘ 
-‘‘ ’

」

-
。‘ í\:)<I#I 7 y,/ l ',9.- r l/ "1 선 ’ 사 까P’ 씻-괴: ) l' J 

히 rl υ} jl tl |r 따 m.: r~ '2. (,f!,’ !li 는 1 \: )< I~I _O， ',!, t과 Ik: νl 이 o} 'ò] 센 니 • 0] 덴 )11 1~간꽃 

?l-[l| 1 H 셰 ,J, j ,Ýl 퍼;’‘ " )、 1 ~ " 사 lr! 이 ’ | 11 、; 상 히 1-l --ll- δl { ? ," '," LI , 0 , 

'-' ‘ ’ l ’ 니l 렌-?! 얀 r l/ , 9 , 

- 93 -



L . /:U 뼈 ‘ 一 '1. 씨 l ，넌; !,J j1;- \ ， ~ .' (.01 _1 ， 1_ 시 lI !r Il IJI)1 싱‘ / ] t니| 센 ù !l ,'f- òl ~ 11 
~-~ IIJ ÆB"\ .- /、 . '- \ 6 

~ L래시 이 /:lJ넓역 시 1-} -n- ! }l o|i 
l' 

:、t ，~õl'7 ] -，/JI 'J I뼈 .', '- 0] L냥 ;/1 냈습니니 

.: ' L ~H .9- 길- 해‘淡에사 .F' I갚- 허가l 찾시l 1 
; lJL 

、 \ - l 찌 l !/. t좋 1 r-..: δ)， ~나 싫훌 ; ; . 1 :-‘ ， ~ 、 까시 

고 에 l淡에 입한다띤 應 )j 사이에 寶{졌따J*/: :1 1펴 ‘사 1.활 ol] J‘|는 ~L 1 /1 |jij jIE -:1-

이북한 ;! 이 l이 이 irl 음-임 이 

였 -삽니다. 

그닌l 고 니 F,-lf! 펙 l淡 짜는 

봤감니 cl'. 以 . I ~. 임 니 다. 

感 I때힘니다. 

'i2- *파뜬! 
.Þ_ 
끼-

1:2 ) J 20 11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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